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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진의 진실Ⅰ』을 출간한지 6개월 만에 『양화진의 진실Ⅱ』를 펴냅니다. 경성구미인

묘지회는 2008년 12월에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 주장하면

서, 민사조정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낸 바 있습니다.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이하 ‘100주년협의회’)는 1년여에 걸쳐 조정에 성실하게 응했으나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조정 중에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정 당사자를 음해하여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

정은 결국 2009년 12월에 결렬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소

유권1/2을 주장하였던 종전의 주장을 폐기하고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과 선교기념관 

소유권 전체를 요구하면서 양화진선교사묘원이 국가 소유라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이로부터 불과 1개

월 뒤에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에 중재요청을 하였습니다. 중재의 의사가 있었다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낸 민사소송부터 취하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경성구미인묘지회는 

국가를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해 놓고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에 중재요청을 하였던 것입니

다. 때문에 100주년협의회는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고, 중재요청

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지난해 10월 대통령과 관계 장관 및 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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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교사묘원과 관련이 있는 12개국 대사에게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 이재

철 목사를 음해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해 11월, 양

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본안 소송을 조정부에 회부하고 두 번째 조정을 

시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였습니다.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의 당초 입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조정을 받아들

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1년여에 걸쳐 진행된 조정 과정에서는 물론 그 이후

에도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양화진 문제’를 반드시 조정 문제로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

지를 가진 담당 판사의 열정은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조정 테이블에 앉게 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의 본 사건 담당 판사는 2010년 11월 26일

과 12월 13일에 무려 10시간을 할애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소도 법원이 아니라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내에 있는 선교기념관 100주년협의회 회의실이었습니다. 이 두 

차례의 조정을 통해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3개 항의 최종 조정안을 제시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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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가 한국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

기한 것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소유권과 선교기념관의 사용권에 대해 증여 당시 

상황을 오해하여 생긴 일이므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다. 100주년협의회 역시 소

유자로서 관리자인 유니온교회 측이 상황을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둘째, 유니온교회의 예배 처소 문제는 연세대학교 측이 대학부지 내에 적당한 지면

(약 100평)을 제공하면,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연건평 150평 규모의 예

배당을 무상으로 건립, 기증한다. 

셋째, 유니온교회가 그동안 예약 판매한 묘지대금 원금은 100주년협의회가 대신 변

제하며,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묘지 예매자들과의 계약 관계를 책임지고 

정리한다.

그러나 유니온교회는 새 예배당이 아니라 반드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안에 있는 

선교기념관을 유니온교회의 독점적 예배당으로 영구 사용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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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측이 신촌 캠퍼스 대신 제안한 일산 소재 부지 제공 의사를 거부함으로써 이 

최종 중재안은 결렬되었습니다. 그 결과, 4월 1일부터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소유

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경성구미인묘지회는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상대로 했던 여러 차례 소송이 모두 패소하거나 기각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아직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위 ‘양화진 문제’를 확대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화진의 진실Ⅱ』를 펴내는 이유입니다.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서 ‛양화진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해결되길 기도하면서 역사적 사실과 

진실을 기록으로 계속 남겨 나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1. 3.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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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의 
     주장과 진실 (요약)

1) 양화진묘지 조성과정과 ‘하사(下賜)’주장의 진실

양화진외국인묘지(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는 19세기 말, 조선 정부와 구미열강 정

부 사이에 맺어진 조약에 따라 조성되었다. 영국과 1883년 체결한 조영수호통상조약 4관 

5항의 ‘영국인이 조선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조선정부가 무료로 매장지를 제공한다’는 조항

이 그 근거이다. 1890년 7월 헤론 선교사의 사망을 계기로 미국이 최혜국 조항을 근거로 

이 글은 ‘양화진의 진실 Ⅱ -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관한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

온교회의 주장과 진실’ 전문을 읽을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각 주제별로 주요 내용만 

간추린 것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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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묘지가 만들어졌다. 조선 정부는 도성에 묘지를 둘 수 없다는 

국법과 무덤을 꺼림칙하게 여기는 민중들 때문에 묘지 조성을 위한 부지 제공 요청을 곤혹

스러워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끝까지 묘지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고 조영통상조약 조항

에 따라 외국인 거류민 대표자들에게 양화진외국인묘지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경성구미인

묘지회는 ‘고종 임금의 하사품’이라 주장하지만 양화진외국인묘지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맺은 불평등한 내용의 조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공되었다. 

    

2) 구한말 및 일제강점기 양화진외국인묘지 관리에 대한 주장과 진실

1913년 일제에 의한 토지조사사업 결과, 양화진외국인묘지는 경성구미인묘지회를 비롯

한 기관 및 개인 등 3인 명의로 사정(査定)되었다. 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890년 

조선정부에 의한 묘지 제공과 1913년 일제 총독부에 의한 토지사정 결과 양화진외국인묘지

의 소유권은 국가로부터 개인에게로 명확히 이전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성구미인묘지

회가 최근 양화진 소유권 민사소송에서 신호철의 견해를 인용해 제기한 ‘은닉된 국유지’라는 

주장은 근거 없다. 이 주장은 이미 여러 차례 대한민국 정부기관으로부터 거부되었다.

3) 해방 이후 양화진외국인묘지의 관리 실태에 대한 주장과 진실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는, 원한경 박사(언더우드 2세)와 그 뒤를 이어 원일한 

박사(언더우드 3세)가 대표직을 맡아 광복 이후부터 1965년까지 공원지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는 등 양화진외국인묘지를 계속 관리해 왔고, 1970년대 말 양화대교 공사로 묘지

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도 묘지 보존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성구미

인묘지회는 광복 이후 한국전쟁으로 대부분의 선교사와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 유명무실

한 조직이 되었고, 관리를 위임받은 유니온교회 역시 일부 분묘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관리

할 능력이 없었다. 당시 유니온교회는 1960년대에 제정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소유권 규

제 및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설묘지 신고 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

다. 양화진외국인묘지는 법적 관리(합법적 소유자 및 관리자) 부재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

에서 1970년대 말에 양화대교 확장 및 지하철 건설에 따른 보상금 문제가 대두되자 유니온

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보상금 수령을 위한 경성구미인묘지회 명의의 등기를 위해 백

방으로 뛰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또 “예전에 두서너 번 가본 경험이 있었던 관계로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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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리 어려우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나서고 보니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었

다. 그 어방 동네에 이르러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인근 파출소

에 가서 물었더니 순경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마침내 찾아내고 보니 그 파출소와 묘지와의 

거리는 불과 7~8백 미터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였다”는 오리 전택부 선생의 증언에 비

춰 볼 때, 광복 이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 양화진외국인묘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음이 

거의 확실하다. 

4) 양화진외국인묘지 증여 과정에 대한 주장과 진실

양화진외국인묘지 증여 과정에 대한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첫째, 처음부터 ‘양화진외국인묘지’에 예배당을 지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

이다. 유니온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양화진외

국인묘지 안에 세우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유니온교회는 양화진외국인묘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양화진이 아닌 장소에 예배당을 짓는 방안까지 모색했기 때문이다. 둘째, 유

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선교기념관 건축이 자신들의 주도적인 노력의 결과인 것

처럼 주장하지만 그 또한 사실과 다르다. 경성구미인묘지회가 100주년협의회와 토지 증여

를 논의하기 이전인 1982년부터 100주년협의회는 양화진외국인묘지 안에 선교 100주년

을 기념하는 선교기념관을 짓기로 결정했고, 이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

대로 여러 차례 청원을 하였다. 셋째,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외국인묘지를 등기하기 위

해 재단법인을 만들었다는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다. 100주년협의회

는 1980년 12월부터 설립 논의가 시작되어 1981년 1월 임의단체로 발족하였고, 1983년 

1월 제3차 총회에서 재단법인 설립을 결의하여 1984년 11월 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법

인체 설립은 1981년 말부터 1984년 100주년 기념 선교대회 때까지 양화진 선교기념관 건

립, 인천 100주년기념탑 건립, 실로암안과병원 설립, 용인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 건립 

등의 대규모 사업을 합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성구미인묘지회가 100주년협

의회에 양화진을 기증한 것은 1985년 3월이기 때문에 ‘양화진을 기증받기 위해 100주년협

의회를 법인화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넷째,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양자 사이의 

증여계약을 ‘권원 없는 자들에 의해 획책된 반사회적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한국교계 원로

는 물론 자신의 선조마저 모욕하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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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화진외국인묘지 증여 이유에 대한 주장과 진실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양화진외국인묘지를 100주년협의회에 증여한 이유가 ‘유니온교회

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예배당을 짓기 위한 것’이며, 세 가지의 조건을 붙인 ‘부담부 증여’라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첫째, ‘명의신탁’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

다. 경성구미인묘지회는 명의신탁 판단에 가장 중요한 ‘명의신탁에 대해 합의한 문서’, 또

는 명의신탁에 의해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증거를 수

년 째 내놓지 못하고 있다. 둘째, ‘부담부증여’라는 주장 역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

고 있다.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주장하는 3개항의 결의사항은 내부적으로 결의한 것에 불과

하다. 증여의 유, 무효에 대한 판단은 양화진외국인묘지 증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현재

의 경성구미인묘지회’와 1985년 당시 증여를 결정하고 시행한 ‘종전의 경성구미인묘지회’

가 ‘동일한’ 단체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소송을 제기한 ‘현재의 경성구미인묘

지회’는 2007년 6월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에 의해 급조된 조직으로 인적 구성이 ‘종

전의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전혀 다른 별개의 단체이다. 특히 출범 경위와 발족 과정의 적법

성 등에서도 많은 하자를 지니고 있는 단체이다. 양화진외국인묘지가 경성구미인묘지회에

서 100주년협의회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은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음을 이미 여러 

국가기관에서 추인하였다. 따라서 ‘명의신탁’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6) 선교기념관 건립 목적이 유니온교회의 영구적 예배처소라는 주장과 진실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는 선교기념관이 설립 당시부터 유니온교회의 ‘예배처

소로 지어졌을 뿐 아니라 영구적으로’ 그들에게 제공되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러한가. 첫

째, 유니온교회가 양화진외국인묘지 안에 예배당을 짓기 위해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했

으나 실패했다는 주장은 일부만 사실이다. 왜냐하면 예배당을 지을 수만 있다면 양화진외

국인묘지의 매각이나 이전도 가능하다는 것이 저들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선교기

념관이 ‘유니온교회의 예배처소만을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1982년 

초, 100주년협의회는 사무공간을 겸한 선교기념관 건립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있었고, 

유니온교회 역시 예배당을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선교기념관 건립

은 ‘100주년협의회의 사무공간 확보’와 ‘유니온교회의 예배처소 마련’이라는 두 가지 목적

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셋째, 선교기념관이 유니온교회의 ‘영구적 예배처소’라는 주장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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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실과 다르다. 선교기념관의 준공을 4개월 정도 앞둔 1986년 6월 유니온교회가 작성

하여 100주년협의회에 제출한 ‘협약제안서’에 의하면, 당시 유니온교회는 선교기념관에 대

해 ‘영구적인 유니온교회의 예배처소’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한 달 

후인 7월에 유니온교회가 작성한 ‘양화진묘지 및 선교기념관 관리규정(안)’도 100주년협

의회의 선교기념관 소유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교기념관이 유니온교회의 

‘영구적 예배처소’로 지어졌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넷째, 선교기념관 준공식에서 염보현 

당시 서울시장이 행한 연설을 근거로 ‘선교기념관이 유니온교회에 헌정되었다’는 유니온교

회의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다. 다섯째, 1980년대 선교기념관 건립에 직접 참여했을 뿐 아

니라 현재까지 100주년협의회를 섬기는 당사자들의 한결같이  유니온교회의 선교기념관 

‘영구적’ 사용권 주장을 일관되게 부인한다. 그들은 ‘한국기독교 선교 100년을 기념하고, 

협의회 사무공간을 확보하며, 유니온교회에 예배처소를 제공하기 위해’ 선교기념관을 건립

했다고 말한다.

7) 1986년 이후 유니온교회의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관리 및 불법매장에 대한 주장과 진실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관리하게 된 1986년 이

후부터 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986~2005년의 양화진외국인

선교사묘원 관리상태는 첫째,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었을 뿐 아니

라 1997년에 인근 절두산 순교성지가 양화나루 잠두봉 유적으로 지정되어 아름답게 가꿔

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쇠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었다. 둘째, 한국기독교

의 성지인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안내를 이유로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있었다. 

셋째, 대형교회 인사들과 개인의 이름을 새겨 넣은 이른바 기념비가 난립되어 있었다. 양

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 이처럼 방치된 근본 이유는,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 한국 기독교의 성지라는 사실보다 자신들의 선조가 묻힌 묘지

라는 점과 장차 자기들의 묘지로 사용해야 할 곳이라는 사실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

문이다. 그들에게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 한국 기독교 최고의 성지라는 의미는 중요하

지 않았다. 

이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은 도심의 주거지역에 위치한 공원이

기 때문에 신규매장은 허용되지 않았는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치외법권적 불법매장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2011년 1월 현재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는 모두 417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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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하고 있으며, 선교사 관련 분묘는 145기이다. 그리고 유니온교회가 양화진외국인선

교사묘원을 관리하기 시작한 1986년부터 2004년까지 조성된 분묘가 42기다. 1965년 3월 

건설부장관에 의해 공원용지로 지정되고, 1978년 3월 서울시장에 의한 도시공원 지정을 

거쳐 1986년 공원정비가 완료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은 새로운 묘지 조성(매장)이 법

으로 금지된 지역이다. 분묘용 토지를 사전에 매매할 경우에도 법이 정하는 예외를 제하고 

만 70세 이하인 사람에게는 예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니온교회가 관리

하던 시기에 이루어진 매장 및 묘지 예약판매 등은 대부분 이러한 법규위반이다. 2005년 

설립되어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관리를 담당하게 된 100주년기념교회는 유니온교회

의 관리 기간 동안 현행법 위반이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었던 상황을 파악했고, 그 

때부터 현행법이 규정한 대로 매장문제를 처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유니온교회와 경

성구미인묘지회는 한국의 실정법을 무시하고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서는 예외적으로 

매장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100주년기념교회의 적극적인 반대 

때문에 양화진에서 매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불만이다.

8) 100주년기념교회의 설립과정에 대한 주장과 진실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가 100주년기념교회 설립과 운영에 대해 주장하는 내

용 중에는 사실과 다른 점이 너무 많다. 첫째, 저들은 100주년기념교회의 설립 목적을 왜

곡하고 있다. 100주년협의회가 100주년기념교회를 독립교회로 설립한 것은 양화진외국인

선교사묘원의 황폐화를 막고 한국 기독교 최고의 성지로 가꾸기 위함이었다. 둘째, 저들은 

2010년 10월 이명박 대통령과 외교통상부 장관, 한국에 주재하는 12개국 대사들에게 보

낸 진정서에서, ‘(100주년기념)교회 설립이 이재철 목사에 의해 비롯되었다는 결정적인 증

거는 없지만 설득력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100주년협의

회가 100주년기념교회를 설립한 과정은 100주년협의회 회의록이나 정관 등에서 쉽게 확

인할 수 있다. 셋째,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100주년기념교회의 설립 시기도 

왜곡하고 있다. 100주년기념교회 설립 논의는 2000년 고 강원룡 목사가 이사장으로 취임

한 직후부터 시작되어 2003년 9월 이사회에서 공식 결의되었고, 2년 여의 준비 끝에 2005

년 7월 창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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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양화진 문제’의 발생 원인과 유니온교회를 내쫓았다는 주장과 진실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유니온교회로부터 선교기념관의 ‘임시 사용’을 허

락받고 100주년기념교회의 성장을 빙자하여 갑자기 예배시간 변경을 통보함으로써 ‘양화

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저들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첫째, ‘양화진 문제’의 근본 원인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보는 두 당사자의 시각차에 있다. 100주년협의회는 양화진외

국인선교사묘원을 한국 기독교 성지로 보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니온교회는 선조와 자

신들이 묻힐 묘지라는 입장이다. 둘째, 유니온교회는 한국 교회의 배려로 선교기념관을 20

여 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해온 고마움을 망각하고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뒤바꿨다. 특히 

선교기념관을 일방적으로 외부인에게 임대하여 100주년기념교회 예배의 파행을 초래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100주년협의회나 100주년기념교회에 대한 동반자 인식이 없었기 때

문이다. 셋째, 유니온교회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서 벌어진 불법적 행위에 대한 반성

은커녕 왜곡선전으로 갈등을 확대시켰다.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유니온교

회에 오전예배 시간을 보장한다는 약속은 100주년협의회가 주인이란 사실과 양화진외국인

선교사묘원 성지화의 동반자로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약속이었다. 하지만 유니

온교회는 이 전제를 거부하였다. 

유니온교회가 마포구청의 ‘선교기념관에서의 종교행위 금지’ 라는 행정명령에 따라 선교

기념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2007년 8월 20일의 일이다. 마포구청의 행정명령은 100

주년기념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더군다나 유니온교회는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두 교회의 

충돌을 유도하였다. 2007년 8월 5일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한 외신기자가 ‘선교기념관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관리사무소’라는 유니온교회 관계자의 말을 듣고 마포구청에 사실여

부를 확인한 일이 있었다. 마포구청은 선교기념관을 사이에 두 교회의 갈등이 더욱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선교기념관에서 예배행위를 서둘러 금지한 것이다. 유니온교회는 그해 12

월,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예배 및 묘지관리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검과 고검에 형사고소한 데 이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까지 제기했으나 마찬

가지로 기각되었다. 100주년기념교회가 유니온교회의 예배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사법부

는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일부 인사들은 ‘3년

째 양화진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쫓겨났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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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0주년기념교회의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관리상황에 대한 음해와 진실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유니

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① 신규매장 불허에 대하여 :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 신규매장이 금지된 곳이라는 

사실은 바로 유니온교회 측 인사의 요청에 의해 실시된 국무총리실 감사 등에서 이미 확인

되었다. 그렇지만 저들은 지금까지 매장을 주장할 뿐 아니라 100주년기념교회의 반대 때

문에 매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② 역사성 훼손 주장에 대하여 : 유니온교회가 주장하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역

사성 훼손이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어제와 오늘을 보여주는 설명판과 묘역 내 기념

비 철거를 말하는 것으로, 설명판은 소유권자 및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설치 및 철거, 교체

가 가능한 시설이다. 그리고 100주년협의회가 설명판을 철거한 것은 여러 군데에서 잘못 

표기된 역사적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함이었다. 100주년기념교회가 살아 있는 사람의 이름

이 새겨져 있는 각종 기념비를 철거한 것 또한 법원의 법적 판단을 받고 묘원의 성격에 부

합하도록 한 것이다.

③ 묘역 훼손 주장에 대하여 : 유니온교회가 주장하는 100주년기념교회의 묘역 훼손이

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무 몇 그루를 벤 것을 말한다. 

이 조치는 무덤의 잔디가 말라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포구청의 허가를 받고 공원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주일에 묘역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 전에 시정되었다. 

④ 묘원 참배 제한 주장에 대하여 :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은 설과 추석,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 연중무휴 개방하고 있다. 단체 참배객 수를 20명으로 정한 것은 참배객의 수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묘원 여건 때문에 안내봉사자 1인 당 동시에 안내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정한 것이다. 

⑤ 묘원 이름 변경이 정체성 훼손이란 주장에 대하여 :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

교회는 공원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감안하여 마포구청 양화진팀과 협의 하에 ‘양화진외국인

선교사묘원’으로 이름을 정했다. 이를 두고 정체성 및 역사성 훼손 운운하는 것은 이곳이 

한국 기독교의 성지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공동묘지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드러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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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소유권 주장자로서의 적격성

 

‘현 경성구미인묘지회’는 2007년 6월 3일 열린 유니온교회 교인총회에서 ‘경성구미인묘

지회를 분리 독립시키기로 결의’하였고, 잇달아 열린 경성구미인묘지회 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새로 임원을 선임함으로써 재조직되었다고 주장한다. 1913년 토지대장에 소유

자로 등재된 경성구미인묘지회는 1942년경 외국인 강제 출국으로 인해 해체되었다가 해

방 후 다시 조직되었으나 1985년 양화진외국인묘지를 100주년협의회에 증여하고, 1986

년 선교기념관이 건립된 뒤 해체, 소멸되었다. 따라서 ‘현 경성구미인묘지회’는 ‘1985년 당

시 증여를 결의하고 실행한 경성구미인묘지회’와는 인적 구성원이 전혀 다른 별개의 조직

이기 때문에 ‘승계 조직’으로 볼 수 없다. ‘현 경성구미인묘지회’의 분리 독립을 결의했다는 

2007년 6월 3일 유니온교회 교인총회 및 경성구미인묘지회 총회 역시 적법성에 큰 하자

가 있다. 유니온교회 교인총회가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의혹에

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회의록에 의하면, 당일 교인총회에는 교인 총수 66명 중 56

명이 참석하였고, 이들 중 서면결의 7명 포함한 63명이 찬성하였다. 그러나 2006년 유니

온교회가 발행한 교회요람(directory 2006)과 2007년 4월 경 100주년협의회에 보고(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한 유니온교회 교인 수는 190명(미성년자를 제외하면 150여 명)인 것으

로 나타난다. 유니온교회 교인총회의 개의와 결의가 적법성을 지니려면 최소한 100명 내

외의 교인이 참석해야 한다. 따라서 63명이 참석하여 결의한 ‘현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출범

부터 법적 정당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소송을 위한 적격성 하자가 명백하다.

12) ‘현 유니온교회’의 양화진 관리자로서의 자격

1885년 10월 11일에 설립된 ‘서울유니온교회’는 1956년부터 1985년까지는 경성구미인

묘지회의 위임으로, 1986년부터 2005년까지는 100주년협의회의 위임으로 양화진외국인

선교사묘원을 관리했다. 이 두 번의 위임관리는 내용과 성격 면에서 전혀 다르다. 경성구

미인묘지회로부터의 위임이 기존 묘지의 보호와 외국인들의 매장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

는 것이었다면, 100주년협의회로부터 받은 위임은 한국의 법질서를 지키며 양화진외국인

선교사묘원을 한국기독교의 성지로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현재의 유니온교회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관리와 성지화를 담당할만한

가? 먼저 역사적 정통성을 살펴보자. 1990년대 이후 유니온교회에 출석하는 선교사 후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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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하였고, 2003년 이후에는 제직으로 봉사하는 교인 가운데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에 안장된 선교사 후손은 단 한 명도 없다. 심지어 언더우드 선교사의 후손인 피터 언더우

드(언더우드 4세)와 유진벨 선교사의 후손인 존 린튼(인요한)마저 2006년 요람에 의하면 유

니온교회의 등록교인이 아니었다. 더구나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대한 유니온교회의 인

식은 선교사보다 많은 일반 외국인들의 무덤이 있다는 이유로 이곳이 ‘선교사묘원’이 아니라 

‘외국인묘지’라고 주장하는 형국이고, 양화진의 성지화를 해나갈 현실적 재정능력도 없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유니온교회는 역사적 정통성의 결여는 물론 성지화를 감당할 열정도, 현

실적 재정능력도 없기 때문에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관리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13)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소송 상황과 진실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 그리고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는 2007년 하반

기에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의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3건의 형사고소, 즉 이

재철 목사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도시공원 및 녹

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유니온교회의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 첫째, 저들이 

‘사자명예훼손’ 소송에서 이재철 목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은 검사가 약식기소했으나 판사가 유무죄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정식재판에 회부할 것을 명령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러자 고발인 측에서 고소를 취하

하여 재판 자체가 자동 기각되었다. 즉, 저들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검사의 약식 명령 내

용을 갖고 벌금형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이재철 목사의 ‘벌금형 

확정’이라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실 왜곡이자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둘째, 경성구미인

묘지회와 유니온교회는 ‘예장통합교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7년 12월에 ‘모든 소송을 취

하했다’고 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는’ 2007년 12월에, 경성

구미인묘지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유니온교회 및 경성구미인묘지

회 업무방해’ 혐의로 2건의 형사소송을 새로 제기했기 때문이다. 판사가 정식재판으로 유

무죄를 다퉈보자고 한 고소 사건은 취하한 반면 새롭게 2건을 형사 고소해놓고 모든 소송

을 취하했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기만이다. 뿐만 아니라 경성구미인묘지회는 2008

년 12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새롭게 민사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100주년협의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결렬되었다. 이 조정 과정에서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3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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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조정안을 제시했다.  

①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가 한국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한 것

은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소유권과 선교기념관의 사용권에 대해 증여 당시 상황을 오해하여 

발생한 것임으로 이에 대해 유감을 공식 표명하며, 100주년협의회 역시 지난 20년 동안 소

유자로서 관리자인 유니온교회 측이 상황을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준 데 대해 유감을 표

명한다. 

② 유니온교회의 예배 처소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의 

후견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측이 대학부지 내에 적당한 지면(약 100평)을 제

공하면,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연건평 150평 규모의 예배당을 무상으로 건

립, 기증한다. 

③ 유니온교회가 그동안 예약 판매한 묘지대금 원금은 100주년협의회가 대신 변제해주

고,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묘지 예매자들과의 계약 관계를 책임지고 정리한다. 

그러나 이 조정안은 선교기념관을 유니온교회의 독점적 예배당으로 영구 사용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연세대학교 측이 신촌 캠퍼스 내 부지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결렬되었고, 

그로 인해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소유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은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이처럼 경성구미인묘지회는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

송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소위 ‘양화진 문제’를 확대하여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에 경성구미인묘지회와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는 ‛양

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소유권에는 관심이 없으며, 양화진에 묻히려는 마음 또한 포기했

다’고 주장하지만, 끝내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통해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과 선교기념관의 소유권과 영구적 사용권을 차지하겠다는 입

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 덧붙이는 글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제기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은 

2010년 12월에 있었던 두 번째 조정마저 결렬됨에 따라 2011년 4월 1일 본안 재판이 열

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성구미인묘지회는 3월 하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과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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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관에 대한 채권적 사용권을 주장하는 소송청구취지 및 원인 추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하고 재판을 5월 중순으로 연기시켰습니다.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청구취지의 변경은 벌써 

네 번째입니다. 그동안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

면 소송 취지 변경 및 원인 추가변경을 신청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

송을 제기한 진정한 목적이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에 흠집을 내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경성구미인묘지회가 하나님 

앞과 한국교회 앞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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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화진묘지 조성과정 및 ‘하사(下賜)’ 주장의 진실

1-1) 경성구미인묘지회 및 유니온교회의 주장

“The Seoul Foreigners Cemetery began in 1890, when the Korean Government 

granted a plot of land at Yanghwajin to bury Dr. John Heron of the presbyterian 

Mission, the first Westerner to die in Korea after the opening of the country to 

the West.(서울외국인묘지는 1890년에 시작되었다. 그 때 조선정부는 문호를 개방한 

이후 처음으로 유명을 달리한 서양 사람인 장로교 선교회 소속 존 헤론 박사를 장사지

내도록 양화진 땅을 (고종황제가) 기증했다.)” 

   - 유니온교회, 외국인묘지공원 및 서울유니온교회의 역사적 배경(1986.10)

“정부(외아문)는 외국인들 묘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1890. 7. 29 국제우호증진을 위

     주제별로 살펴 본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의 주장에 대한 진실 규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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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양화진외국인묘지 조성 과정

양화진외국인묘지 조성의 근거

양화진에 외국인묘지가 조성된 것은 19세기 말, 조선정부와 구미열강 정부 사이에 맺어

진 조약에 따른 것이다. 조선정부는 1876년 2월 일본과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를 체결

하여 외국에 문호를 개방한 이후 1882년 5월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는 등 영

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구미열강들과 수호조약 및 통상조약을 맺었다. 조선 정부가 

미국과 맺은 수호통상조약에는 묘지 사용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14조에는 최혜국 

조항1)이 있어서 향후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에 미국과 체결하지 않은 조항이 들어갈 경

하여 사유지였던 양화진 일대 토지를 양은 40원에 매입하여 국가수반인 고종황제가 이 

토지를 신청인(경성구미인묘지회)에게 하사하여 각국 외국인들의 묘지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

   - 경성구미인묘지회, 기독교화해중재원 상담신청서(2010.6)

“In 1890, King Kojong gave the land to the Kyungsung European American 

Cemetery Association to provide a cemetery for foreigners.(1890년 고종은 외국인

들을 위한 묘지로 사용하도록 이 땅을 경성구미인묘지회에 하사했다.)”

   - 경성구미인묘지회,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2010.10)

“1890-1899 : After the death of Dr. Heron, the head of Jejungwon, the first 

Western hospital in Korea, King Kojong allocated land to be used as Foreign 

Cemetery. Additional land was purchased later.(한국 최초의 서구식 병원인 제중원 

원장 헤론이 죽은 후에 고종은 외국인묘지로 사용하도록 땅을 하사했다. 후에 땅을 사

들였다.)”

   - 경성구미인묘지회,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 부속문서(2010.10)

1)  조미수호통상조약 1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 조약국은 이후에 조선국이 어느 때든지 어느 국가나 

어느 나라 상인 또는 인민에 대하여 항해, 통상, 정치, 기타 어떠한 통교에 관련된 것임을 막론하고 본 조

약에 의하여 부여되지 않은 어떤 권리 또는 특혜를 허가할 때에는 이와 같은 권리 특권 및 특혜는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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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같은 조건의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었다.

1883년 11월, 영국과 체결한 조영통상수호조약은 조선이 외국정부와 체결한 조약 중 

가장 불평등한 내용이 많았다. 조영통상수호조약에는 영국의 외교관들과 영사들은 조선 국

내를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때 조선정부는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 치

외법권의 철폐를 조선국왕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정부가 승인해 줄 때 가능하도록 

한 조항, 부산과 인천에 이어 서울과 양화나루를 개항하기로 한 조항, 영국인은 걸어 다닐 

수 있는 일정한 지역에서 여권 없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다는 조항, 영국 군함은 개항장 

이외에 조선 국내 어디서나 정박할 수 있고 선원이 상륙할 수 있다는 조항 등 영국 측에 일

방적으로 유리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했으나 조선이 영국에서 행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언

급되지 않은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이었다.2) 조영통상수호조약은 그 이전에 체결되었던 조

일수호조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등에 개별적으로 포함되었던 불평등요소들을 두루 갖

추고 있었다. 이로써 외국 자본주의가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용이하게 조선을 정치, 경

제적으로 침략할 수 있게 되었다.3)

특히 조약 4관 5항은 조약체결국 국민(영국인)이 조선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조선정부

가 무료로 매장지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었다.4) 즉, 조선정부는 각 개항장을 비롯한 외국인 

거류지마다 외국인을 위한 묘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모든 세금의 감면은 물론 그 묘지의 관

리를 거류지 외국인들의 대표기구인 신동공사(紳董公司 : municipal committee)에 위임

한다고 규정했다. 이후 조선 정부가 서구열강과 체결한 모든 조약에는 이 조항이 포함되었

관민상인(官民商人)에게도 무조건 균점(均霑)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권 권리 또는 특혜가 해당 관계타

국에 의하여 용인된 어떤 조건 또는 대등한 보수(報酬)를 수반할 때에는 언제나 미국과 그 관리 및 인민은 

관계 제조건 또는 보수를 응락(應諾)할 때에 한하여 이 같은 권리 특혜를 향수(享受)할 수 있다.

2)  김광진, 조영통상조약 해설

3)  국사편찬위원회 편, <고종시대사> 제2권, 고종20년 10월27일자

4)  조영통상조약 4관5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The Corean Authorities will set apart, free of cost, 

at each of the places open to trade, a suitable piece of ground as a foreign  cemetery, upon 

which no rent, land tax, or other charges shall be payable, and the management of which shall 

be left to the  Municipal Council above mentioned.’  ‘朝鮮官員應在各通商處所讓出妥善之地作爲外國

營葬地區其地價及一應年租課稅等項一律免所有管理塋地章程統由以上紳董公司自行定奪擧辨’(조선 당국은 

각 통상지역에서 외국인 묘지로 대가 없이 적당한 지면을 설정하고, 해당 묘지는 지대 지세 혹은 기타 수

수료 지불을 면제한다. 그리고 해당 묘지의 경영은 상기 신동공사에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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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미국 역시 조미통상수호조약 14조의 최혜국 조항을 들어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이로써 1890년의 헤론 선교사 사망을 계기로 양화진 외국인묘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헤론의 사망과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조성

당시 조선에는 제물포5)와 부산 등에 외국인묘지가 조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울 부근

에는 외국인을 위한 묘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급성이질을 앓던 헤론 

선교사의  회생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미국공사관에서는 지난날 체결된 조약을 근거로 조

선 정부에 매장지 제공을 요청했다. 미국 공사 허드(Heard, A. 何德)가 1890년 7월 24일, 

독판교섭통상사무 민종묵(閔種 )에게 ‘외국인장지획정’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다. 허드 공

사는 ‘조영통상조약 4관 5항을 근거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헤론의) 죽음에 대비하여 지

체 없이 장지를 정해 줄 것’과 ‘남대문 밖 남산 언덕배기에 적당한 곳이 있으므로 그곳으로 

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6) 이에 앞서 프랑스공사관의 플랑시(Plancy, V. C. 葛林德) 공사는 

1890년 4월에 ‘법국인묘지획정요청’ 공문7)을 보내 새남터 일대를 프랑스인의 묘지로 지정

해 줄 것을 요청했다. 

1890년 7월 26일,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서 제중원 2대 원장이었던 헤론(Heron, 

5)  인천 외국인묘지는 북성동에 있었는데 애초 약 8천 평에 달하는 묘지였다. 최초의 매장이 1883년 7월로 

되어 있는 이 묘역은 1941년 3천여 평만 남긴 채 5천 평은 철도 부지로 수용되었다. 당시 외국인 묘역에

는 영국인 21기, 미국인 14기, 러시아인 7기, 독일인 6기 등 모두 11개국 59명의 외국인이 묻혀 있었다. 

인천외국인묘지는 1965년 연수구 청학동 4천여 평의 새 묘역으로 이전하였는데, 현재 총 66기의 묘가 

설치되어 있다.(<근대문화로 읽는 한국최초, 인천최고>,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2005) 

현재 인천외국인묘지에는 성공회 의료 선교사로 성누가병원을 창설한 랜디스(Eli Barr Landis:1865-

1898)를 비롯해 프랑스 외방전교회 신부인 마라발(G. E. J. Maraval:1860-1916 : 서약슬), 영국 폴

리머드형제단 선교사 브랜드(H. G. Brand:1865-1942)의 장모인 말렛(Lousia Malet:1836-1900) 등

이 묻혀 있다.(이진호, “외국문화의 관문 제물포(인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호(1992년), pp. 185-

190)

6)  허드 공사의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By the treaty with England Art. 4 Sect. 5, it is stipulated 

that ... A death may occur at any time. I am informed that a suitable spot may be found 

outside the South Gate on the slope of Nam San, And I would request Your Excellency kindly to 

take immediate steps to designate a plot of sufficient area. I shall be happy to cooperate with 

Your Excellency in choosing and make at the boundaries of the place.(<구한국외교문서> 10권(미

안 1-780), 고려대아시아문제연구소, 1965)

7)  <구한국외교문서> 제19권(법안 1-257), 고려대아시아문제연구소,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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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W.)이 사망했다. 미국 공사 허드는 다시 민종묵에게 공문을 보내 헤론 선교사의 시

신을 묻을 장지를 지정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8) 이 공문에서 허드 공사는 ‘因塋地未

定, 惠論屍身尙不掩土…’(무덤자리가 정해지지 않아 헤론의 시신을 아직 흙으로 가리지 못

해...)라고 말하며 매장지 지정을 압박했다. 그러나 조선의 국내법은 한양 4대문 안에는 사

람의 묘를 조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헤론의 매장지를 곧바로 정할 수 없었다. 조선 정부는 

고심 끝에 한강 남쪽 백사장 부근을 매장지로 제안했으나 미국 측이 거부하였다.9) 선교사

들이 헤론의 시신을 헤론 선교사 소유 가옥 뒤뜰에 임시 매장을 시도하는 등 사태가 복잡

하게 돌아가자 미국 공사관과 조선 정부는 결국 7월 28일 현재의 양화진을 묘지로 합의했

고, 그날 오후 헤론 선교사의 시신을 양화진에 안장하였던 것이다.10)

고종이 ‘하사(下賜)’한 땅이라는 주장의 진실

이 같은 최초 외국인묘지 조성과정을 복기해보면 양화진외국인묘지는 조영통상수호조

약에서 처음 삽입된 ‘외국인을 위한 묘지의 무상 제공 및 관리권 위임’ 조항에 따라 조선 정

부가 외국인 거류민 대표자들에게 제공한 묘지라 보는 것이 합당하다. 당시 조선의 국가

적 위상 때문에 내용상 매우 불평등하게 맺은 조약에 의한 것이지만 외국인묘지를 지정하

8)  <구한국외교문서> 제10권(미안 1-782), 고려대아시아문제연구소, 1965. 이 자료집에는 이 공문을 보낸 

날자가 1890년 7월 24일로 되어 있으나 헤론이 사망한 날이 7월 26일이고, 7월 28일 허드 공사가 미국무

부에 보낸 편지(Diplomatic serial N0. 34, 1890.7.28)에 ‘On the morning of the 26th, Dr. heron 

died and no place had been assigned. I sent the secretary to the Foreign office and shortly 

after being accompanied by a Corean official and one of the missionaries, went to look at 

the plots that had been designated. ... It proved to be utterly unsuitable, ...’라고 적고 있는 것

으로 보아 7월 26일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

9)  이에 대해 릴리어스 호튼 선교사는 자신의 책에서 ‘헤론의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자 묘지를 위

해 서울 근교의 한 지역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들은 특유의 지연 방식으로 끝내 땅을 주지 않았다. ... 헤

론이 죽던 날 그들은 한 장소를 제공했으나, 그것이 강 건너 모래사장 뒤쪽 멀리 떨어진 아주 낮은 지대여

서 거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적고 있다.(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 저, 신복룡 역, 『상투의 나

라』, p.132,  집문당, 1999)

10)  허드 공사는 1890년 7월 28일 미국국무부에 보낸 편지(Diplomatic serial N0. 34, 1890.7.28)에서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Dr. Allen and Mr. Underwood visited the place selected this morning 

and found it entirely acceptable. It is four miles distant from the legation on this side of 

the river. ... And the internment of Dr. Heron was final, completed this afternoon. The 

question of the Foreign cemetery at Seoul seems to be peacefully sett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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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외국외교관기구(묘지위원회)에 제공한 것은 적법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즉, 묘지 특성

상 재산적 가치(재산 처분권 등)는 부여할 수 없지만 묘지용 토지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외

국인대표자단체(신동공사 : 紳董公司 : municipal committee)에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양화진외국인묘지는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주장하듯11) ‘고종황제가 (기쁜 마음으로 선물하

듯) 하사’한 것이 아니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맺은 불평등조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공

된 것이다.

11)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정관을 통해 이 땅을 ‘고종황제가 하사한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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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한말 및 일제강점기 양화진외국인묘지 상황에 대한 주장과 진실  

2-1) 경성구미인묘지회 및 유니온교회의 주장

“The site was expanded several times over the years as the result of cooperation 

between the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foreign legations. … Up 

until WWⅡ, the Foreigners’ cemetery at Yanghwajin was managed jointly by 

the British, American, Russian, French and German legations(later consulates 

general)(묘지는 수년 동안 한국외부와 각국 공사들 사이의 협력의 결과로 몇 번에 걸

쳐 확장되었습니다. …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양화진외국인묘지는 영국, 미

국, 러시아, 프랑스 및 독일 공사(후에 총영사)들에 의해 공동으로 관리되었다.)”

   - Peter Underwood(언더우드 4세),  ‘외국인묘지의 현황’(2007.8)

“외국인묘지는 1890년에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이 당시 한국정부와의 상호조약

에 의해 제공받은 땅을 기반으로, 묘지회가 그 후 자체적으로 땅을 추가 구입하면서 지

난 117년간 관리해 왔습니다. 1913년 총독부 시절의 토지대장에도 그 소유자가 ‘경성

구미인묘지회’로 되어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영, 미, 프랑스 등의 공사(총영

사)들이 공동관리했습니다.”

   - Peter Underwood(언더우드 4세) & John Linton(인요한), '양화진외국인묘지 분쟁 해결을 위한 

호소문(2007.11)'

“The cemetery was managed by the Chosun government from 1890 to Japanese 

annexation in 1910.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cemetery was 

registered in the name of the Kyungsung European American Cemetery 

Association(KSEACA) and managed by 5 Western consulates:UK, USA, France, 

Russia and Germany.(묘지는 1890년부터 1910년까지 조선정부에 의해 관리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묘지는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이름으로 등재되었고,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및 독일 총영사들에 의해 관리되었다.)”

   - 경성구미인묘지회,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의 부속문서(양화진묘지의 역사와 분

쟁/2010.10)

“1913:The KSEACA is identified as the owner of the cemetery in the land 

registry mad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 address is specified as 

German Embassy.

(1913년 : 일제강점기 동안 경성구미인묘지회는 토지대장 상 묘지의 소유자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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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 수치는 100주년기념교회가 2010년 조사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묘적부의 사망년도 조사 결과(양

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안장자 현황)에 의한 것으로, 비석이 마모되어 생몰년도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

외했다. 이 중 선교사 본인이 안장된 경우는 4명(헤론, 윌리엄 홀, 제이콥슨, 웹스터)이다.

2-2) 구한말 및 일제강점기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실상

양화진외국인묘지의 확장

헤론 선교사가 안장됨으로써 처음 만들어진 양화진외국인묘지에는 1893년 5월에 올링

거 선교사의 두 자녀가 묻혔고, 그 해 8월에는 레이놀즈 선교사의 아들과 하디 선교사의 딸

이 안장되었다. 또 1894년에는 제중원의 3대 원장인 빈톤 선교사의 아들과, 평양에서 의

료선교사로 헌신하던 윌리엄 J. 홀 선교사가 안장되는 등 1890년대에 약 24명의 외국인이 

양화진에 묻혔다.12) 또 1910년 조선이 일본에 의해 강제 합병되기 이전까지 10년 동안에

도 33명이 양화진에 안장되었다. 조선이 일본에 강제로 병합될 즈음에 양화진외국인묘지

에는 선교사 17명을 비롯해 41명의 선교사와 그 가족이 묻혔고, 언론인 베델을 비롯 16명

었다. 주소는 독일대사관으로 지정되었다.)”

   - 경성구미인묘지회,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 부속문서(Time Line/2010.10)

“Over the past 120 years, the cemetery was managed first by the Chosun 

government (1890-1910), for 40 years by the five foreign consulates collectively, 

… (지난 120년 중, 1890년부터 1910년까지 처음에는 조선정부에 의해 묘지가 관리되

었고, 이후 40년은 5개 외국 영사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관리되어 …)”

   - 경성구미인묘지회, 12개국 대사에게 보낸 청원서(2010.10)

“Initially, it was managed by the Chosun Government. From annexation until 

WWⅡ it was managed by the consulates of 5 Western nations under the name 

of the Kyungsung European American Cemetery Association(KSEACA).(처음에 묘

지는 조선정부에 의해 관리되었다. 일제에 의해 강점된 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묘

지는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이름으로 서구 5개국 영사들에 의해 관리되었다.)”

   - 경성구미인묘지회, 12개국 대사에게 보낸 청원서 부속 문서(양화진묘지의 현황/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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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인이 안장되었다.13)

이처럼 양화진외국인묘지에 안장되는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자 1893년 당시 조선에 주

재하던 외국 공사들은 연명으로 공문을 보내 양화진외국인묘지의 관리를 위해 담장을 설

치해 줄 것을 요청14)하고 이를 조선 정부가 수락함으로써 양화진외국인묘지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또 1904년에 미국 공사 알렌은 양화진외국인묘지를 넓혀달라고 요청했다. 알

렌은 당시 조선외부대신 이하영에게 보낸 공문15)에서 ‘묘지위원장 자격으로 서국 공사들을 

대표하여, 양화진외국인묘지를 확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선 정부는 1905년 

1월 10일 ‘양화진외인묘지확장 및 도로보수안에 대한 회답’16)을 보내 묘지 확장을 인준했

다. 이로써 양화진외국인묘지는 확장되었고 진입도로가 조성되는 등 묘지로서의 면모를 갖

추어 나갔다.17)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묘지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토지를 구입해 외국인

묘지를 넓혔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으며,18) 1890년대 처음 외국인묘지가 조성된 이후 수년 

동안 외국인묘지의 관리 역시 그다지 잘 된 것 같지는 않다. 1896년 10월 31일자 <독립신

문> 영문판 사설에 의하면 관리를 담당한 외국인묘지회에 외국인묘지를 재정비할 것을 요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19)

13)  한일합방 이전에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는 헤론, 홀, 제이콥슨, 웹스터, 기포드 부부, 매켄지, 로테 벨, 월

터 존슨, 안나 밀러, 레티샤 빈톤, 엘리자베스 피터스, 무어(모삼열), 해티 헤론 게일, 켄드릭, 페인, 메리 

스크랜튼 등 17명이다.

14)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공사들은 연명으로 1893년 10월 24일, 교섭통상사무도판인 남정철

(南廷哲)에게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양화진외인장지장원건조의정사’(<구한국외교문서> 제11권(영

안 1-947), ‘외국인장지주위축장건’(<구한국외교문서> 제13권(미안 1-1167), ‘양화진외국인묘지주위

설장사’(<구한국외교문서> 제6권(아안 1-523), ‘양화진양인묘지설정사’(<구한국외교문서> 제12권(덕안 

1-1335), ‘외국인묘지설치건’(<구한국외교문서> 제6권(법안 1-520) 등의 제목으로 쓰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선이 각 통상지에 적절한 땅을 정해 외국인 묘지로 삼는다고 유럽 각국과 맺은 조약에 

의해 이전에 한 미국인 의사가 병으로 사망함에 따라 양화진 일대를 서국인의 묘지로 만든 바, 이제 그 

주변에 담을 만들면 보기에도 좋고 야인들과 짐승들에 의해 밟히는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15)  <구한국외교문서> 제12권(미안3-3069), ‘양화진외인묘지확장승인요청’, 1965, 고려대아시아문제연구소

16)  <구한국외교문서> 제12권(미안3-3085), ‘양화진외인묘지확장 및 도로보수안에 대한 회답’, 1965, 고려

대아시아문제연구소

17)  김승태, ‘양화진외국인묘지 설정과정과 선교사’, <한말 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 2006, p.25. 김승태는 

1904년 11월12일자 대한매일신보 기사를 인용해 이 내용을 기술했다.

18)  Peter Underwood(언더우드 4세)와 John Linton(인요한)이 ‘양화진외국인묘지 분쟁 해결을 위한 호소

문(2007.11)’에서 ‘자체적으로 땅을 추가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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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소유권과 경성구미인묘지회

1910년 8월, 일본에 의한 조선의 강제 합병은 양화진외국인묘지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

다. 일제는 1912년 8월 조선총독부 제령 2호로 토지조사령, 9호로 부동산등기령을 제정하

고, 이를 기반으로 1918년까지 6년 동안 조선의 모든 토지에 대한 지목을 정하고 이를 측

량하여 구역마다 지번을 부여하는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했다. 특히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기간 내에 주소, 이름 및 소유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신고토록 했으며, 토지조사국장이 토

지 소유권 및 소유 경계를 사정한 후 그 결과를 토지대장을 만들어 등록하도록 규정20)했다. 

이처럼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지적원도와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가 만들어졌다. 일제는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총독부 소유토지로 몰수조치를 취했고 총독부 소유가 된 토지 상당부분을 동양척식회사에 

헐값에 되팔아 광대한 토지를 일본인 소유로 만듦으로써 토지조사사업은 식민지 수탈의 중

요 수단이 되었다.

토지조사사업 결과 양화진외국인묘지 일대 토지는 1913년 7월 1일자로 토지대장에 ‘경

성구미인묘지회’ 등 3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었다.21) 이는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소유권을 토

지조사령에 따라 소유자를 공식적으로 사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일제에 의해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확정된 소유권 사정의 적법성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당시의 실질적 

19)  <The Independent> 사설(Editorial) (1896. 10.31.) “... It(yangwhachin) looks sorrowful not only 

because it is a place where the dear ones are laid to rest, but because the way in which it has 

been neglected is truly mournful. … We suggested that the committee on cemetery will call a 

mass meeting of foreign residents at an early date, and make a some arrangements by which 

the cemetery in yangwhachin can be made respectable.” 이 기사는 당시 양화진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서구인들이 선진국 사람이라는 존경심마저 잃고 있으므로 거류민들의 중지를 모아 이곳을 재정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당시 외국인 묘지회가 양화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0)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령>, 2조 및 4조, 5조 참조

21) 1913년(대정2년) 7월 1일자로 등재된 토지대장의 소유권 등재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번 지목 지적 연월일 사고 소유자주소 소유자씨명

 140 대(垈) 97평 대정2년7월1일  사정 서부서대문외 경성구미인

 141 전(田) 518평 대정2년7월1일 사정 평동 묘지회

 144 대(垈) 238평 대정2년7월1일 사정 독일총영사관

 145 분묘지 2865평 대정2년7월1일 사정 

 146 분묘지 237평 대정2년7월1일 사정 서부황화방정동 외국전성교회

 147 분묘지 282평 대정2년7월1일 사정  안봉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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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권력(총독부)은 ‘경성구미인묘지회’ 등을 소유권자로 인정한 것이다. 

당시 토지대장에 등재된 내용의 특징은 세 가지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경성구미인묘

지회’라는 이름이 공적 자료에 처음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1890년 이후 1913년까지 양화

진외국인묘지의 관리 주체는 ‘municipal committee’, ‘cemetery committee’ ‘紳董公

司’등으로 표현되었고, 실제로 그 권리는 각국 공사들이 외교관 이름과 직함으로 행사되었

다. 이는 대한제국 시기에는 묘지관리위원회가 각국 공사들의 협의기구로서 존재했으나, 

일제강점기에 들어선 이후에는 민간 주도 기구로 변모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22) 두 번째 

특징은,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주소로 ’독일총영사관‘이 기록되어 해방

될 때까지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 국유지라는 주장은 허구

세 번째 특징은 현재의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포함된 토지소유자가 셋이었다는 사

실이다. 모두 6개 지번 중 4개는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로, 나머지 두 지번은 외국전성교

회(현 대한성공회유지재단)와 개인 안봉룡의 소유로 각각 등재되었다. 이는 양화진외국인

묘지가 정부 소유의 국유지가 아니며, 토지대장에 등재된 소유자의 소유권이 확실히 인정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양화진외국인묘지는 비록 불평등한 내용의 조약

에 의해서이기는 하지만 국가 간 체결된 조약에 의해 외국공관협의기구에게 분묘지로 제공

한 토지로서 소유권 및 관리권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며, 이는 1910년대 시행된 토지조사

사업을 거쳐 토지대장에 등재됨으로써 다시 한 번 확인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화진

외국인묘지가 국유지라는 신호철과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의 주장23)은 근거가 없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1913년 당시 토지대장에는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양화진외국인묘지

의 소유자로 등재되었지만 등기부에는 등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토지대장과 

22)  일제강점기 양화진외국인묘지의 관리주체를 추정케 하는 자료로 주한 선교사들이 매월 발행한 선교잡지 

『The Korea Mission Field』가 있다. 이 잡지에는 가끔 양화진외국인묘지에서 거행된 연례 추모행사에서 

행한 연설이 게재되었는데, 1924년 5월 30일에는 빌링스 선교사가, 1929년 6월 1일에는 에비슨 선교사

가 연설을 담당했다. 또 1929년과 1931년에는 벙커 선교사와 홉스 선교사가 서울외국인묘지의 현황과 

운영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 글이 실려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일제강점기에 양화진외국인묘지는 선

교사들이 중심이 된 경성구미인묘지회가 관리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23)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 국유지라는 주장은 신호철이 자신의 책 『양화진외국인묘지, 소유권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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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등재기준과 방법 및 목적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토지대장은 정부기관이 해

당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한 공적 기록으로 모든 지적의 근간이 된다. 반

면에 등기는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임을 공적으로 인정받아 이를 근거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청에 의해 등재하는 제도이다. 등기부는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적 가치 평가에 주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으로서의 가치평가가 

필요 없는 묘지용 부동산은 등기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등기제도 도

입은 1912년 조선총독부제령 9호로 공포된 ‘조선부동산등기령’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제

도는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부동산등기령이 공식 폐지되고 ‘부동산등기법’이 1960년에 제정

되기 이전까지 효력을 갖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의 부동산등기령에는 종중이나 문중 등 법

인이 아닌 비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종

종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양화진외국인묘지의 경우, 소유자인 경성구

미인묘지회가 법인이 아닌 비법인 단체였으므로 등기를 하려면 5국 총영사관의 합의가 필

요했으나 향후 매매나 이를 담보로 재산권 행사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적 진실』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이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 그는 관계기관에 진정하고 소송까지 제기했으

나 패소했다. 그런데, 경성구미인묘지회의 피터 언더우드는 2010년 양화진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을 진행하면서 신호철의 이 주장을 인용, 양화진이 국가소유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바로 직전까지

도 ‘양화진은 고종임금이 외국인단체(경성구미인묘지회)에 하사한 땅’이라고 주장하던 경성구미인묘지회

가 갑자기 ‘국유지’라는 정반대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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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방 이후 양화진외국인묘지 관리 실태에 대한 주장과 진실

3-1) 경성구미인묘지회 및 유니온교회의 주장

“In 1945, the cemetery was formally registered by the Kyungsung European 

American Cemetery Association(KSEACA) by Dr. Horace H. Underwood Ⅱ.(1945

년, 묘지는 언더우드 2세에 의해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이름으로 공식 등기되었다.)”

   - Peter Underwood(언더우드 4세),  ‘외국인묘지의 현황’(2007.8)

“1945년 해방 직후, 원한경 박사(언더우드 2세)가 묘지회의 대표가 되었고, 이후 원일

한 박사(언더우드 3세)가 대표직을 이어받아 계속 관리해 왔습니다. 묘지회는 1965년 

6월 2일 당시 윤치영 서울시장에게 묘지보호를 적극 요청하여 서울시 공원지정을 이끌

어냈으며, 양화대교 공사로 훼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도 앞장 서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

해 묘지를 보존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묘지관리를 목적으로 정관을 제정하는 등 계속

적으로 관리해 왔고, 이러한 묘지회의 관리사용권은 1981년 5월 25일, 내무부에서 발

송한 공문에서도 확인됩니다.”

   - Peter Underwood(언더우드 4세), John Linton(인요한), 양화진외국인묘지 분쟁 해결을 위한 호

소문(2007.11)

“이 묘지는 1965.5.6.경 건설부 고시 제1564호로, 1978.9.23.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

503호로 각 외국인묘지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신청인(경성구미인

묘지회)은 이 사건 묘지를 평온, 공연하게 사용, 관리하였습니다.”

   - 경성구미인묘지회, 양화진외국인묘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조정신청서(2008.12)

“After liberation and Korean War, the membership of the KSEACA was 

established as the members of the Seoul Union Church which took responsibility 

for managing and maintaining the cemetery until 2005.(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경

성구미인묘지회의 회원은 서울유니온교회의 교인들로 구성되었다. 서울유니온교회는 

2005년까지 묘지의 관리와 유지보수 책임을 수행했다.)”

  - 경성구미인묘지회,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의 부속문서(양화진묘지의 역사와 분

쟁/2010.10)

“1945:After national independence, Dr. H. H. Underwood Ⅱ made efforts to 

formalize the ‘Cemetery Committee. The cemetery at Yanghwajin was again 

systematically managed after a hiatus during WWⅡ.(1945년 : 나라의 독립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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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방 이후 양화지외국인묘지 관리실태

해방 이후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소유권

1930년대 이후 일본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침략전쟁을 일으켜 미국과 적대적 관

계가 되면서부터 한국에서의 선교활동은 물론 외국인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결국 

1940년 11월 14일 한국에 있던 선교사 219명이 미 해군함정 메리포사호를 타고 조선에서 

철수한데 이어 1941년 3월 31일 2차 철수24)가 이루어짐에 따라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소유 

및 관리의 실체적 주체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일제가 1942년 5월, 모든 외국인이 소

유한 재산을 적산(敵産)으로 규정하고 몰수 압류25)함으로써 양화진외국인묘지는 관리자 부

재의 시기를 맞았다. 1945년 8월 해방 이후에는 미군에 의한 군정이 실시되었다. 미군정청

이 시행한 적산처리 방침에 따라 양화진외국인묘지는 다시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경성구미

인묘지회 소유 및 관리 상태로 환원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26)

언더우드 2세는 묘지위원회를 공식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양화진묘지는 제2

차 세계대전 동안의 방치에서 벗어나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다.)”

   - 경성구미인묘지회,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의 부속문서(Timeline/2010.10)

“… the cemetery  was managed … since the Korean War, by the foreign 

community, represented by Seoul Union Church.(묘지는 … 한국전쟁 이후 서울유

니온교회로 대표되는 외국인 사회에 의해 관리되었다.)”

   - 경성구미인묘지회, 12개국 대사에게 보낸 청원서(2010.10)

24)  Darley Downs(ed.), <The Japan Christian Year Book 1940>, 1941, p.89. 강위조, ‘기독교와 일제 

전시정치’, <한국기독교사와 정치>, 2005, p.113에서 재인용.

25)  김승태, ‘양화진외국인묘지 설정과정과 선교사’, <한말 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 2006, p.25. 일제는 

1941년 12월 공포된 일본의 적산관련법(일본법령 99호)을 그해 12월 29일자 총독부령 343호로 조선

에 적용하여 우리 땅에 있던 외국인들의 재산을 총독부 관할 재산으로 수용했다.(안종철, ‘해방 후 선교

사들의 재입국 과정과 미군정 참여’, <미국 선교사와 한미 관계>, pp.243-28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0)

26)  해방 후 미군정은 1945년 9월 25일 군정법령 2호를 발표하여 적산 동결조치를 취했고, 12월에는 군정

법령 33호를 통해 국내에 남아 있는 일본인들의 재산을 미군정청이 관할하도록 했다. 이때 언더우드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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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성구미인묘지회는 1960년대 초에 양화진외국인묘지를 토지대장의 기록을 근거

로 소유자로 등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1961년 9월 제정된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

의 토지 소유에 대해 상대국의 법과 연계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

한 법27)인데, 당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신고를 받고 이를 인정받은 경우 등기할 수 있

었다. 그러나 경성구미인묘지회가 당시 이 법에 따라 어떤 움직임을 보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외국인토지법이 시행되던 1964년 12월, 당시 연세대 교수였던 원일한(언더우드 

3세)이 서울시장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유지와 지속적인 매장을 청원

하고 있을 뿐 토지소유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28) 또 1967년 2월에는 토지대장

에 등재된 양화진외국인묘지의 토지 소유자 3인 중 하나인 조선전성교회가 양화진외국인

묘지 내 일부 토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했음29)에도 불구하고 경성구미인묘

지회는 양화진외국인묘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시도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해방 이후 일부 안장자 후손을 중심으로 다시 구성된 것으

로 보이는 경성구미인묘지회(서울외국인묘지위원회)는 양화진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은 거

의 없었으며, 단지 조상이 묻힌 묘지로서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토지대장에 소유자는 분명히 경성구미인묘지회로 되어 있었고,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

았다고 해서 법적 소유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30) 소유권 자체에 변동이 없었다. 

(원한경)은 1945년 10월 선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미군정청 소속으로 입국해 교육부문 자문관으로 

일했으며, 1946년에는 미군정 관방재산관리과에서 일했다.(안종철, ‘해방 후 선교사들의 재입국 과정과 

미군정 참여’, <미국 선교사와 한미 관계>, pp.243-28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0) 이 과정에서 양

화진외국인묘지는 자연스럽게 언더우드 2세 주도로 경성구미인묘지회(당시 명칭은 묘지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다.

27)  이 법 2조는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금지하거나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하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는 각령으로써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향유에 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금지를 하거나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

28)  원일한(언더우드 3세)은 이 편지에서 ‘1956년 서울외국인묘지위원회는 양화진 묘지관리를 유니온교회

에 위임’했다고 말했다. 편지를 쓴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도 ‘유니온교회 대표, 양화진에 부모와 조부모를 

묻은 유족, 그리고 서울외국인묘지위원회의 전 회장(Former Chairman)’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당시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실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29)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은 1967년 2월 3일자로 토지대장의 소유자의 명칭과 주소를 변경했다. 

30)  구 토지대장의 추정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구 토지대장에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소유자로 추정 받는다. 구 토지대장은 1910.8.23. 제정된 토지조사법 및 1912.8.13. 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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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등기를 위한 경성구미인묘지회의 노력과 좌절

양화진외국인묘지의 토지 소유권 문제가 표면화된 것은 1970년대 말이다. 당시 서울시

는 지하철 2호선 공사와 양화대교 확장 등을 위해 양화진외국인묘지 일부를 수용해야 했

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양화진외국인묘지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부 토지를 수용하고 수용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자를 확인했다. 그 결과 양화진외국인묘지의 경우 토지

대장에는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는 올라 있지 않은 사실

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후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양화진외국인묘지를 자신의 소유로 등기하

기 위해 정관을 제정하는 등 조직을 정비31)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했으

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32) 그러나 당시 정부는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사용과 관리권에 대

해서는 경성구미인묘지회의 권리를 인정했다.33) 경성구미인묘지회가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에 실패한 이유는 1960년 제정되고 1961년과 1968년 두 차례 개정된 외국인토지법에서 

정한 신고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이다. 

제2호로 반포된 일제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1910년에서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실시되고 이에 기하

여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었다.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구 

토지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이 표시된 경우 그 당시 시행되던 구 토지대장규칙에 의하면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토지대장에 소유권 이전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

된 것으로 본다.”(cafe.daum.net/kimyouth ... 법률상식 ‘구 토지대장의 추정력’ 참조)

31)  경성구미인묘지회라는 조직의 명칭은 1913년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이후 1978년까

지 찾아보기 어렵다. 1964년 원일한이 서울시장에게 제출한 진정서에도 ‘서울외국인묘지위원회(Seoul 

Foreigners Cemetery Association)’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존재하던 경성구미

인묘지회는 1940년대 선교사들의 강제추방으로 조직이 와해되었다가 해방 이후 미 군정시기에 양화진 

관리를 위해 재구성한 것으로 1956년 양화진 관리를 유니온교회에 위임하고 조직을 해체한 것으로 보인

다.(원일한의 1964년 진정서 참조). 이후 양화진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1978년경 

양화대교 확장과 지하철 건설이 맞물려 양화진 토지 수용 및 보상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새로 관리조직

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78년 11월, ‘서울외국인묘지회’ 이름으로 제정한 정관과 ‘경성구미

인묘지회’ 이름으로 만든 정관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또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양화진외국인묘지 소유

권 등기를 위해 여러 차례 정부에 진정서 등을 제출했는데, 그 진정조직의 명칭도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서울외국인묘지회’라는 이름이 혼용되고 있다. 

32)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해 제출한 진정서 등 내역은 다음과 같

다. :  1979. 11. 소유권보존등기신청, 1979. 12. 토지권리취득허가신청, 1980. 3. 토지권리취득허가신

청(보완신청), 1980. 11. 보존등기진정서

33)  1981년 내무부는 경성구미인묘지회에 공문(지적 1269.4-7937)을 보내, ‘경성구미인묘지회의 토지소유

권 취득 요청은 불허하지만 묘지사용과 관리권한은 계속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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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구미인묘지회가 비록 소유권 보존등기에는 실패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묘

지소유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이는 1986년 5월 10일자로 서울시가 법제

처에 질의한 ‘외국인묘지용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질의’34)에 대해 법제처가 답변한 회신35)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회신에서 법제처는 “외국인토지법은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은 법 시

행 1년 이내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 취득의 효력이 발생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한편,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법에 의해 권리를 누릴 수 없

게 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1년 이내에 양도하도록 하고 있고, 양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경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자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소유권을 자동 상실

하는 것은 아니며 경매에 의해 권리를 상실할 때까지는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양화진은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외국인으로서 신고기간을 

넘겨 토지소유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정부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 등에 의해 경매처분을 받

지 않았으므로 비록 등기는 하지 못했더라도 소유권은 보유하고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

1970년대 말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실상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는 한국전쟁 이후 양화진외국인묘지를 지속적으로 관리

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그들에게 양화진외국인묘지는 자신들의 선조가 묻

혀 있고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사후에 묻힐 땅 이상의 의미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

다. 당시 양화진외국인묘지의 무덤 중 후손이 한국에 있는 일부 묘역은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후손이 없는 묘역은 방치되어 있었다.36) 게다가 경성구미인묘지회가 1980년 11

월 제출한 ‘양화진토지 보존등기에 관한 진정서’에는, “제2한강교 도로공사에 묘지가 없는 

토지 236평과 제2호 지하철공사에 409.5평(계645.5평)이 도로계획에 수용되어 토지등기

부 등본을 지참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보를 마포구청으로부터 받고 등기부등본 발급을 신

청하였던 바 미등기사실이 비로소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로 미루어 당시 경성구미

34)  서울특별시 건행 30241-764(1986.5.1) ‘외국인묘지용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질의

35)  법제처 기획 02102-30(1980.7.14), ‘외국인묘지용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질의 회신’. 이 회신에서 법제

처는 이러한 유권해석을 내린 근거로 대법원 판례(대판 81.2.10. 80다1517)를 들었다.

36)  신호철, <이 땅에 떨어진 밀알들-양화진 선교사>, 2004년, 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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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묘지회는 소유토지의 등기부 등재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곳에 한국기독교의 은인들이 묻혀 있다는 사실은 당시 한국교회 지도자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잡풀이 우거져 주변 사람들조차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다는 

당시 쓰여진 글 속에서 당시 양화진외국인묘지의 관리 상태를 미루어 알  수 있다.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 성지화의 단초를 마련한 전택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37)

“지난 8월 15일이었다. 나는 8.15 해방날을 뜻있게 보낸다는 뜻에서 이 묘지를 찾아 나섰다. 

예전에 두서너 번 가본 경험이 있었던 관계로 찾는데 그리 어려우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

나 막상 나서고 보니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 어방 동네에 이르러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인근 파출소에 가서 물었더니 순경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마침내 찾아내고 보니 그 파출소와 묘지와의 거리는 불과 7~8백 미터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

리였다. 그만큼 가까운 거리에 놓고도 시민들이 통 모르게 있었으니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으

리오!”

또 전택부는 신문 연재를 모아 낸 책 『양화진외인열전』 서문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 

“이 책을 쓸 1979년 당시의 양화진외인묘지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폐허지였고, 흉터처럼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곳이었으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쓸쓸한 땅이었다.”38)

이러한 증언을 근거해 볼 때, 1970년대 말 당시 양화진외국인묘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7)  전택부, ‘양화진외인열전(1)’, <한국기독공보>, 4면, 1979.9.29.

38)  전택부, ‘개정판을 내며’. 『양화진선교사열전』, 홍성사,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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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화진외국인묘지 증여 과정에 대한 주장과 진실

4-1) 경성구미인묘지회 및 유니온교회의 주장

“In 1978, Seoul Union Church wanted to build a church building at the site of 

the foreigners’ cemetery at yanhwhajin. … However, to build a church, the 

land had to have a registered deed. … Legal restrictions on foreign ‘ownership’ 

of property proved insurmountable.(1978년 서울유니온교회는 양화진외국인묘지 

터에 예배당을 짓기 원했다. … 그러나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토지등기행위가 필요했

다. … 외국인의 토지 소유권을 제한한 법적 장벽은 극복할 수 없었다.)”

   - Peter Underwood(언더우드 4세), ‘외국인묘지의 현황’(2007.8)

“한국정부는 만약 어떤 한국단체의 명의로 등기가 된다면, 유니온교회는 예전과 같이 

그곳을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에 유니온교회는 … 영락교회의 한

경직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Peter Underwood(언더우드 4세), John Linton(인요한), 양화진외국인묘지 분쟁 해결을 위한 호

소문(2007.11)

“원고(묘지회 : 당시 대표 원일한(언더우드 3세))와 피고(협의회 : 당시 대표 한경직)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를 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법원의 의제자백 판결을 받고 …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는 권원 없는 자들에 의하여 마쳐진 것일 

뿐만 아니라 모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며, 이 사건 토지의 실소

유자는 국가입니다.”

   -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취지 및 원인 추가신청서(2010.5)

“He(Dr. Han) proposed by creating a non-profit foundation to registered the land, 

build a Memorial Chapel for Seoul Union Church … (그(한경직 목사)는 등기하기 위

해 비영리재단을 만들어 서울유니온교회를 위한 기념예배당을 세우자고 답했고, …)”

   - 경성구미인묘지회, 12개국 대사에게 보낸 청원서(2010.10)

“In order to register the land, The CC had first to formally register as a juridical 

foundation and 1985, the cemetery was registered in the CC’s name.(땅을 등기하

기 위하여 100주년협의회는 우선 재단법인으로 등기했고, 1985년 묘지는 100주년협

의회 이름으로 등기되었다.)”

   - 경성구미인묘지회, 12개국 대사에게 보낸 청원서 부속 문서(양화진묘지의 현황/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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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양화진외국인묘지 증여 과정의 진실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는 양화진외국인묘지를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에 증여

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유니온교회는 애초부터 양화진외국인묘지에 예배당을 지으려고 했다. 

② 이를 위해 소유권 등기를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법에 의해 실패했다.

③ 그러나 당시 한국정부로부터 한국인단체 이름으로 등기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④ 이에 언더우드 3세가 한경직 목사에게 부탁했다.

⑤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이름으로 등기하고 예배당을 지어주기로 제안한 한경직 목사의 

제안을 경성구미인묘지회가 받아들였다. 

⑥ 100주년협의회는 양화진외국인묘지 토지 등기를 위해 법인화했다. 

⑦ 경성구미인묘지회가 토지를 100주년협의회에 증여하기로 결의했다. 

⑧ 의제자백 형식의 재판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 주장에는 여러 가지 오류와 거짓이 있다.

첫째, 유니온교회가 애초부터 ‘양화진외국인묘지’에 예배당을 지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다. 유니온교회는 1976년 9월 20일 열린 ‘자문위원회’에서 ‘양화진 묘지 이전

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대지를 매각해 그 자금으로 교회를 짓는데 사용하자는 안건을 상정’

한 바 있으며,39) 1977년 10월 16일 열린 자문위원회에서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묘지를 획

득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고, 동시에 ‘유니온교회와 유니온클럽과의 합작사업(건축사업)’에 

대해 논의하면서 ‘시설이 외국인묘지에 세워지면 이를 소유할 법인을 설립하고, 외국인묘

지 이외의 지역에 세워지면 최소 10년간 유니온교회가 시설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40) 이러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당시 유니온교회는 예배당 건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나 반드시 양화진외국인묘지 안에 세우려고 했던 것은 아니며 여러 대안 중 하

나로 검토했을 뿐이다. 또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양화진외국인묘지를 등기하

39)  경성구미인묘지회, 회의록(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제출 증거자료 중)

40)  경성구미인묘지회, 회의록(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제출 증거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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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한 데에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했다고 판단된다. 특히 예배당 건축 논의 초기에는 양화진외국인묘지를 매각하여 매각대

금으로 양화진 이외의 위치에 예배당을 짓는 방안까지 모색41)했다. 

둘째, 경성구미인묘지회는 한국정부로부터 한국인 단체 명의로 등기하면 가능하다는 말

을 듣고 한경직 목사에게 부탁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의 흐름을 뒤바꾼 것일 뿐 아니라 

주체를 왜곡한 것이다. 100주년협의회는 1982년에 양화진외국인묘지 안에 한국기독교 선

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선교기념관을 짓기로 결정하고42)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 1984년 1월 열린 협의회 4차 총회에서는 1984년과 1985년 두 해에 걸쳐 진행된 선교 

100주년기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선교기념관 건립을 재확인43)했으

며, 이를 위해 그해 4월 내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 그리고 국회내무위원회에 ‘양화진 묘원 

내 건축허가 및 소유권 취득 협조 청원’44)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회 내무위원회는 ‘기념

사업회의 내국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 등기한 후 기념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반절차를 거쳐 공원묘지 내 … 교회 전용 건물이 아닌 … 공원시설의 건립이 가능’하다고 

회신45)했다. 즉, 국회 내무위원회의 이러한 회신을 받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100주

년협의회이며, 일의 순서 역시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외국인묘지공원 안에 선교기념관

을 짓기로 결정한 이후에 추진된 것이다.

셋째, 경성구미인묘지회는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외국인묘지를 등기하기 위해 재단

법인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왜곡이다. 100주년협의회는 1980년 12월부터 

설립 논의가 시작되어 1981년 1월 임의단체로 발족하였고, 한경직 목사의 강력한 요청으

로 김경래 장로가 실무책임자로 참여한 것은 1981년 말이다. 이때부터 100주년협의회는 

본격적인 100주년 기념사업 내용을 입안하기 시작했으며, 1982년 말에는 1984년 100주

년 기념 선교대회, 양화진 선교기념관 건립, 인천 100주년기념탑 건립, 실로암안과병원 설

41)  경성구미인묘지회, 회의록(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제출 증거자료 중)

42)  협의회, 리플렛-사업계획 소개 표(1982.10)

43)  협의회, 4차총회 회의록-선교기념관 건립계획 확정(1984.1.27)

44)  협의회, 내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에게 양화진묘지공원 내 건축허가 및 소유권 취득 협조 청원

(1984.4.27)

      협의회, 국회에 ‘건축허가 및 소유권 취득에 관한 협조요청’(기백제84-92호/84.4.30)

45)  국회 내무위원회(김성훈 전문위원), 기념관 건립지원 진정에 대한 회신(내무위원회 진정번호 3388

호/1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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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용인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 건립 등의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의 정상적 추진은 임의단체로서는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100주년협의회는 

1983년 1월, 3차 총회에서 단체의 형식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재단법인 

설립 작업은 1983년 초, 정이숙 권사가 자신 소유의 토지를 기증함에 따라 가속화되었다. 

100주년협의회는 1984년 1월 4차 총회에서 정이숙 권사가 기증한 용인 소재 부지에 순교

자기념관을 짓기로 결의했고, 그해 9월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이 땅을 새로 발족할 재단법

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했으며, 1984년 11월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그러나 경성

구미인묘지회가 100주년협의회에 양화진을 기증하기로  결의한 것은 1985년 2월이며, 실

제 기증서가 작성된 것은 1985년 3월임을 감안할 때 ‘양화진 땅을 기증받기 위해 100주년

협의회를 법인화했다’는 주장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넷째,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양자 사이의 증여계약 과정에 대해 ‘권원 없는 자들에 의해 

획책된 반사회적 행위’라고 매도함으로써 한국교계 원로는 물론 자신의 선조마저 모욕하였

으나 이 또한 지나친 주장이다.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양화진외국인묘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장46)에서 애초 자신들의 소유권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안 보이자, 양화진외국인묘

지가 ‘은닉된 국유지’라는 신호철의 주장을 받아들여 1985년 당시의 경성구미인묘지회를 

‘권원이 없는 자’ 즉 소유권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그 일을 추진한 주체자인 원일한(언더우

드 3세)과 한경직 목사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범한 자들로 매도하였다. 이는 양화진외국

인묘지를 한국 개신교의 성지로 만들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선교기념관을 짓기 위해 헌신

한 이들의 수고를 모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1980년대 중반 한국기독교가 선교 10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을 전개

할 즈음에 100주년협의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양화진외국인묘지에 선교기념관을 지어 

기독교를 전파한 선교사들을 기리고 향후 선교 200년을 준비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유니온교회는 자신들의 예배당을 짓기 위해 노력하던 중 양자의 목적이 합치되는 

길을 찾아 양화진외국인묘지를 증여하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자는 교계 지도자들과 

법조인들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 재판의 형식을 빌려 결실

을 맺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이를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

의 결과로 매도한 것이다.

46)  경성구미인묘지회, 양화진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 청구취지 및 원인추가신청서(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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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화진외국인묘지 증여 성격에 대한 주장과 진실

5-1) 경성구미인묘지회 및 유니온교회의 주장

“외국인이 자기 땅을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못하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100주년협의회

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100주년협의회가 우리의 요구대로 다 지어줬

습니다.”

   - OtengBoateng 목사, 서울 유니온교회 교인 총회 발언(2007.6)

“Rev. Han proposed a solution. The deed was registered in the name of 

new organization, The council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Church(CHA). … The CHA registered the deed to the property on behalf 

of the foreign community with the express understanding that the foreign 

community would continue to manage the cemetery as it had for 95 years.(한

경직 목사는 100주년협의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자는 해법을 제안했다. … 100주년

협의회는 95년 동안 양화진묘지를 관리해온 외국인 공동체가 계속해서 관리해야 한다

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 아래 외국인공동체를 대신하여(명의신탁) 등기했다.)”

   - Peter Underwood(언더우드 4세), ‘외국인묘지의 현황’(2007.8)

“한경직 목사께서 하나의 해결방법을 제안했는데, 그것은 형식적으로 한국기독교100주

년기념사업협의회의 명의로 등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00주년협의회는 그

동안 외국인묘지를 관리해온 외국인공동체(묘지회와 유니온교회)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묘지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985년 3월 4일 그 

묘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 경성구미인묘지회, 양화진외국인묘지 분쟁 해결을 위한 호소문(2007.11)

“이 증여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아니며 증여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 … 증여와 관련하여 개최된 임시위원회 회의록 상에 가결조건으로 

‘1. 별지 목록 부동산 전부를 외국인묘지공원으로 지정받아 외국인묘지로 영구히 관리

보존하다. 2. 묘지공원 내에 선교기념관을 건립하여 이 묘역에 잠든 이들의 공적을 기

리게 한다. 3. 공원 묘역의 장래 사업계획에 대하여 다음의 위원을 파송하여 수증자와 

협의하도록 한다.’고 명시 …”

   -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민사조정신청서(2008.12)

“1985년 초에 …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로 등기한 … 이유는 유니온교회를 짓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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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였다. 당시 한경직 목사님은 등기를 하면서, 등기뿐만 아니라 기금을 모아 건물도 지

어준다고 말씀하셨다. 한마디로 유니온교회의 건물을 짓기 위하여 등기한 것이다.”

   - Peter Underwood(언더우드 4세), 뉴스파워 인터뷰 ‘양화진은 선교사묘지 아닌 외국인묘지’

(2009.9)

“As concurrent chairman of the newly established Council for the celebration 

of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Church(Centennial Committee), 

He(Dr. Han) proposed registering the land in the committee’s name to allow 

SUC to build a chapel and guarantee future control to the cemetery. On 

behalf of SUC, the title was registered by the Centennial Committee in May 

1985.(새로 설립된 한국교회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의 의장을 겸하던 그(한경직 목사)

는 서울유니온교회 예배당을 짓기 위해 그 땅을 협의회 이름으로 등기할 것을 제안했으

며, 그 묘지의 장래 관리를 약속했다. 서울유니온교회를 대신하여 1985년 5월 100주년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등기되었다.)”

   - 경성구미인묘지회,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의 부속문서(양화진묘지의 역사와 분

쟁/2010.10)

“March 1985:KESACA agreed to donate the land to the Council for the 

100th Anniversary. Based on a gentlemen’s agreement(trust) between H. G. 

Underwood Ⅲ, the representative of KESACA and Pastor Han, Gyoungijik, 

the representative of the Council for the Celebration of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Church, the land was registered by the Council but the 

coditions were not clarified through a contract.(1985년 5월:경성구미인묘지회는 

100주년협의회에 땅을 기증하는 데 동의했다. 이는 경성구미인묘지회 의장인 언더우드 

3세와 100주년협의회 이사장인 한경직 목사의 동의(신의)에 기초한 것으로, 그 땅은 협

의회 이름으로 등기했지만 조건은 계약에 의해 명기되지 않았다.)”

   - 경성구미인묘지회,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의 부속문서(Timeline/2010.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는 권원 없는 자들에 의하여 마쳐진 

것일 뿐만 아니라 모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며,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는 국가입니다.”

   -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취지 및 원인 추가신청서(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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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양화진외국인묘지 증여의 진실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주장대로라면 양화진외국인묘지를 100주년협의회에 증여한 이유

는 단 한 가지, ‘유니온교회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예배당을 짓기 위한 것’이며, 100주년협

의회는 유니온교회를 위해 명의만 빌려준 것 즉, ‘명의신탁’을 했다는 주장이다. 또 경성구

미인묘지회는 토지를 증여하면서 세 가지의 조건을 붙였으므로 ‘부담부 증여’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진실한가?

첫째, ‘명의신탁’은 앞에서 밝혔듯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명의신탁’은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신탁하는 자와 받는 자가 공모하여 부동산 등의 명의를 감추는 

등의 불법 행위다. 양화진외국인묘지가 ‘명의신탁’ 방식으로 증여되었다는 주장은, 서교동

교회 신호철 은퇴장로가 “두 단체(경성구미인묘지회와 100주년기념사업회)가 소유권이 있

는 것처럼 당사자 간에 협의 통모하여”47) 소유권 이전등기를 취했다고 자신의 저서 『양화진

외국인묘지-토지소유권의 역사적 진실』에서 처음 제기했다. 이를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는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이름으로 2008년 12월에 제기한 양화진선교사묘원 소유권 이

전등기 말소 청구 민사조정신청서에서 다시 주장했다. 이는 아들(언더우드 4세)이 자신의 

부친(언더우드 3세)이 한 일의 도덕성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양화진외국인묘지 소유권이 100주년협의회로 이전되는 과정은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이는 판결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48) 한편, 양화진외국인묘지 증여의 실

체적 진실을 위해 ‘명의신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

다. 이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명의신탁에 대해 합의한 문서’, 또는 명의신탁에 

의해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다. 그러나 명의신탁에 의해 증여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성구미인묘지회는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서나 객관적 정황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에 ‘명의

신탁’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49)

47)  신호철, 『양화진외국인묘지, 토지소유권의 역사적 진실』, 2008.1. p.144.

48)  서울서부지방법원, 양화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판결문(1985.5.8)

49)  양화진외국인묘지와 선교기념관의 경우, 1986년 증여 및 준공 이후 모든 부동산에 대한 권리 행사나 의

무 이행의 주체는 100주년협의회였고, 유니온교회는 선교기념관의 사용권만을 행사했고 경성구미인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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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담부증여’라는 주장 역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

다. 어떤 계약이든 ‘부담부 증여’가 되려면 기증자의 조건에 증여받는 자가 동의한다는 행

위가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주장하는 3개

항의 결의사항은 증여를 결정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결의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증여는 이곳을 보존하려는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이곳을 한국 

개신교의 성지로 보존하고 향후 선교 200년 역사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 한국 기독교계

와 당시의 언더우드 3세를 중심으로 한 선교사 사회가 뜻을 모아 성사시킨 일이었다. 사실

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이니 ‘부담부증여’니 주장하는 것은 소유권을 요구하는 

경성구미인묘지회의 목적이 다른 데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양화진외국인묘지 증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현재의 경성구미인묘지회’와 1985년 당시 증여를 결정하고 시행한 ‘종전의 경성구미인묘

지회’가 ‘동일한’ 단체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단체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당사자(원고)로서 적격단체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사항이기 때문이다. 이

에 대해서는 <13. 현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소유권 주장과 적격성> 항목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79쪽~84쪽 참조). ‘현재의 경성구미인묘지회’는 2007년 6월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에 의해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급조된 조직50)으로 인적 구성이 ‘종전의 경성구미인묘

지회’와 전혀 다른 별개의 단체이며, 출범 경위와 발족 과정의 적법성 등에서도 많은 하자

를 지니고 있는 단체로서 ‘증여의 무효 또는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적격이 될 

수 없다.

한편, 경성구미인묘지회와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는 ‘양화진외국인묘지가 국유지

이므로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애

초 ‘고종임금에 의해 하사된 것’이며, ‘명의신탁’에 의해 증여한 것이라는 애초의 주장마저 

모두 뒤엎는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서 마포구청, 서울시, 법제처 등 정부의 유관기관들은, 

지회가 실질적 소유권자로서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주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2010년 12월 13일 진행된 조정회의에서도 담당 판사는 ‘문서로 확인되지 않는 명의신탁은 인정될 수 없

음’을 분명히 했다. 

50)  피터 언더우드는 ‘현재의 경성구미인묘지회’ 분리를 결의한 유니온교회 교인총회에서 ‘경성구미인묘지회

를 재발족하는 것은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소유권 소송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했다.(경성구미인묘지

회 총회 회의록(2007.6.3),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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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진은 은닉된 국유재산이 아니라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경성구미인묘지회와 100주

년협의회 사이에서 증여된 토지로서 100주년협의회가 정당한 소유자’라는 판단51)을 수차

례 내린 바 있다. 이 공문들은 한결같이 ‘양화진은 법적 명의자였던 경성구미인묘지회가 법

률적으로 정당한 증여에 의하여 법원 판결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국유지로 볼 

수 없으며, 100주년협의회가 정당한 소유자’라고 확인하고 있다.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신호철의 주장에 근거하여 양화진외국인묘지를 ‘은닉된 국유재산’

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선조가 마치 소유권도 없으면서 남(국가)의 물건을 자기 물

건인양 감추고 증여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렴치한 행위를 범한 자들로 매도하는 것

이나 다름 아니다.

51)  서울민사지방법원, 양화진 공원 토지에 대한 판결문(85가합 1530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1985.5.8)

     법제처, 양화진묘지 소유권에 대한 답변서(1986. 7)

     마포구청, 은닉국유재산 조사 결과 공문(재무과-5073/2006.6.28) 

     마포구청, 은닉국유재산 신고에 따른 회신(3건/2007.9.14/2007.10.5/2007.10.26)

     국무총리실, 양화진 외국인묘지 관련 검토(2007.9)

      이러한 공문은 모두 양화진선교회 및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진정이나 신고 등에 대한 회신 형태로 온 것임

에도 불구하고 경성구미인묘지회 등은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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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교기념관 건립 목적이 유니온교회의 ‘영구적 예배처소’라는 주장의 진실

6-1) 경성구미인묘지회 및 유니온교회의 주장

6-2) 선교기념관이 유니온교회의 ‘영구적’ 예배처소란 주장의 진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있는 선교기념관이 설립 당시부터 유니온교회의 ‘예배처소만

을 목적으로’ 지어졌고, 그들에게 ‘영구적으로’ 제공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소위 ‘양화진 문

제’의 출발점이자 갈등의 핵심이다. 

유니온교회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We believe … that the building was a gift to the foreign community, with 

Seoul Union Church as a perpetual caretaker.(우리는 이 건물이 영구적인 관리자

인 유니온교회와 외국인공동체에 준 선물이라고 믿는다.)”

   - 유니온교회, 100주년협의회 임원들에게 보낸 서신(2005.10.21)

“현재 ‘Mission Memorial’이라고 표시된 것은 원래 ‘Memorial Chapel’이라고 되어 있

던 것입니다. … 그것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회인 서울유니온교회의 영원한 집

으로 제공된 것입니다.”

   - 유니온교회, 강원용 이사장에게 보낸 서신(2005.11.15)

“100주년협의회는 … 유니온교회 예배당을 위한 모금사업까지 벌여 그 1년 뒤인 1986

년 기념예배당을 건립하여 유니온교회의 마지막 안식처(final resting place)로 마련해

주게 되었습니다.”

   - Peter Underwood(언더우드 4세), John Linton(인요한), 양화진외국인묘지 분쟁 해결을 위한 호

소문(2007.11)

“The CC even raised money and assisted SUCh to build a church called the 

Memorial Hall. The Memorial Hall was completed in 1986 and SUCh finally 

had a permanent home.(100주년협의회는 심지어 기금을 모아 기념관이라는 이름으

로 교회를 짓는 유니온교회를 도왔다. 기념관은 1986년 준공됐고, 서울유니온교회는 

드디어 영원한 집을 갖게 되었다.)”

   - 경성구미인묘지회, 12개국 대사에게 보낸 양화진묘지의 현황(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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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70년대부터 자신만의 예배당을 짓기 위해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자 노력했으나 법적 한계 때문에 실패했으며, ②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100주년협의회 

이사장이던 한경직 목사에게 협조를 부탁했고 이에 대해 한경직 목사가 양화진외국인묘지

를 100주년협의회에 증여하면 유니온교회의 영구적인 예배당을 지어줄 것을 제안하였고,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이를 받아들여 양화진외국인묘지를 증여했고, ③ 100

주년협의회는 각계의 성금을 모아 선교기념관을 건립하여 유니온교회에 선물로 주었고, ④ 

이에 따라 유니온교회는 1986년부터 20여 년 동안 선교기념관을 예배처소로 사용해 왔으

며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주장의 한계와 진실은 무엇인가. 

첫째, 유니온교회가 자신들만의 예배당을 양화진외국인묘지 ‘안에’ 짓기 위해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다는 주장은 일부만 사실이다. 유니온교회는 예배당 짓기 위

한 곳으로 양화진외국인묘지는 물론 그 외의 땅도 검토했다. 심지어 예배당을 지을 수만 

있다면 양화진외국인묘지의 매각이나 이전도 가능52)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가 경성구

미인묘지회(유니온교회 내 묘지위원회)가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

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이후의 일로 판단된다. 1980년 11월에 제출한 ‘양화진토지 보존등

기에 관한 진정서’ 에 의하면,53) 당시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소유토지의 등기부 등재여부조

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선교기념관이 ‘유니온교회의 예배처소만을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선교기념관의 건립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100주년협의회의 상황을 이해

해야 한다. 100주년협의회는 1982년 사무국이 정식 출범한 이후 선교대회 개최를 비롯, 

기념건축물 건립 등 기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기획했다. 당시 100주년협의회

는 자체 사무실도 없이 한 독지가의 후원으로 개인사무실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

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자체 사무실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 

100주년협의회는 1982년 초, 선교기념관 건립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양화진 선교

52) 경성구미인묘지회, 회의록(1976.9.20)

53)  진정서에는 “보상금 문제와 미등기사실의 발견 : 제2한강교 도로공사에 묘지가 없는 토지 236평과 제2

호 지하철공사에 409.5평(계645.5평)이 도로계획에 수용되어 토지등기부 등본을 지참 보상금을 수령하

라는 통보를 마포구청으로부터 받고 등기부등본 발급을 신청하였던 바 미등기사실이 비로소 발견”되었

다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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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묘역 안에 짓기로 결정했다. 때마침 유니온교회 역시 예배당을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

었으므로, 선교기념관 건립은 100주년협의회와 유니온교회 양측의 필요가 맞물려 보다 강

력하게 추진하게 된 것이다.54) 따라서 선교기념관의 건립목적은 한국기독교 100주년을 상

징하는 기념건물로서 ‘100주년협의회의 사무공간 확보’와 ‘유니온교회의 예배처소 마련’이

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추진되었다고 봐야 옳다. 

셋째, 선교기념관이 유니온교회의 ‘영구적’인 예배처소라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유니온교회는 그들이 만든 대부분의 문서에서 ‘1986년 유니온교회는 자신들의 영원한 집

(permanent home)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교기념관 준공을 4개월 정

도 앞둔 1986년 6월 유니온교회가 작성하여 100주년협의회에 제출한 협약제안서55)에 의

하면, 당시 유니온교회는 선교기념관에 대해 ‘영구적인 유니온교회의 예배처소’라는 인식

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5조와 6조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1년씩 연장하고, 어

느 일방의 요구로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안은 파기되었다. 

100주년협의회가 유니온교회의 선교기념관의 배타적 이용 요구(1조)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니온교회는 한 달 후 양화진묘지 및 선교기념관 관리규정(안)56)을 작성해 100주년협

54)  유니온교회는 1983년 5월 23일 열린 ‘목회운영위원회’에서 ‘100주년협의회의 기념관 건설기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며, 유니온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협력하는데 관여하기로 한다’고 결의했

다. 이로 미루어 당시 유니온교회는 100주년협의회가 추진하는 ‘선교기념관 건립’과 자신들이 하고자 했

던 ‘예배당 건립’은 별개의 건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둘의 조화를 통해 유니온교회에 유리한 방향으

로 진행되기를 원했음을 알 수 있다.

55)  협약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조:협의회는 선교기념관과 외국인묘지에 대한 전적인 사용

권을 유니온교회에 부여한다. 2조:유니온교회는 건물과 묘지의 유지관리를 책임진다. 3조:협의회는 기

금을 조성하여 유지관리를 위한 주요 보수와 비용을 부담한다. 4조:기금은 협의회 4명, 유니온교회 3명

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한다. 5조: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60일전 변경요구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한다. 6조:협약은 1년 전 일방의 요구로 해지할 수 있다.

56)  관리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선교기념관과 묘지의 관리는 협의회가 담당한다. 4-1. 협

의회가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니온교회가 사용한다. 4-2. 유니온교회는 빌딩을 예

배, 선교, 신자교육의 용도로 사용한다. 5. 묘지공원 사용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6. 유니온교회의 직원과 

시설사용자는 협의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유니온교회는 장소 사용권을 타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9. 건물의 마스터 키는 협의회가 관리한다. 12-14. 관리비용은 각각 사용한 부분을 부담한다. 15.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 유니온교회와 협의(consultation) 후에 협의회가 결정 시행한다.(유니온교회 언더우드 

3세, 게디스, 사우어의 서명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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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제출했다. 이 제안은 6월의 협약제안이 거부되자 유니온교회가 100주년협의회의 

선교기념관 소유권을 전적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선교기념관의 공동사용을 제안한 것이다. 

특히, 2조의 관리주체를 100주년협의회로 한 내용, 4조1항의 100주년협의회가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유니온교회가 사용한다고 명시한 내용, 7조의 유니온교회의 재임대 

금지 내용 등으로 볼 때 당시 유니온교회는 선교기념관의 소유권 및 사용주체, 그리고 건

립목적이 100주년협의회에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자료들

로 볼 때 현재의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주장하듯 선교기념관이 유니온교회의 

‘영구적’ 예배처소로 지어졌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넷째, 유니온교회는 선교기념관이 준공된 이후 자신들이 선교기념관을 전적으로 사용

한 것을 근거로 ‘선교기념관이 유니온교회에 헌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기증서’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보통 기증을 할 경우, 기증하는 이가 받는 이에게 

드리는 ‘기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데 선교기념관의 경우, 건축위원장인 최순영 장로가 

100주년협의회 한경직 이사장에게 드린 ‘헌건사 및 열쇠’57)는 있지만, 100주년협의회가 유

니온교회에 제공한 기증과 관련한 문서나 자료는 없다.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선교기념관 준공예배에서 당시 염보현 서울시장이 행한 축사의 내용을 들어 100주년협의

회가 유니온교회에 선교기념관을 기증(헌정)한 듯이 말하지만 이 역시 자기중심적 해석에 

불과하다. 당시 염보현 시장은 축사에서 ‘… 외롭고 숭고한 영혼이 잠든 땅 … 그런 땅에 선

교기념관을 세워 그분들의 후손들에게 헌당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설립 과정

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외부인사가 행한 덕담 수준의 내용을 근거로 100주년협의회가 

선교기념관을 유니온교회의 ‘영원한’ 예배처소로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지는 과잉해석이다.  

다섯째, 선교기념관 건립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들의 증언이 ‘영구적’ 사용권 주장을 부

인하고 있다. 양화진외국인묘지의 기증과 선교기념관 건립 등의 일은 한경직 이사장과 언

더우드 3세를 중심으로 100주년협의회와 유니온교회(경성구미인묘지회)가 협력하여 추진

하였다. 현재 두 사람은 모두 작고하였지만 당시 정황을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이 100주년

57)  헌건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우리가 주를 위하여 건축한 이 선교기념관은 영원토록 주님의 것입

니다. 본 건축위원회는 이 새로 지은 선교기념관 열쇠를 재단법인 책임자이신 이사장님께 드리오니 …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빕니다. 1986년 10월 10일 건축위원장 최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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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에는 여럿 생존해 있다. 강병훈 100주년협의회 이사장, 최창근 장로, 김경래 장로 

등이 그들이며, 작고하신 강원룡(2006년), 정진경(2009년) 전 이사장 역시 이 문제에 대

해 증언한 바 있다. 그들은 ‘사실확인서’를58) 작성하여 당시 상황을 정리했다. 따라서 유니

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선교기념관을 유니온교회의 예배처소로 사용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무시하고, 나아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한국기독교의 성지로 보존해야 한다

는 기대는 저버린 채 ‘영구적’ 사용권만을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58)  그들의 증언(사실확인서 : 2008.10)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00주년협의회는 양화진의 황폐함을 

안타깝게 여겨 그곳에 선교기념관 건립을 추진했다. 2) 선교기념관은 한경직 목사의 간청으로 재계 인

사들의 기부금으로 건립되었다. 3) 선교기념관은 선교사들의 헌신을 기념하여 짓는 것으로, 자료전시 

및 100주년협의회 사무실, 회의실 및 집회를 위한 공간(대강당)을 두기로 했으며 대강당은 유니온교회

의 예배처소로 사용하도록 했다. 4) 준공 즈음하여 언더우드 3세가 한경직 이사장에게 선교기념관 전체

를 유니온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간청했다. 5) 이에 한경직 목사는 100주년협의회가 

입주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유니온교회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배려했다. 6) 당시 100주년협의회는 사무

실 이전을 위해 준비했던 것을 취소하고 사무실을 새로 마련했다. 7) 당시 강원룡 부이사장을 비롯한 여

러 이사들은 ‘제3자인 유니온교회가 단독으로 선교기념관을 사용할 경우 훗날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

라며 반대했으나 한경직 목사의 강권에 이를 받아들였다. 8) 이후 유니온교회는 선교기념관의 배타적 사

용을 인정하는 문건을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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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86년 이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관리 실태에 대한 주장과 진실

7-1) 경성구미인묘지회 및 유니온교회의 주장

 

7-2) 1986년 이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관리의 실상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선교기념관이 준공된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이 잘 관리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1986년 이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

“For over a hundred years, Seoul Union Church has been the de facto and/

or stated custodian and administrator of the property. … Regardless of who 

ends up administering the cemetery, we must address the issue of those who 

have purchased burial plots. We have an ethical obligation to these people 

to (1)provide a burial plot as promised, (2)to provide an acceptable alternate 

somewhere else, or (3)to refund the monies paid. If there is a law prohibiting 

burials inside the city limits, then option (1) is not possible.(100년 이상 서울유니

온교회는 재산에 대한 사실상 또는 기술된 보호자이며 관리자였다. … 누가 묘지를 관

리하게 될 것인가의 문제에 상관없이 우리는 매장지를 구매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야 한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1) 약속한 매장지를 제공하거나, (2) 그들이 수락할 수 

있는 대체장소 제공하거나 또는 (3) 지불된 금액을 환불하는 등의 윤리적 의무를 갖고 

있다. 만일, 시내에 매장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면 (1)번 항목은 불가능하다.)”

   - 유니온교회, 100주년협의회 임원들에게 보낸 서신 부속문서 2(2005.10.21)

“피신청인(100주년협의회)은 마치 묘지관리 능력이 부족한 서울유니온교회를 도와 묘

지를 관리하기 위해 100주년기념교회를 설립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100주년기념

교회가 설립되기 전에도 신청인과 서울유니온교회는 묘지를 충분히 잘 관리하고 있었

습니다.”

   -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준비서면(2009.3)

“신청인(경성구미인묘지회)는 1985. 선교기념관이 건축된 후 2005.까지 20년 이상을 

1985. 이전과 마찬가지로 묘지, 대지 및 기념건물을 공연, 평온하게 관리, 유지하였으

며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했음.”

   - 경성구미인묘지회, 기독교화해중재원 상담신청서(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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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관리 상태는 향후 관리를 전담할 100주년기념교회 설립 이유와 직결되는 이슈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만일,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 주장처럼 양화진외국인선교

사묘원이 한국기독교의 성지답게 관리되고 있었다면 100주년기념교회를 설립할 필요가 없

었다. 

당시 제기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관리상 문제는 크게 네 가지였다. ① 양화진외

국인선교사묘원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점, ② 한국기독교의 성지인 양화진외국인선

교사묘원 안내를 이유로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점, ③ 도심의 주거지역

에 위치한 공원이기 때문에 기존 분묘는 보존되어야 하지만 신규매장이 금지되었는데도 외

국인이라는 이유로 치외법권적 불법매장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④ 묘지는 죽은 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장자들과 관계가 없는 대형교회 인사들과 개인의 이름을 

새겨 넣은 이른바 기념비가 난립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으며, 이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첫째,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황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1986년 이후부터 2005

년 사이에 기독교계 언론은 물론 사회로부터도 지속적으로 터져 나왔다. 100주년협의회

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 장마나 태풍 등으로 훼손되어 보수가 필요할 때마다 교계와 

사회의 독지가들을 찾아다니며 기금을 모아 유니온교회로 하여금 수리하도록 지원하곤 했

으나 온전한 성지로 가꾸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1997년에 인근 절두산 순교성지가 

양화나루 잠두봉 유적으로 지정되어 아름답게 가꿔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양화진외국인선

교사묘원의 쇠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었다. 2000년 이후에 양화진외국

인선교사묘원의 관리 실태를 우려하며 신문 등에 실렸던 내용을 일부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서울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은 흔하지 않은 기독교 성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람의 돌봄 없이 버려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데 있다. 잔디는 제대로 자라지 않아 

잡풀이 무성하고 묘비도 도무지 돌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 너무도 허름한 곳에 묻혀 

계신 순교자들의 차가운 묘지들이 나를 가슴 아프게 한다.

  (김성순, <한국기독공보> ‘독자투고-절두산 성지를 둘러보고’, 2001.1.6)

*  추석이 되어도 찾아주는 이 없고 돌보는 이 없는 외로운 묘지, 양화진에 대한 생각 … 많은 

선교사들, 그들의 아내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묻혀 있는 양화진에 찾는 이도, 성묘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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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다는 사실은 가슴 아픈 일 … 돌보는 이 없이 버려진 묘지 양화진, 그것은 한국교회의 

수치이다.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다 목숨을 버린 이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무관심과 방치

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              

   (김인수, 추석과 양화진, <한국기독공보> 주간논단, 2001.10.20자 기사)

*  (양화진묘지의) 현실은 마치 묻혀진 역사와 같이 ‘방치’라는 말로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은 

현실이다. … 가톨릭교회가 성지로 조성한 ‘절두산순교박물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

다. … 

   (김보현, ‘특별기획-양화진 서울외국인묘지공원’, <한국기독공보>, 2003.8.16자 기사)

*  … 국회조찬기도회 회장 박명환 의장은 ‘생명을 바쳐 이 땅을 사랑했던 이들의 희생을 더 이

상 방치하는 것은 한국교회는 물론이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매우 부끄러운 일’ …

   (김보현, <한국기독공보> ‘양화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2003.8.16)

*  (양화진 묘지는 한국기독교 100주년을 맞아) ‘당시 한국교회가 뜻을 모아 … 새롭게 단장하

게 되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후 20년 동안 여전히 한국교회의 전체의 관심에서는 멀다

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이강필 씨 증언) … (한국교회가) 아주 작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다

면 양화진은 더 이상 쓰다버린 보도블록으로 축대와 배수로를 보수하고 얻어 심은 꽃들로 장

식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김보현, <한국기독공보> 이강필 집사 인터뷰 중, 2004.4.4)

*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하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지하철에서 내려서부터 이정표도 맞지 않습

니다. 가는 길엔 오물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묘를 그렇

게 방치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업적이나 뜻을 모독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진정 

배은망덕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김현주, 서울시 원클릭 전자민원,  2005.5.20/이준범, <행정에이전시로 마음을 드래그하라>, 

p.122(2009.1)에서 재인용)

*  목숨을 바쳐 이 땅을 사랑한 사람들. 이 땅에 복음전파 뿐 아니라 개화를 위해 초석을 놓았던 

그들의 묘소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분들을 제외하면, 주인 없는 무덤이 그런 것이려니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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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 뉴스파워 인터뷰 ‘양화진은 선교사묘지 아닌 외국인묘지’(2009.9)

게 황폐한 무덤이었다. 그런 봉분을 보면서 느낀 것은 만일 우리들의 부모도 후손이 없었다

면 헐어진 땅으로 버려져 있을 것이라는 애잔한 마음이 들었다.

   (신호철, <이 땅에 떨어진 밀알들-양화진 선교사>, ’이 책이 나오기까지‘, P. 332, 2004)

두 번째 문제는 불법적인 매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인데 이에 대해서

는 다음 주제인 <8. 1986년 이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불법매장 실태에 대한 주장과 

진실>에서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57~60쪽 참조)

세 번째 문제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서 벌어지는 몇몇 선교단체의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양화진선교회는 2002년 4월 창립되었는데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묻힌 선교사 연구 등을 이유로 방문객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후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안내대가를 받았다. 또 그들은 선교사 안내를 하면서 분묘를 밟고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참배질서를 혼잡하게 하여 조용한 참배를 원하는 이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경성구미인묘지회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것이지 외국인인(한국말이 서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고 

반문59)하였다. 그들에게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성지로 관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자

세와 의지가 있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네 번째 문제는 ‘살아 있는 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가 난립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기념비의 난립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교계 지도자들

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는 아펜젤러 선

교사 기념식수비, 해외선교기념식수비, 최봉인 장로 기념비, 헤이든 기포드 선교사 기념

비, 존슨 선교사 기념비 등이 안장자와는 관계없는 교회나 선교회의 대표자 등의 이름으

로 건립되어 있었다.(기념비 난립 및 철거 관련 내용은 <12. 2006년 이후 100주년기념교

회의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관리 실태에 대한 음해와 진실>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74~78쪽 참조)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보는 사회와 기독교계의 눈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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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 과거와 같이 잘 관리되고 있었

다’고 주장한다.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 한국 기독

교의 성지라는 사실보다 자신들의 선조가 묻힌 묘지라는 점과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장

차 묘지로 사용해야 할 곳이라는 사실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에게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 한국 기독교 최고의 성지라는 의미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다. 신호철 장로조차 일부 후손들이 있는 묘만 제대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지적60)하지 않았

던가.

60)  신호철은  <이 땅에 떨어진 밀알들, 양화진 선교사>(양화진선교회, 2004)에서 “… 그들의 묘소는 우리에

게 널리 알려진 분들을 제외하면, 주인 없는 무덤이 그런 것이려니 싶게 황폐한 무덤이었다.”(p.332)라

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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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86년 이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불법매장 실태에 대한 주장과 진실

8-1) 경성구미인묘지회 및 유니온교회의 주장

8-2)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불법매장 실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은 1965년 3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원용지로 지정되었고, 

1978년 3월에는 서울시장으로부터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1986년 정비가 완료되었다. 따

라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는 새로운 묘지 조성(매장)이 법으로 

금지되었다. 특히, 주거지역인 양화진(합정동) 일대는 1969년 제정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과 2001년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61)에 의해 신규로 시신매장을 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2004년까지 매장을 

“우리는 불법매장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묘지관리사무실에 의하면, 서울유니온교회가 

수십 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 비공식적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 유니온교회, 강원용 이사장에게 보낸 서신(2005.11.15)

“... 묘역 안에는 언더우드 가문의 가족묘 부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나머지 후손이 묻힐 

자리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비록 가족묘 부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대한민국의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시신을 매장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준비서면(2009.3)

“In May of 2007, the HAC blocked the burial of a Korean American 

missionary under the pretext of enforcing a city ordinance.(Although there 

are ordinances against burials within the city, exceptions have been routinely 

granted to the foreigners’ cemetery. There is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exceptions would continue to be granted except for the active objection of the 

HAC.(2007년 5월에 100주년기념교회는 서울 시 조례를 시행한다는 핑계 아래 어느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의 매장을 금지했습니다.(시내에 매장을 금지하는 조례가 있더라

도 관행적으로 외국인묘지에는 예외가 있어왔고, 100주년기념교회의 적극적인 반대가 

아니었다면 그런 예외는 계속되었으리라 믿을 만한 여러 근거가 있습니다.)”

   - 경성구미인묘지회, 12개국 대사에게 보낸 청원서 부속문서(양화진묘지의 현황/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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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했다. 게다가 유니온교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양화진 묘지를 예매했

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40기 이상이다.62) 이에 대해 유니온교회는 구한말 이래 관행이

었고, 묘지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묘지관리비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묘지 및 분묘설치 허가 등에 관해 여러 가지 규정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사설묘지는 1969년 제정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과 1977년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 주거지역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었으며, 주거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인접지

역, 철도 및 도로, 하천 인접지역도 설치가 금지63)되어 있다. 매장된 분묘의 존치기간은 15

년이며, 이후 3차에 한해 15년씩 안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64) 분묘용 토지를 사전에 매

매할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70세 이하인 사람에게는 예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5) 유니온교회가 관리하던 시기에 이루어진 매장 및 묘지 예약판매 등은 모

61)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포함한 합정동 일대는 1969년 제정, 시행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지역’으로서 묘지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었을 뿐 아니라, 1977년 개정된 시행령의 ‘묘지는 도

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으로부터는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동법 시행령1-6항)에 저촉되어 매장할 수 없는 곳이다. 또 2001년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이 규정은 더욱 강화되었다.(국무총리실, 양화진 외국인묘지 관련 검

토(2007.9))

62)  유니온교회 측은 예약 묘지가 37기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37기 이외에 아직 확인되지 않은 예약매

장지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1월 초, 100주년협의회는 호주에 사는 현지인이 사망하여 양화

진에 묻히기 원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1980년대에 UN 직원으로 유니온교회에 출석하던 존 게디스

였는데, 그의 유족은 교회 출석 시 교인 대표 등으로 활동하며 교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시 

금액으로 100달러에 양화진 묘지를 예약했다며 매장을 주장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100만원에서 150만

원(1000달러~1500달러)인 예약금의 1/10 정도만 내고 묘지를 예약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유니온교회

는 교인 중 공로자에게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예약을 받았고, 유니온교회 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더 많

은 예약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공로가 있는 교인으로 인정되어 양화진을 묘지로 예약한 경우

가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63)  1977년 9월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1)제9조 (묘지등의 설치금지 지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을 설치하거나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

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

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의 풍치지구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보호구역. 2)제3

조 (사설묘지등의 설치기준등) 6.묘지는 지방의 간선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

터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

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4)  장사등에관한법률 19조(분묘의 설치기간) 1항과 2항에 근거.

65)  시행령 제25조 (묘지의 사전 매매 등)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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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이러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법규를 제대로 이해시키고 묘지이용을 허

락했는지, 또는 이러한 법에 대한 검토 등의 준법의지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러한 제반 규정들을 어기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영구매장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주재하는 나라의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은 1883년 

체결된 조영수호통상조약에 규정된 내용, 즉 조선은 외국인을 위한 묘지를 무료로 제공한

다는 불평등한 조항에 근거하여 제공된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인데, 광복된 지 60년이 지난 

2004년까지 이러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었다. 

2005년 설립되어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관리를 담당하게 된 100주년기념교회는 

그동안 양화진에서 벌어진 탈법과 불법 행위들에 크게 놀랐다. 이에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안장된 분묘의 현황을 조사하여 현행법 위반 행위가 관행이라

는 이름 아래 자행되었던 상황을 파악했다. 처음에는 이러한 매장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유

니온교회에 알리고 묘지예약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오히려 

유니온교회로부터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에 안장된 선교사들의 묘를 파헤치려 한다는 

음해를 받기 시작했다.66) 이에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대한 적법한 

관리를 강화했으며, 이로부터 매장을 둘러싼 몇 건의 갈등이 발생했다. 하나는, 묘지 예약

을 근거로 미국에서 사망하여 양화진에 안장되기를 희망한 전직 선교사가 있었으나 우리나

라의 법 규정에 의해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였다. 당시 100주년협의회와 100주

년기념교회는 유족으로부터 매장 요청을 받고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신규 매장이 가

능한지에 대해 관할 행정청인 마포구청에 문의하여 신규매장은 법에 의해 불가능하다는 답

변67)을 듣고 불가 통보를 하였다. 또 하나는 국내 굴지 모 사학 설립에 기여한 선교사의 후

손 중 한 사람이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안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법에 의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66)  유니온교회는 2005년 9월 14일자 100주년협의회 공문에 기록된 ‘양화진의 매장상황을 점검하고 외국인

묘지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묘지나 불법으로 매장된 묘지는 연고자를 찾아 이장토록 한다’는 구절

을 미국에 있는 전직 한국선교사 후손들에게 ‘(100주년기념교회가) 고인의 유족들에게 시신들을 파내갈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왜곡 전달하였다.

67)  마포구청은 공문을 통해 ‘도시공원인 양화진외국인묘지공원 내의 신규매장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의 ‘묘지설치 제한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도시공원)’

으로서 신규매장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마포구청 사회복지

과-25019/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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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그 유가족은 이에 불복하고 해당 사학 고위층을 앞세워 정부 

기관 등에 압력을 넣는 등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안장을 강요했으나 결국 뜻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다.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현재까지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외국인들을 

계속 안장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으며,68)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설사 한국의 법에 의해 양화진에서의 매장이 금지되어 있

다고 하더라도 양화진에서는 예외적으로 매장이 허용되었고, 100주년기념교회의 적극적

인 반대가 없었다면 관행대로 계속 양화진에서 예외가 인정되었을 것’69)이라면서 양화진외

국인선교사묘원이 오래전부터 묘지였다는 점과 관습법적 관점에서 매장을 주장하고 있다. 

68)  2007년 8월 5일, 선교기념관 밖에서 예배한 후 KBS와의 인터뷰에서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는 ‘유

족들은 이후에도 이 땅에, 이 묘에 묻어야하는 입장인데 이걸 막아버렸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69)  경성구미인묘지회, 12개국 대사에게 보낸 양화진묘지의 현황(2010.10) : Although there are 

ordinances against burials within the city, exceptions have been routinely granted to the 

foreigners’ cemetery. There is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exceptions would continue to be 

granted except for the active objection of the H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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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0주년기념교회 설립과정에 대한 주장과 진실

9-1) 경성구미인묘지회 및 유니온교회의 주장

“However, over that time, the original members of the CHA have aged 

many have passed on. The activities of the CHA have declined and much 

of the original spirit of the association appears to have been lost. Dr. H. 

G. Underwood Ⅲ ... passed away in 2004. ... Two years ago, only months 

after the retirement and departure of Dr. H. H. Underwood Ⅳ, a new church 

called the 100th Anniversary Church was formed and over the interim has 

taken over much of the activities of the CHA.”

   - Peter Underwood(언더우드 4세), ‘외국인묘지의 현황’(2007.8)

“하지만 세월이 지나 100주년협의회의 창립멤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연로해지셨거나 

돌아가시면서 그 운영자들도 교체되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2000년에, 원일한 박

사님은 2004년에 돌아가시어 그 정신은 점차 잊혀져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묘지회를 

책임지던 원한광 박사조차 은퇴하여 ... 그러자 몇 달 뒤 외국인묘지 안에 100주년기념

교회라는 이름의 새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동안에 묘지와 관련하여 기존 100주년

협의회가 관장하던 업무 대부분이 승계되었습니다. ... 100주년협의회가 갑자기 1985

년에 등기된 소유권을 내세우며 외국인묘지와 기념예배당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

작한 것입니다.”

   - Peter Underwood(언더우드 4세), John Linton(인요한), 양화진외국인묘지 분쟁 해결을 위한 호

소문(2007.11)

“Dr. H. H. Underwood, who had taken over responsibility for management 

of the cemetery retired and left Korea in April 2005. That month, the CC 

established the centennial church and invited Rev. Lee, Jaechul to serve 

as its minister.-There is compelling but inconclusive evidence that the 

creation of the church was instigated by Rev. Lee.(묘지관리를 책임지던 언더

우드 4세(H. H. Underwood 원한광)가 은퇴하고 2005년 4월 한국을 떠났다. 그 달에 

100주년협의회는 100주년기념교회를 설립하고 이재철 목사를 담임목사로 초빙했다.-

교회 설립이 이재철 목사에 의해 비롯되었다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설득력 있

는 것이다.)”

   - 경성구미인묘지회,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 부속문서(양화진묘지의 역사와 분

쟁/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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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0년대 초반 <기독공보>에는 양화진이 버려져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다.(‘선

교기념관, 외국인묘지 황폐화’(1994.7.8)/김성순, ‘독자투고-절두산 성지를 둘러보고’, 2001.1.6)/김인

수, 추석과 양화진, (2001.10.20)/김보현, ‘양화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2003.8.16) 

71)  실무를 담당했던 김경래 장로는 이에 대해 그의 자서전(2010년 12월 현재 미출간)에서 ‘어떤 대형교회는 

용인 순교자 기념관을 자기네 교회에 속한 것으로 해준다면 책임을 맡겠다고 했다. 고마운 제안이긴 한

데, 한국 기독교의 성지를 한 개교회에 속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9-2) 100주년기념교회 설립과정의 진실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가 100주년기념교회의 설립과정을 보는 시각은 ‘음모론’

에 기초하고 있다. 그들은, ①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증여 및 선교기념관 건립의 주역

이 모두 사망하자 ② 이재철 목사의 주도 아래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독차지할 목적으

로 100주년기념교회를 설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100주년협의회가 100주년기념교

회를 설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이재철 목사가 담임목사 직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과정 및 100주년협의회가 100주년기념교회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정신에 대해서는 일

체의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견해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이 왜곡하고 있

는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100주년기념교회의 설립 목적을 왜곡하고 있다. 100주년협의회가 100주년기념

교회를 설립한 것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황폐화를 막고 한국 기독교 최고의 성지로 

가꾸기 위함이었다. 1986년 선교기념관 준공을 계기로 한국기독교의 성지로 거듭났던 양

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은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시 외국인 공동묘지로 전락하고 말

았다.70) 100주년협의회는 2000년대 초, 1986년 이후 양화진외국인묘지를 관리하고 있던 

유니온교회의 규모 및 재정, 성지화 의지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

다. 처음에는 한국교회를 상징할 만한 대형 교회 4곳에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과 용인순

교자기념관 관리를 담당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정 교단에 속한 개교회가 연합사업으로 

조성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71) 결국 100주

년협의회는 어느 교단에도 속하지 않고 한국기독교계 연합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로 결의하고 100주년기념교회를 창립한 것이다. 

둘째, 100주년기념교회 설립 주체를 왜곡하고 있다. 경성구미인묘지회는 2010년 10월 

이명박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한국에 주재하는 12개국 대사들에게 보낸 진정서에서 ‘(100



2. 주제별로 살펴본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의 주장에 대한 진실 규명 63

72)  김경래, 미출간 자서전 원고 p.75

73)  이재철 목사는 취임인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 ‘… 평생 주님과 교회만을 위해서 전 생애를 바쳐 오신 두 

어르신의 얼굴을 다시 마주 대하고  그분들의 심정을 대하는 순간,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조건

적인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길이라 여겨왔던 제 신

념을 … 하나님께서는 단 1시간 30분 만에 제 인생행로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제네바한인교회 

사역을 끝으로 주님을 위해 제 스스로 떠났던 교회목회 현장으로 주님께서 저를 다시 불러내신 것입니

다. … 저는 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의 역할을 양화진의 묘지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74)  100주년협의회 초창기부터 살림을 맡아온 김경래 상임이사는 그의 자서전에서 ‘(2000년대 초 마포구청

이 양화진 성지화에 착수한 이후) 마포구청이 양화진외국인묘지에 대해 논의할 상대를 찾기 위해 고생했

다는 말을 듣고 양화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양화진 관리를 전담할 교회 창립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김경래, 미출간 자서전 원고 69p)

주년기념)교회 설립이 이재철 목사에 의해 비롯되었다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설

득력 있는 것이다(There is compelling but inconclusive evidence that the creation 

of the church was instigated by Rev. Lee).’라고 주장했다. 마치 100주년기념교회가 

이재철 목사의 주도 아래 창립되었고, 이재철 목사가 오래전부터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과 선교기념관을 소유(사유화)하려고 했던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이재철 목사의 명예를 심

각하게 훼손하였다. 그러나 100주년협의회가 주도적으로 100주년기념교회를 설립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100주년협의회가 2003년 9월 이사회에서 교회 창립을 결의한 이후 

1년여 동안 담임목사를 찾기 위해 고심한 과정은 출판 준비 중인 김경래 장로의 회고록72)

에 잘 나와 있다. 100주년협의회가 교회 설립을 논의하기 시작한 때는 2000년 초인데 당

시 이재철 목사는 스위스 제네바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으므로 교회 창립 논의에 

참여조차 할 수 없었다. 또 100주년협의회 인사들의 담임목사 청빙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고사했으나 이를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정황 등에 대해서는 100주년

기념교회 창립예배 인사말에서 스스로 밝힌 바 있다.73)

셋째, 100주년기념교회의 설립 시기에 대해서도 왜곡하고 있다.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는 100주년기념교회 설립 논의가 언더우드 3세가 사망하고(2004년), 언더우드 

4세(원한광)가 한국을 떠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양화진외

국인선교사묘원을 관리할 전담교회의 지정 또는 설립을 위한 논의는 2000년 고 강원룡 목

사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시작되어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거쳐 추진되었다.74) 그

리고 논의 시작 3년만인 2003년 9월에 100주년기념교회 창립이 이사회에서 공식 결의되

었고, 이후 다시 2년 정도의 준비 끝에 2005년 7월 100주년기념교회가 창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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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양화진 문제’ 발생 원인에 대한 주장과 진실

10-1)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주장

“(2005년) 7월에 갑자기 이재철 목사가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다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 건물(선교기념관)을 찾으러 왔다. 이 건물은 법적으로 우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

길래 그 말을 듣고 저는 쇼크를 받았고 회의를 그만하자고 하였습니다. … 그 쪽(100주

년협의회)를 만나서 호소를 하고 편지를 보내자 강원룡 목사 명의의 편지들이 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 강원룡 목사는 연로하여 몸져 누워있었고 판단력도 없었기 때문에 

이 편지는 틀림없이 강원룡 목사의 이름을 위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OtengBoateng 목사, 서울 유니온교회 교인 총회 발언(2007.6)

“2005년도에 100주년교회가 유니온교회에 찾아와서 어디에 짓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임시로 유니온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해 다오’라고 했다. 

유니온교회는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 12시 30분이면 끝나니까 그 이후는 본당 써도 좋

다고 했다. 그래서 100주년기념교회가 들어왔다. 그런데 몇 달 후 건축허가가 안 나왔

다. 그러니까 계속 사용하겠다고 했다. 그때부터 유니온교회와 100주년기념교회와 문

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 Peter Underwood(언더우드 4세), 뉴스파워 인터뷰 ‘양화진은 선교사묘지 아닌 외국인묘지’

(2009.9)

“5월 25일 유니온교회는 100주년교회의 교인이 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메일은 

100주년기념협의회에서 유니온교회의 주일아침 예배시간을 8월부터 오후 4시 30분으

로 옮기기를 바란다고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 우리는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

념교회가 기념관을 사용하는데 우선권을 갖는다고 구두로 그리고 서신으로 최근까지 

약속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이 약속에 위배되는 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걱정하며 암담해 하고 있습니다.”

   - 유니온교회, 협의회와 기념교회에 보낸 내용증명 서신(2007.6.9)

“피신청인(100주년협의회) 운영의 교회는 교인수가 점차 불어나 2000명에 육박하게 

되자, 자신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묘지 및 선교기념관을 독

점하여 사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 … 그동안 평온, 공연하게 기념관 내에서 이루어지던 

서울유니온교회의 주일 오전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선교기념관을 봉쇄하고 신청인 및 

유니온교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조정신청서(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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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양화진 문제’ 발생의 진짜 이유

유니온교회는, 소위 ‘양화진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

념교회의 약속 위반, 구체적으로 애초부터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독차지하려는 속셈

을 감추고 선교기념관에 들어온 것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유니온교회는 100주년협의회

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임시 사용’을 전제로 선교기념관 사용을 요청하여 일단 진입한 후

에 100주년기념교회가 성장하자 갑자기 예배시간 변경을 통보함으로써 ‘양화진 문제’를 발

생시켰다고 주장한다. 그 말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100주년기념교회 설립 직후의 과정

을 복기해보자. 

유니온교회는 선교기념관이 준공된 1986년 10월부터 100주년협의회의 배려로 선교기

념관을 예배당 및 교회 사무실로 사용했다. 이어 2005년 7월에 100주년기념교회가 창립

됨에 따라 두 교회는 시간을 달리해 선교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렸다. 100주년기념교회는 

창립 당시부터 유니온교회를 함께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관리하고 성지로 가꾸기 위

한 동반자로 인식했으나, 유니온교회는 100주년기념교회의 이러한 생각과 관리자로서의 

“… 피신청인은 태도를 돌변하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일의 오전예배시간을 

자신들이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유니온교회 교인들을 

소유권 등기를 내세워 무력으로 내쫓은 것입니다. … 100주년기념교회가 유니온교회를 

내쫓고 유니온교회가 이에 반발하여 분쟁이 일어나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언

론이 이를 보도하기 시작하자 마포구장에서는 양 교회의 예배를 금지함으로써 행정편

의주의적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 마포구청의 조치는 100주년기념교회가 

서울유니온교회를 축출하고 난 이후에 나온 것 … 신청인은 대한민국의 관련 규정에 위

배하여 선교기념관에서 예배를 볼 의사는 전혀 없어”

   -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준비서면(2009.3)

“2007년 8월 5일 100주년기념교회는 서울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에 들어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았습니다. 예배당에 못 들어가게 되자 서울유니온교회는 선교기념관 앞

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공개적인 항의가 되었습니다. 마포구는 시립

공원에서는 종교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조례를 언급하면서 선교기념관에서 어느 누구

도 예배드릴 수 없도록 강경조치를 취했습니다.”

   - 경성구미인묘지회, 12개국 대사에게 보낸 양화진묘지의 현황(2010.10)



양화진의 진실 Ⅱ -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관한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의 주장과 진실66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100주년기념교회가 유니온교회에 대하여 지난 20여 

년 동안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서 불법 매장과 분묘예약 등 우리나라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저질러진 것에 대한 해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자 유니온교회는 오히려 100주년기

념교회를 음해하기 시작했다.75) 이후 2년 동안 두 교회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과 선교

기념관의 소유권 및 관리권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특히 유니온교회는 100주년기념교회와 이재철 목사를 음해하는 과정에서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즉, 유니온교회의 오텡보아텡 목사가 2007년 8월 5

일 야외집회를 비롯 여러 문서에서 거듭하고 있는 “이재철 목사가 100주년협의회가 선교

기념관에 들어온 진정한 이유와 목적은 선교기념관을 ‘접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주

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이재철 목사는 ‘100주년기념교회의 창립 목적이 양화진외국

인선교사묘원과 선교기념관을 설립 목적에 맞게 온전히 관리 보존하는 것“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또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가 100주년기념교회와 이재철 목사가 교회 창립 

전에 유니온교회를 찾아와 ”교회를 짓고 있으니까 임시로 선교기념관에서 예배드리는 것

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 역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100주년기념교회는 지금

까지 ’예배당을 지으려고 시도‘한 적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유니온교회에 대해 ’예배당 사

용’을 요청하거나 ‘예배당을 짓고 있다’고 말한 적도 없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은, ‘유니온교회가 스스로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의 법적 소유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100

주년협의회는 수차례에 걸쳐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주인은 100주년협의회이며, 이곳

은 한국기독교의 성지로 가꾸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관리자로 100주년기념교회가 설립되

었음’을 강조하고 이를 인정하도록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7년 봄에도 100

주년협의회는 갈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모인 유니온교회와의 회의에서 ‘100주년협의회

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및 선교기념관의 소유권자임을 유니온교회 교인들에게 주지시

75)  유니온교회는 2005년 9월 14일자 100주년협의회 공문에 기록된 ‘양화진의 매장상황을 점검하고 외국인

묘지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묘지나 불법으로 매장된 묘지는 연고자를 찾아 이장토록 한다’는 구절

을 미국에 있는 전직 한국선교사 후손들에게 ‘(100주년기념교회가) 고인의 유족들에게 시신들을 파내갈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왜곡하였다.



2. 주제별로 살펴본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의 주장에 대한 진실 규명 67

킬 것’을 요구했으나 유니온교회는 거절했다. 

이렇게 볼 때 소위 ‘양화진 문제’는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했다. 

첫째, ‘양화진 문제’의 근본 이유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보는 두 당사자의 시각차

에 있다.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한국기독교 성지

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이지만, 유니온교회에게 양화진외국인묘지는 자신

들의 선조가 묻힌 묘지인 동시에 한국에 살고 있는 자신들이 묻힐 묘지라는 사실이 더 중요

했다. 유니온교회는 양화진외국인묘지의 관리를 종전(2005년 당시)대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속셈은 ‘양화진외국인묘지에 매장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 소유권자인 100주년협의회의 배려로 선교기념관을 무상으로 사용해온 유니온교

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고마움을 망각한 채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게 되었다. 유

니온교회는 지하실 사용을 요청한 100주년협의회에 본 예배당 사용을 허락했다며 사랑으

로 100주년기념교회를 포용했음을 주장하지만, 예배와 교회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 

사용, 즉 주방을 비롯한 각종 시설 사용을 지나치게 제약76)하였고, 일방적으로 예배당을 외

부인에게 임대하여 100주년기념교회 예배의 파행을 초래77) 하는 등, 소유권자인 100주년

협의회에 대한 존중의 마음과 선교기념관을 함께 사용하는 100주년기념교회에 대한 동반

자 인식이 전혀 없었다.78)

76)  유니온교회는 100주년기념교회 창립 당시 예배당 사용 등에 크게 배려한 듯 주장한다. 그러나 100주년

기념교회 창립에 앞서 100주년협의회에 보낸 공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선교기념관 공동사용에 대

한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했다. 특히  그들은 주방사용 및 각종 기구 사용 등에 매우 심한 제한을 가

했다. 유니온교회는 100주년기념교회 교인들에게 한겨울에도 주방사용을 금지하여 밖에서 성찬기를 닦

아야만 했다. 또 그들은 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실 및 사무실로 창문이 없어 햇볕도 들지 않는 지하창

고를 사용하도록 했다. 그 창고에는 유니온교회 교인들이 집에서 사용하다 버린 침대 등 각종 가정용 비

품이 버려져 있었다. 100주년기념교회는 그 비품들을 모두 버리고 작은 창문을 만들고 전기시설을 설치

하여 사무실로 사용했다.

77)  유니온교회는 2005년 9월11일 주일 100주년기념교회가 2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국내 코스타 관련 단

체에 선교기념관 찬양집회를 허락해주고 이 사실을 주일 전날에야 알려주어 100주년기념교회는 2부 예

배를 예정보다 30분 정도 일찍 끝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78)  유니온교회는 100주년기념교회에 대하여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한국 기독교의 성지로 함께 가꾸

어 나갈 동반자로 보기 보다는 자신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침입자(invader)’로 여겼다.(2007년 3월 유

니온교회의 교인 대표였던 Robert Black는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운영위원장에게 보낸 e-mail에

서 ‘I think that you, or your Elder Yoon, should not be surprised that the HACh is viewed as  

invaders’.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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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유니온교회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서 벌어진 불법적 행위에 대한 개선의 의

지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성지로 가꾸려는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의 노력을 묘지를 파헤치려 한다거나 참배를 제한한다는 등등의 왜곡선전

으로 갈등을 확대시켰다.

결국,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유니온교회에 수차례 오전예배 시간을 보

장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은 100주년협의회가 주인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양화진외국인선교

사묘원 성지화의 동반자로 공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약속이었다. 그러나 유니온교회가 

그 전제를 거부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새로운 조치가 시행되어야 했다. 그 새로운 조치도 시

행 3개월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미리 통보한 후에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온

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의 공존을 위한 모든 제의

와 노력을 거부하고 오로지 선교기념관의 영구적 사용과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서의 

매장만을 주장함으로써 소위 ‘양화진 문제’는 언젠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것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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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니온교회가 쫓겨났다는 주장의 진실

11-1)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의 주장

“After 20 years with their own church, Seoul Union Church again finds itself a

nomad.”

   - Peter Underwood(언더우드 4세), ‘외국인묘지의 현황’(2007.8)

“수적인 힘을 앞세운 그들(100주년기념교회)에게 일방적으로 주일예배 공간을 빼앗겨 

유니온교회는 결국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 Peter Underwood(언더우드 4세), John Linton(인요한), ‘양화진외국인묘지 분쟁 해결을 위한 

호소문’(2007.11)

“그동안 평온, 공연하게 기념관 내에서 이루어지던 서울 유니온교회의 주일오전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2007.8.5. 선교기념관을 봉쇄하고 신청인 및 유니온교회의 관계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 (피터 언더우드 등 묘지회)는 지난 100여 년 간 관리하던 

조상들의 묘지에 출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유니온교회는 20여 년 간 예배드리던 

선교기념관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다.”

   - 경성구미인묘지회, 양화진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조정신청서(2008.12)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양화진묘지를 3년째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를 위해 일

하신 선교사들의 후손들이 묘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 Peter Underwood(언더우드 4세), John Linton(인요한), ‘기독교 유적지 보존 입법화 첫발, <기

독공보> 기사, 2010.2.27

“In 2005, the non-profit foundation abrogated the conditions agreed Dr. 

Underwood and Dr. Han, forced Seoul Union Church out, denied the relatives 

of those buried in the cemetery any input the care and management of the 

site and blocked subsequent burials.”

   - 경성구미인묘지회, 12개국 대사에게 보낸 청원서(2010.10)

“2007년 8월 5일 100주년기념교회는 서울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에 들어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았습니다. 예배당에 못 들어가게 되자 서울유니온교회는 선교기념관 앞

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공개적인 항의가 되었습니다. 마포구는 시립

공원에서는 종교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조례를 언급하면서 선교기념관에서 어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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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유니온교회가 쫓겨났다는 주장의 진실

2005년부터 시작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둘러싼 갈등은 2007년 8월 5일 극대화

되었다. 이로 인한 마포구청의 ‘선교기념관에서의 종교행위 금지’ 조치에 따라 100주년기

념교회와 유니온교회 모두 선교기념관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100주년기념교회에 의해 선교기념관에서 쫓겨났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들은, ① 유니온교회의 오전예배시간을 보장한다고 수차례 약속한 100주년

기념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예배시간 조정을 통보했고, ② 2007년 8월 5일 오전 예배시간

에 유니온교회 교인들이 예배당에 들어가려는 것을 100주년기념교회 교인들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막았으며, ③ 현재 유니온교회는 선교기념관에서 예배하지 못하는데 100주년기

념교회는 지금도 선교기념관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니온교회는 ‘결과적으로 쫓겨났다’는 

것이다.  

2007년 8월 5일 발생한 ‘사태의 전말’을 살펴보자.

① 2007년 8월 5일의 사태는 유니온교회 측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의도된 것이었다. 

100주년협의회는 100주년기념교회에게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및 선교기념관의 관리권

을 위임하고 이를 2005년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유니온교회에 통보79)했으나 유니온교회

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80) 결국, 100주년협의회는 2007년 4월 30일, 유니온교회와 회의

도 예배드릴 수 없도록 강경조치를 취했습니다. 8월 중순에 선교기념관에서 모든 예배

가 중단되었고 서울유니온교회는 처음에는 서울외국인학교로, 나중에는 연세대학교 신

학대학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 경성구미인묘지회, 12개국 대사에게 보낸 청원서 부속문서(양화진묘지의 현황/2010.10)

79) 100주년협의회, 공문-결의 및 제안(기백 05-015/2005.9.14)

     100주년협의회, 공문-양화진선교사공원묘지 운영관리의 건(기백 05-017/2005.10.12)

     100주년협의회, 공문-유니온교회에 보내는 결의사항(기백05-018/2005.11.9)

80)   유니온교회는 2005년 11월 15일자 답신을 통해 100주년기념교회의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과 선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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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고 ‘두 교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법

적 소유자임과 100주년기념교회의 관리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유니온교

회 측 대표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감으로 회의를 결렬시켰다.  

② 100주년협의회는 2007년 5월 14일 유니온교회에 공문(기백 07-006)을 보내 지금

까지 유니온교회가 저질러온 불법적 묘지판매행위를 해결할 것과 그동안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모함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 묘역관리에 대해 100주년협의회와 100주

년기념교회의 방침을 따라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해왔던 

유니온교회의 오전예배시간 보장 등을 배려할 명분이 상실될 수 있음을 알렸다. 

③ 100주년기념교회는 유니온교회에 2007년 5월 25일에 안내 메일, 6월 1일에는 공문

(주일 선교기념관 사용 재조정)을 보내 2007년 8월 5일부터 유니온교회와 100주년기념교

회의 예배시간을 변경할 것임을 통보했다. 동시에 선교기념관 입구 등에 예배시간이 변경

되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유니온교회는 안내문을 무단으로 제거하는 한

편 공문을 통해 100주년협의회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예배시간 변경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81)하고, 아울러 한국교계 지도자들에게 ‘유니온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으니 도

와 달라’는 호소문82)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④ 2007년 7월, 100주년기념교회는 유니온교회 교인으로부터 ‘유니온교회가 2007년 8

월 5일 오전예배 시간에 선교기념관 강단을 점령하기 위해 새벽부터 나와 달라는 광고가 

있었다’는 전화 제보를 받았고, 마포경찰서 외사과는 8월 5일에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에서 사건이 벌어질 것이니 그곳에 경찰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존 린튼(인요한)으로부터 

받았는데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100주년기념교회 사무장을 찾아왔다.83)

⑤ 위와 같은 첩보를 듣게 된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강단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건물 주인의 권한으

로 선교기념관의 모든 잠금장치를 변경했으며, 이 사실을 즉시 건물 사용을 사전에 요청하

념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81)  2007년 6월 9일자 유니온교회의 내용증명 서신

82)  2007년 6월 28일 내용증명으로 보낸 유니온교회의 호소문

83)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로 된 자료는 없다. 그러나 2010년 12월 13일,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제기한 

민사소송 조정장에서 담당판사가 배석한 가운데 이재철 목사가 이에 대해 이야기 했을 때 조정장에 참석

했던 존 린튼은 자신이 마포경찰서장에게 전화한 적이 있음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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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열어주겠다는 단서와 함께 유니온교회에 알렸다.84)

 ⑥ 2007년 8월 5일 새벽부터 유니온교회 교인들이 선교기념관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이미 잠금장치가 변경되어 그들은 진입할 수 없었으며, 오전 9시에 100주년기념교회는 선

교기념관에서, 유니온교회는 선교기념관 밖에서 예배했다. 당일 KBS를 비롯한 국내외 언

론이 현장을 취재하여 뉴스로 내보냈으며, 경성구미인묘지회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 

회장과 유니온교회 오텡보아텡 목사는 인터뷰까지 했다.85) 이날 사건이 시작되기 전인 아

침부터 방송국 취재진과 방송설비가 준비되고 인터뷰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전에 협의

된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⑦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한 외신기자가 ‘선교기념관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관리사무소’

라는 유니온교회 관계자의 말을 듣고86) 이에 대해 마포구청에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⑧ 마포구청은 선교기념관을 사이에 두고 두 교회가 갈등을 빚는 것을 보고 문제가 더욱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선교기념관에서 예배행위를 금지한다는 공문87)을 소유권자인 100주

년협의회와 사용권을 주장하는 유니온교회에 보냈다.

⑨ 마포구청의 공문을 받은 100주년협의회는 100주년기념교회와 유니온교회에 협조요

청 공문을 보내 2007년 8월20일 이후 선교기념관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부터 선교기념관에서의 예배행위는 중단되었다. 

이상이 선교기념관에서 유니온교회는 물론 100주년기념교회가 예배를 하지 못하게 된 

84)  2007년 8월 2일자 이메일(implementing of a new access control system)

85)  이날 K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는 ‘유족들은 이후에도 이 땅에, 이 묘지에 

묻어야하는 입장인데 이걸 막아버렸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고, 보아텡 목

사는 ‘우리는 소유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장소를 사용할 권리(즉, 매장할 권리)

를 위한 것’이라고 말해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서의 외국인의 매장권을 주장했다.

86)  유니온교회의 양화진묘지 관리인으로 일한 이강필은 2010년 10월, 양화진 소유권이전등기취소소송 증

인신문에서 ‘증인은 당일(2007.8.5) 외신기자에게 이 선교기념관은 묘지관리소이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종교시설이 아니라고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 원래 건축허가서에 관리소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했다.

87)  마포구청은 ‘외국인묘지공원 관리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녹지환경과-13564)을 통해 “... 건축물은 공원

관리사무실 용도로 건축허가되었으나 교회 및 예배 용도로 사용중에 있어 지역주민 및 각종 언론 등으로

부터 문제화 되고 있기에 통보하오니 2007.8.20일한 당초 허가된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기 바란다”고 

통지했다.(녹지환경과-13564/20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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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이다.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는 2007년 12월,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예배 및 묘지관리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검에 형사고소했으나 기

각되었고, 서울고검에 항소했으나 또 다시 각하되었다. 이후에 유니온교회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이처럼 두 번의 고소와 재정신청까지 제기하며 100

주년협의회가 선교기념관의 잠금장치를 바꾼 행위가 유니온교회의 예배를 방해한 것임을 

주장했으나 사법부는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이는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

가 유니온교회를 선교기념관에서 내쫓은 것이 아님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경

성구미인묘지회의 일부 인사들은 ‘3년째 양화진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계

속하면서 ‘쫓겨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88) 

2010년 현재, 선교기념관은 애초의 건립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고 있다. 1층은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의 소유자인 100주년협의회의 사무실과 회의실, 선교기념관에서 열리는 

문화강좌인 양화진 목요강좌를 진행하는 양화진문화원의 사무실로, 2층 강당은 평일에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안장된 이들을 추모하는 집회, 참배객을 위한 교육공간 및 참배

객을 위한 기도실,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목요강좌 등 공공 목적 집회의 강당으로, 주일

에는 앞으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지켜 나갈 100주년기념교회 청소년들의 교육공간

으로 사용되고 있다.

88)  ‘3년째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한 존 린튼은 2010년 3월, 외증조부인 윌리엄 린튼이 건국훈장을 

받은 며칠 후 새벽에 국내 기독교계 방송사와 함께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방문하여 관련 프로그램

(다큐 양화진)을 촬영했다. 그날 촬영은 아무런 제지나 방해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2010년 4월 14

일 첫방송 이후 수차례 방송되었으며, 지금도 인터넷 방송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본인이 원하면 누구라도 

아무 때나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방문하여 참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며, 수년 동안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허언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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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06년 이후 100주년기념교회의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관리에 대한 음해와 진실

12-1)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주장

 

12-2) 100주년기념교회의 양화진선교사묘원 관리의 진실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유니온교회가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로

부터 박해를 받고 선교기념관에서 쫓겨났음을 호소하는 한편,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① 신규 매장 불

허, ② 역사성 훼손(선교기념관 앞 역사설명판 및 묘원 내 기념비 철거), ③ 묘역 훼손(묘역 

내 나무 벌목 및 참배길을 임의로 포장, 주일에는 주차장으로 사용), ④ 참배 제한(시간 및 

“2005년 8월 100주년협의회가 1986년 당시 선교관 앞에 설치했던 22년 된 봉헌기념 

현판을 서울유니온교회 측에 통보도 없이 일반적으로 철거 ... 100주년기념교회는 크

고 웅장한 오랜 고목들을 함부로 베어버리는 것을 포함해, 역사적 공간을 마구 훼손하

기 시작했고, 수년 전부터 예정돼 있던 리처드 한 선교사 부인의 매장을 일방적으로 금

지시 키는 등 외국인묘지 곳곳에서 일방적 행동을 시작 ...”

   - Peter Underwood(언더우드 4세), ‘외국인묘지의 현황’(2007.8)

“피신청인은 묘지를 관리한다고 하면서 크고 웅장한 고목들을 함부로 베어내고, 역사적

인 여러 기념비 및 비석들을 마구 없애고 개조하였는가 하면, 녹지로 조성된 길을 무단

으로 포장하는 등 사실상 묘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주일마다 100주년기념교회의 교인

들이 타고 오는 차량으로 인해 묘지가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조정신청서(2008.12)

“100주년기념교회는 많은 있을 수 없는 일과 심지어 불법적인 행동까지 자행했습니다. 

교회는 묘지의 역사가 기록된 설명판을 제거했고, 묘지에 안장된 신원이 확인된 사람

들의 표지(석,판)도 제거했고, 교회가 반대할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기념비를 제거했고, 

묘지 주위에 있던 그늘을 만들어주던 나무들을 잘랐고, 무허가 건물들을 세웠고, 묘지 

접근을 제한했고, 주일에 묘지 사이의 인도(人道)를 주차장으로 사용했고, 서울유니온

교회나 묘지에 안장된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떤 자문도 없이 묘지의 이름을 서

울외국인묘지에서 서울외국인선교사묘지로 변경했습니다.”

   - 경성구미인묘지회, 12개국 대사에게 보낸 청원서 부속문서(양화진묘지의 현황/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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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⑤ 정체성 훼손(묘원 이름 변경) 등이다.

이러한 주장의 잘못에 대해 살펴본다.

① 신규매장 불허에 대하여 :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양화진외국인묘지를 자

신들의 가족묘이자 외국인들의 공동묘지로 인식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실정법이 이

를 금지하더라도 그들은 예외를 인정받고자 한다.89) 그러나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은 ‘도

시공원’이며 ‘1종 주거지역’으로서 우리나라 현행법에 의하여 매장이 금지된 곳이며, 이런 

법조항은 1969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90)

되었을 때부터 적용되어 왔다. 아울러 2001년 제정된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더

욱 엄격하게 매장을 금지하고 있다.91) 따라서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왔다 하더라도 1969년 

이후에 조성된 묘지는 원칙적으로 불법 조성된 것이다. 더구나 양화진이 신규매장이 금지

된 곳이라는 것은 수차례 정부기관의 조사와 문서 등에 의해 확인된 사항92)임에도 불구하

고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지금까지도 매장 허용을 주장하고 있고, 매장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100주년기념교회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불법매장 실태에 

대해서는 <8. 1986년 이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불법 매장 실태에 대한 주장과 진실>

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② 역사성 훼손 주장에 대하여 : 유니온교회가 주장하는 양화진의 역사성 훼손이란 설

89)  경성구미인묘지회는 12개국 대사에게 보낸 양화진묘지의 현황(2010.10)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 Although there are ordinances against burials within the city, exceptions have 

been routinely granted to the foreigners' cemetery. there is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exceptions would continue to be granted except for the active objection of the HAC.(시내에 

매장을 금지하는 조례가 있더라도 관행적으로 외국인묘지에는 예외가 있어왔고, 100주년기념교회의 적

극적인 반대가 아니었다면 그런 예외는 계속되었으리라 믿을 만한 여러 근거가 있습니다.)

90)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묘지등의 설치금지 지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

여는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을 설치하거나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혼합지역 및 녹지지역안의 풍치지구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보호구역

91)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 기준),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제25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에 의하여 신규매장 및 묘지 사전매매가 불가한 지역이며,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39조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92)  국무총리실, 양화진 외국인묘지 관련 검토(2007.9)

     마포구청, 양화진외국인묘지공원에 관한 질의 회신-신규매장 불가(사회복지과-25019/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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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판 철거와 묘역 내 기념비 철거를 말하는 것이다. 먼저, 설명판은 소유권자 및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설치 및 철거,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100주년협의회는 이 설명판에 기록된 

내용 중 역사적 사실을 잘못 설명한 부분이 여럿 있어 이를 철거했다. (설명판 내용의 오류

에 대해서는 <양화진의 진실 1>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93)) 둘째, 불법 기념비 철거가 양

화진의 역사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주장 역시 근거 없는 것이다. 100주년협의회와 100주

년기념교회는 2005년부터 2006년 2월 사이에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안에 세워진 기념

물 중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인 묘원의 성격에 맞지 않고 살아 있는 이들을 드러내는 기념

물에 대해 설립한 단체나 인물의 동의를 얻어 철거했다.94) 이 과정에서 일부 기관과 개인의 

경우 이러한 요청에 동의하지 않고 100주년기념교회가 해당 기념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지방법원에 묘비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후 그는 서울고법에 항소

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었다.95) 100주년기념교회는 이 판결 이후 나머지 부적절한 기념물을 

철거했다. 이러한 법적 판단을 받고 시행한 묘원 성지화를 위한 조치에 대해 유니온교회는 

묘원의 역사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③ 묘역 훼손 주장에 대하여 : 100주년기념교회는 황폐해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성지로 가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참배객들이 묘지를 밟지 않도록 묘지와 묘지 사

이에 참배로를 새롭게 조성했고, 묘지 주변의 잔디 보호를 위해 전지작업을 했으며, 잔디

와 각종 화초를 새로 심었다. 묘역별로 낮은 울타리를 설치해 참배객들에 의해 묘지가 밟히

지 않도록 했다. 이중 나무 몇 그루를 베어낸 것은 나무로 인해 묘역에 그늘이 심하게 생겨 

무덤의 잔디가 말라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마포구청의 허가를 받고96) 공

원법이 정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주일에 묘원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은 

100주년기념교회가 창립 초창기 급격하게 성도수가 늘어남에 따라 불가피하게 묘원 내 도

로에 주차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묘원 내 지정 주차지역에만 주차하고 있다. 

93)  <양화진의 진실 1> 47쪽 참고. 

94)  100주년협의회는 2005년 10월부터 2006년 2월 사이에 사랑의교회, 인천내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

회, 우이중앙교회, 서교동교회 등에 묘원에 부적합한 기념비 등을 자진철거해 줄 것을 요청(기백 2006-

02,03,04,05)하여 서교동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에서는 이 취지를 이해하고 자진 철거했다. 

95)  자료 2006-A-007 서울지법, 묘비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2006.12) 

     자료 2007-A-008 서울고법, 묘비처분금지가처분(항고) 결정문(2006.12) 

96)  마포구청, 외국인묘지공원 관련 민원관계자 면담 및 검토 결과 보고(녹지환경과-17779/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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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묘원 참배 제한 주장에 대하여 : 유니온교회는 100주년기념교회가 평일 양화진외국

인선교사묘원 개방시간을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로 정하고, 주일에는 개방하지 않으며, 

단체참배는 안내자 당 20명으로 제한한다는 참배안내 수칙을 근거로 참배가 제한되고 있다

고 주장97)한다. 그러나 실제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은 설과 추석, 성탄절 등을 제외하

고 연중무휴 개방하고 있다. 주일에도 단체 참배이건 개인 참배이건 참배에는 아무런 제약

을 받지 않으며, 단지 주일이므로 100주년기념교회 교인들에 의한 안내를 받을 수 없고,98) 

예배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참배할 경우 많은 신자들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을 뿐이

다. 참배시간도 100주년기념교회 교인들이 자원봉사로 제공하는 묘원 설명과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단체 참배 숫자를 제한한 것은 제한된 묘원 여건 상 한꺼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효율적 규모를 규정한 것이다.99) 실제로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

온교회 측의 묘원참배 제한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는 그동안 양화진외국인선교

사묘원을 찾은 참배객 숫자와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다. 2010년에 한 해 동안에만 유진벨 선

교사, 에비슨 선교사, 알렌 선교사, 하디 선교사, 쇼 선교사, 베델 선생 등의 후손이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을 찾아 참배했고, 올링거 선교사 기념비 제막식과 파울링 선교사 설명판 

제막식 등이 후손과 교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2009년에도 그에 못지않은 인

사들이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방문했다.100) 한편,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외국인선

97)  이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다. 유니온교회가 양화진외국인묘지를 관리하던 때에도 개방시간이 정해져 있

었으며, 오히려 하루 종일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유니온교회가 관리하던 시기의 입간판 사

진을 보면 당시에도 묘원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동절기 5시)로 제한되어 있었다.

98)  2010년 하반기부터는 참배자의 사정 상 불가피하게 주일에 참배해야할 경우, 예외적으로 100주년기념

교회 교인에 의한 묘원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99)  일본 요코하마외국인묘지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일용일, 공휴일에 한해 12시부터 16시까

지만 개방한다. 요코하마외국인묘지 홈페이지(www.yfg-japan.com)에는 “墓地 は通常非公開ですが、

3月から12月まで 週土·日·祭日（雨天を除く) 午後12時00分~午後4時00分に外 人墓地募金公開を

行っています。10分程度で一巡できる順路が設けてあり、お として配られるパンフレットに沿って進む

と 史に る人たちの墓所を巡ることができます。”라고 되어 있다.

100)  2009년에도 선교사묘원에서는 △헐버트박사 기념사업회의 초청으로 손자 내외를 비롯한 3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헐버트 서거 60주기 추모식(2009년 8월 5일), △이화여대와 상동·아현·동대문 

교회의 초청으로 스크랜튼 대부인의 고손자를 비롯한 후손들이 참석한 스크랜턴 100주기 추모식(2009

년 10월 8일), △미8군부사령관 참배(2009년 11월 6일), △한미친선연합회 주관으로 100여기가 넘는 

미군 및 관련 유가족 묘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일, △허용석 관세청장의 묘역 참배(2009년 6월 1일)

와 우리나라 관세업무의 개척자인 핼리팩스를 비롯한 3명에 대한 설명판 설치 등의 행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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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묘원에서 무료로 참배객 안내봉사를 시작한 2006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을 방문한 참배객 숫자는 모두 219,218명에 이른다. 2010년 한 해에만 

71,016명이 양화진묘원을 찾았다. 이 같은 사실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결코 제한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⑤ 묘원 이름 변경이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 

‘외국인묘지’인가, 아니면 ‘선교사묘지’인가 하는 문제는 이곳의 정체성과 관련한 중요한 문

제이다. 만일 이곳을 단순히 ‘외국인이 묻힌 묘지’라고 정의한다면 한국 기독교계가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에 막대한 재정을 들여 선교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100주년기념사업을 추

진해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또 이곳이 ‘단순한 외국인묘지’라면, 언더우드 3세가 100

주년협의회에 양화진외국인묘지를 증여하면서까지 한경직 목사에게 이곳을 잘 가꾸고 보

호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굳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행

정구역상 이름은 ‘서울외국인묘지공원’이다. 그러나 2005년 이전까지만 해도 언론에서조차 

이곳에 대한 명칭이 제각각이었다. 이에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외국

인선교사묘원의 소유자(관리자)로서 공원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감안하여 마포구청 양화진

팀과 협의 하에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으로 이름을 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유니온교회

가 정체성 및 역사성 훼손 운운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곳은 한국 기독교의 성지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공동묘지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 과연 지난날에 비해 훼손되었는가 아니면 정비되고 아름다워

졌는가, 그리고 한국 기독교 최고의 성지답게 관리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현장을 직접 찾

아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사진으로 비교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100주

년기념교회는 2009년 7월, 재미한국선교사협의회에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과거와 현

재를 비교해 보여주는 서신을 발송101)한 바 있다.  

101)  100주년협의회는 2009년 7월1일자로 한국선교사모임 회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서 100주

년기념교회가 관리하기 이전과 이후의 사진을 비교하면서 양화진은 더욱 아름답게 관리되고 있음을 설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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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현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소유권 주장자로서의 적격성

13-1)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주장

 

 

“외국인묘지는 … 1913년 총독부 시절 토지대장에 그 소유자가 ‘경성구미인묘지회’로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영, 미, 프랑스 등의 공사들이 공동 관리 … 1945

년 해방 직후 원한경 박사가 묘지회의 대표가 되었고, 이후 원일한 박사가 대표직을 이

어받아 계속 관리 …”

   - Peter Underwood(언더우드 4세), John Linton(인요한), 양화진외국인묘지 분쟁 해결을 위한 호

소문(2007.11)

“신청인(경성구미인묘지회)은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를 대표자로 두고 있으며, 

정관을 가지고 있고, 정관에 따라 총회를 운영하고 이 사건 묘지 및 선교기념관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 즉,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관리하는 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요건

을 명백히 갖추고 있습니다.”

   -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준비서면(2009.3)

“신청인(묘지회)과 서울유니온교회는 외형상으로 별개의 단체였으나 각각의 구성원이 

동일하여 사실상 동일한 단체로 활동 … 원래 별개의 단체로 활동하던 신청인과 서울유

니온교회는 효율적인 묘역의 관리를 위해 1985. 경 서울유니온교회가 신청인을 흡수하

는 형식으로 합병 … 그 후 유니온교회는 2007. 6. 3. 총회를 개최하여 서울유니온교회

와 신청인을 분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과 관리

권을 갖는 것으로 결의 … 신청인도 같은 날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다시 독

립적인 단체로 활동하기 시작 … ”

   -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준비서면(2009.3)

“묘지는 1890년부터 1910년 일제강점 시까지는 조선 정부에 의해 관리되었습니다. 일

제 식민지 시기에는 경성구미인묘지회 이름으로 등기되었고, 5개의 서구 영사관들(영

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독일)에 의해 관리되었습니다.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경성구미인묘지회 회원은 2005년도 까지 묘지의 관리와 유지를 책임졌었던 서울유니

온교회 성원으로 구성되어졌습니다.”

   - 경성구미인묘지회,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의 부속문서(양화진묘지의 역사와 분

쟁/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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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현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실체와 진실

‘현 경성구미인묘지회’는 100주년협의회를 상대로 2008년 12월, ‘양화진토지소유권이

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2011년 3월)까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을 제

기하면서 ‘현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자신들이 1913년 토지대장에 처음 소유자로 등재된 ‘京

城歐米人墓地會’를 승계한 조직으로 양화진묘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비법인사단102)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 경성구미인묘지회’는 1985년경 양화진묘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성원이 동일한 서울유니온교회와 합병하였다가 2007년 6월 3일 다시 분리하면서 

양화진 토지와 선교기념관의 소유권 및 관리권을 갖도록 결의했다고 주장한다.103) 

소송을 제기한 ‘현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양화진외국인묘지를 관리

했던 조직(‘경성구미인묘지회’라는 이름으로 총칭할 수 있는)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연혁은 6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1890년부터 1913년까지로 ‘묘지위원회’ 혹은 ‘신동공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시기이며, 제2기는 1913년 일제강점기 작성된 토지대장에 처음 ‘경성구미인묘지회(京城歐

米人墓地會)’라는 이름으로 등재된 이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이다. 제3기는 언더우

드 2세에 의해 묘지위원회가 다시 조직된 해방 직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인데, ‘묘지위

원회’라는 이름은 있었으나 실제 관리는 유니온교회에 위임한 시기이며, 제4기는 1970년

대 말부터 1986년 선교기념관이 준공되기까지의 기간으로 이 시기에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이름을 복원하여 외국인묘지 등기를 위해 노력하다가 외국인묘지를 100주년협의회에 증

여하고 선교기념관이 준공된 후 스스로 해체했다. 제5기는 1986년부터 2006년 7월까지로 

이 시기에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6기는 ‘현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새로 만들어진 2007년 6월부터 현재까지다.

① 제1기 : 1890년~1913년의 ‘신동공사’ 혹은 ‘묘지위원회’

1890년 처음 조성된 양화진외국인묘지는 당시부터 조선정부와 구미 정부 사이에 맺은 

조약에 의거하여 경성에 거주하는 구미인 자치단체(신동공사)에 관리권이 위임되었으며, 

102)  경성구미인묘지회, 양화진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민사조정신청서(2008.12), p.2.

103)  경성구미인묘지회, 양화진토지등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준비서면(2009.3),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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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관리는 미국과 영국 등 5개국 영사들의 협의와 조선정부의 지원 아래 이루어졌다. 

② 제2기 : 1913년~1945년의 ‘京城歐米人墓地會’

1910년 일제에 의해 조선이 강제 합병되고, 그 이후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된 토

지조사사업 결과 양화진외국인묘지는 공식적으로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로 사정되었다. 

이후 양화진외국인묘지는 1942년 일제에 의해 미국 등 일본의 적성국 주민들이 강제 추방

될 때까지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소유·관리했다. 그리고 해방될 때까지 양화진외국인묘지 

소유권은 경성구미인묘지회로 사정된 채 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었다.104) 당시 한국

인 묘지관리인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105) 일제강점기의 경성

구미인묘지회는 초기에는 당시 일본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유럽국가의 영사를 주축으로 

구성된 반관반민(半官半民) 형태의 거류민 조직이었으나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선교사

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106) 

③ 제3기 : 1945~1970년대 중반의 ‘서울외국인묘지위원회’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알려주는 

구체적인 자료는 많지 않다. 단지, 양화진외국인묘지에 어머니(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를 

안장한 언더우드 2세가 주한 미군정의 고문관으로 내한한 후 ‘서울외국인묘지위원회’를 다

시 구성했고, 그가 사망한 후에는 언더우드 3세가 이어받아 이끌었다는 주장을 경성구미인

104)  일제강점기 말, 총독부는 ‘적산관리법시행규칙-부령 343호’(<조선총독부관보>, 1941.12.29)를 발표하

여 외국인들이 소유했던 재산을 총독부 소유로 몰수했다. 이 때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로 되어 있던 양

화진외국인묘지도 몰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05)  1950년부터 2005년까지 양화진외국인묘지를 관리했다고 주장하는 이강필과 양화진선교회의 신호철 

등은 양화진외국인묘지가 만들어진 직후부터 1950년까지 서교동교회의 최봉인 장로가 묘지기로서 묘

지관리를 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년 9월 17일 최봉인 장로의 차남의 둘째 자부(최○○)의 증

언에 의하면, 최봉인 장로는 당시 합정동 일대의 지주로서 묘지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녹취

록 참조)

106)  1913년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양화진 묘지의 소유자로 ‘경성구미인묘지회’가 등재되었으며, 소유자의 

주소는 ‘경성 평동 독일총영사관’으로 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일제강점기 초기에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외교관 중심의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 사이에 선교사들의 월간 선

교잡지인 <The Korea Mission Field>에 실린 외국인묘지 관련 글을 보면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경

성구미인묘지회를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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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회 측에서 하고 있을 뿐이다. 해방 이후 외국인묘지관리위원회의 활동을 짐작할 수 있

는 자료로는 언더우드 3세가 1964년 12월, 당시 윤치영 서울시장에게 보낸 진정서가 있

다. 진정서에서 언더우드 3세는 ‘양화진외국인묘지는 수년 전까지 이 묘지에 매장된 분들

의 친척으로 구성된 서울외국인묘지위원회에서 관리해왔으나 1956년 그 묘지에 관한 책

임을 서울유니온교회에 일임’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묘지위원회는 매장된 이들의 

친척들로 구성된 느슨한 조직’이었는데, 그마저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 남아 있는 친척들의 

수가 매우 적어졌기 때문’이라는 것107)이다. 이로 미루어 한국전쟁 이후부터 1960년대 중

반까지는 서울외국인묘지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으나 실제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보다

는 관리를 위한 명목적 조직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④ 제4기 : 1970년대 말~1986년의 ‘경성구미인묘지회’

이 시기에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양화진외국인묘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기 위해 노

력했다. 1956년 유니온교회에 양화진외국인묘지의 관리를 위임하고 거의 활동이 없었던 

경성구미인묘지회는 1978년부터 다시 등장한다. 전적으로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소유권을 

등기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 이후 사용하던 이름인 ‘서울외국인묘지위원회’ 

대신 토지대장에 등재된 ‘경성구미인묘지회’라는 이름을 사용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어떤 일을 계기로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는 양화진외국인묘지

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은 유니온교회의 창립(1885년) 이래 100년 동안의 

숙원이었던 ‘자신들만의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가 추

진한 양화대교 확장공사와 제2호선 지하철 공사로 수용된 양화진외국인묘지 일부의 보상

금 수령을 위해서였다는 주장108)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결국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양

107)  언더우드 3세가 서울시장에게 보낸 진정서(1964.12.31)의 영어원문은 다음과 같다. : Until a few 

years ago the management of the cemetery and title to the land was  under the ‘Seoul 

Foreigners Cemetery Association’, a loose organization of relatives of the deceased and 

other friends in the community.  After the Korean War the number of relatives remaining 

in Korea was very small, so in 1956 the Seoul Foreigners Cemetery Association  formally 

turned  over responsibility to the Seoul Union Church.)

108)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자문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1970년대 말,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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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외국인묘지의 소유권 등기를 위해 그동안 이름으로만 존재했던 경성구미인묘지회를 

활동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과정에서 명칭의 혼용 등 난맥

상109)만 노출했을 뿐 법적 규제 때문에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소유권 등기에는 실패하였다. 

이는 당시 문서들이 필요에 따라 임시방편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110 이

후 경성구미인묘지회는 1985년 3월, 양화진외국인묘지를 100주년협의회에 증여했다.

⑤ 제5기 : 1986년~2006년의 ‘유니온교회 묘지위원회’

1985년에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새 주인이 되고, 1986년 10월

에 선교기념관이 준공됐다. 유니온교회는 100주년협의회의 배려로 선교기념관을 예배당 

및 교회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때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유니온교회의 묘지위원회

로 흡수되었다.111) 이로서 1913년 이래 이름으로나마 존재했던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소멸

되었다. 

⑥ 제6기 : 2006년~현재의 ‘경성구미인묘지회’

‘현 경성구미인묘지회’는 2007년 6월 3일 열린 유니온교회 교인총회에서 ‘경성구미인묘

양화진외국인묘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묘지를 이전하고 예배당을 짓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었

다.(1976년 9월 20일 자문위원회 회의록) 또 경성구미인묘지회가 1980년에 제출한 ‘토지보존등기에 

대한 진정서’에 의하면 ‘... 양화진 토지 일부가 도로계획에 수용되었으니 토지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보를 마포구청으로부터 받고 등기부등본 발급을 신청하였던 바 미등기 사

실이 비로소 발견되어 현재까지 보상금을 수령치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109)  1970년대 말, 명칭 혼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978. 11.정관(서울외국인묘지회 명칭 사용)/1978. 

11. 정관(경성구미인묘지회 명칭 사용)/1979. 11.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경성구미인묘지회 명칭 사

용)/1979. 12. 토지권리취득허가신청서(서울외국인묘지회)/1980. 3. 정관(경성구미인묘지회 명칭 사용)

110)  이에 대해 신호철은 그의 책 『양화진외국인묘지, 토지소유권의 역사적 진실』에서 “1913년의 토지대장

에 등록된 ‘경성구미인묘지회(京城歐米人墓地會)’와 1965년 외국인묘지관리위원회가 발전하여 1978년 

조직된 서울외국인묘지회를 1980년에 개칭한 ‘京城歐美人墓地會’는 승계가 아닌 차명”조직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신호철, <양화진국인묘지, 토지소유권의 역사적 진실>, p.143)

111)  유니온교회, 교인총회회의록(2007.6.3). p.7. 이 회의록에는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유니온교회에 1985

년경 흡수되어 있었는데, 다시 나누는 것이 좋을 듯... 우리가 유니온교회와 다시 나눠지는 것에 대하여 

… 결정해주시면 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언제, 어떠한 과정과 결의를 거쳐 경성구미인묘

지회가 유니온교회에 흡수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다. 단지,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주장일 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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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를 분리 독립시키기로 결의’하고 잇달아 열린 경성구미인묘지회 총회에서 정관을 개정

하여 새로 임원을 선임함으로써 재조직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100주년기념교회가 창

립된 이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관리권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자 소유권을 되찾는 법

적 소송을 위해 경성구미인묘지회를 독립시키기로 결의했다고 밝히고 있다.112) 그러나 ‘현 

경성구미인묘지회’가 1985년,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증여를 결의한 바로 그 ‘경성구미인묘

지회’를 승계한 조직이라는 주장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무엇보다 ‘현 경성구미인묘지회’

와 ‘1985년 당시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인적 구성원이 전혀 다른 별개의 조직으로 ‘승계 조

직’으로 볼 수 있는 공통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현 경성구미인묘지회’의 분리 독립을 결의했다는 2007년 6월 3일 유니온교회 교인

총회 및 경성구미인묘지회 총회의 적법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

성구미인묘지회를 분리하고 독립한 경성구미인묘지회에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소유권을 이

양한 유니온교회 교인총회가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웠는가 하는 점이다. 회의

록에 의하면, 당일 교인총회에는 교인 총수 66명 중 56명이 참석하였는데 이들 중 서면결

의 7명 포함한 63명이 찬성하였다.113) 이에 대해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재적인원 2/3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유효한 결의라는 입장이다.114) 이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2007년 당시 유

니온교회 교인은 모두 몇 명이었는가 하는 점에 있다. 2006년 유니온교회가 발행한 교회

요람(directory 2006)에 의하면, 2006년 초 유니온교회 교인 총수는 190명이었으며, 이중 

미성년자를 제외한 성인 교인은 150명 내외로 파악된다. 또 유니온교회가 매년 100주년협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07년 4월 경 유니온교회 교인 수는 어른만 150명인 

것으로 나타난다.115) 따라서 유니온교회 교인총회의 개의와 결의가 적법성을 지니려면 최

소한 100명 내외의 교인이 참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66명이라는 교인총

수를 제시하고 63명이 참석하였으므로 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는 주장은 전혀 적

법하지 못하다.

112)  경성구미인묘지회, 총회회의록(2007.6.30), p.13.

113)  유니온교회, 교인총회회의록(2007.6.3), p.1.

114)  경성구미인묘지회, 양화진토지등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준비서면(2009.3), p.5. 그들은 ‘조합정관 

19조에 의거해 성원이 되었’다고 회의록에 기록했으나 조합정관 19조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115)  100주년협의회, 2007년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유니온교회 현황 보고자료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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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현 유니온교회’의 양화진 관리자로서의 자격과 실상

14-1) 유니온교회의 주장

 

14-2) 양화진선교사묘원 관리자의 자격과 유니온교회의 현실

‘서울유니온교회’는 1885년 10월 11일, 아펜젤러 부부, 스크랜튼 대부인, 스크랜튼 선

교사 부부, 언더우드 선교사, 알렌 부부 등 한국에 처음 온 선교사들과 당시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선교부의 루미스 목사와 미국 마리온호 승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에

서의 첫 개신교 예배116)를 모태로 시작되었다. 이후 유니온교회는 일제에 의해 선교사들이 

“ … Council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Church raised the found 

to build a memorial chapel on the site next to the cemetery which became the 

home of Seoul Union Church. … In 1986, Seoul Union Church moved to its 

first permanent building, the memorial chapel in the foreigners cemetery at 

Yanghwajin.(100주년협의회는 선교 100년 기념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오늘날 서울외

국인교회의 터가 된 묘지공원 안에 기념예배당을 세우게 되었다. … 서울외국인교회가 

양화진외국인묘지공원 기념교회인 영구적인 시설로 처음 이사한 것은 1986년이었다.)”

   - 유니온교회, 외국인묘지공원 및 서울유니온교회의 역사적 배경(1986.10)

“서울유니온교회는 1885년에 설립되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 교회 … ( … 

SUCh, founded in 1885, is the oldest organized protestant church in Korea.)”

   - 유니온교회, 100주년협의회 임원들에게 보낸 서신(2005.10.21)

“1885년 설립된 이래 유니온교회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 선교사, 기업인, 정치

가 혹은 학교교사 - 의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

장 오래된 개신교 교회로서 저희들은 쉽게 무시될 수 없는 역사적 뿌리와 사명을 가지

고 있습니다.”

   - 유니온교회, 강원용 이사장에게 보낸 서신(2005.11.15)

“한국전쟁 이후 서울유니온교회가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이름으로 (양화진)묘지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 경성구미인묘지회, 12개국 대사에게 보낸 청원서 부속문서(양화진묘지의 현황/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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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된 1940년대 초까지 아펜젤러, 언더우드, 마펫, 무어 선교사 등이 담임목사로 일하며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로 존속해왔다. 해방 이후에도 터너, 쇼, 위도우슨, 

킬보른 선교사 등의 인도로 예배를 드렸다. 1956년부터 유니온교회는 경성구미인묘지회

의 요청에 의해 양화진외국인묘지의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117) 1986년 10월 10일, 양화

진외국인선교사묘원 안에 선교기념관이 준공되면서 100주년협의회의 배려로 유니온교회

는 선교기념관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100주년협의회로부터 묘원 관리

자로 위임되었다. 이처럼 유니온교회는 1956-1985년까지는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위임으

로, 1986년부터는 100주년협의회의 위임으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관리하게 된 것

이다. 

이 두 번의 위임관리는 내용과 성격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경성구미인묘지회로부터 받

은 위임의 내용이 기존 묘지를 잘 보호하는 것과 외국인 매장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

이었다면, 100주년협의회로부터 받은 위임의 내용은 한국의 법질서를 지키며 양화진외국

인선교사묘원을 한국기독교의 성지로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니온교회는 이

러한 성격의 변화와 그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따라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은 

1986년 이후에도 종전과 다름없이, 외국인들의 공동묘지 기능에 머물렀고, 성지화를 바라

는 한국교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118) 이에 100주년협의회는 

116)  H. N. Allen, 김원모 완역, <알렌의 일기>, 단국대학교출판부, 2004, p.106~107. 1885년 10월 11

일자 일기. 유니온교회는 홈페이지에 1885년 6월 28일 헤론 부부와 스크랜튼 대부인, 알렌 부부가 참

석한 예배에서 유니온교회가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알렌의 1885년 6월 28일자 일기에는 예

배드린 기록이 없다. 대신 그보다 앞선 6월 11일 선교사 몇 명이 모여 예배드린 기록이 있고, 10월 11

일에는 선교사외 일반 외국인(선원)도 참여한 주일예배 기록이 있다. 그리고 알렌은 10월 11일자 일기

에 ‘오늘 우리는 조선에서 최초로 개신교 예배를 드렸다(Today we celebrated the first Protestant 

Communion service in Corea.)’고 적고 있다.

117)  원일한, 서울시장에게 보낸 진정서(1964.12.31) : Until a few years ago the management of the 

cemetery and title to the land was under the ‘Seoul Foreigners Cemetery Association’, a 

loose organization of relatives of the deceased and other friends in the community. After 

the Korean War the number of relatives remaining in Korea was very small, so in 1956 

the Seoul Foreigners Cemetery Association formally turned  over responsibility to the 

Seoul Union Church.

118)  김성순, <한국기독공보>, ‘독자투고-절두산 성지를 둘러보고’(2001.1.6)

      김보현, <한국기독공보>, ‘특별기획-양화진 서울외국인묘지공원’(2003.8.16)

      김보현, <한국기독공보>, ‘양화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200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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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성지화를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0주년기념교회를 

설립했고, 이로부터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유니온교회는 단지, 과거에 자신들이 관리해왔으므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앞으

로도 영원히 자신들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니온교회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

된 개신교회이며, 수많은 선교사들이 출석한 교회이며,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한 몸이므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관리할 정통성을 지녔다는 것이다. 

과연 오늘의 유니온교회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관리와 성지화를 담당할만한 역

사적 정통성과 현실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첫째, 역사적 정통성을 살펴보자. 1980년대 중반까지 유니온교회에는 당시 국내에 주재

하던 선교사들과 초창기 선교사의 후손들이 일정부분 교인으로 참여하여 선교사들이 창립

하고 출석하는 교회로서 상징적 정통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니온교회에 출석하는 선교사 후손은 크게 줄었고, 2003년 이후에는 제직으로 봉사하는 

선교사 후손이 거의 없는 교회가 되었다.119) 심지어 ‘현 경성구미인묘지회’를 대표하여 소송

을 주도하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후손인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와 유진벨 선교

사의 후손인 존 린튼(인요한)마저 유니온교회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120) 또 유니

온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국적을 보면, 과거 한국의 복음화에 기여하고 양화진에 묻힌 

사람들의 국적 비율과는 전혀 다르다. 이처럼 지극히 제한적인 소수의 외국인만 출석하는 

오늘의 유니온교회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대표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묻힌 이들과의 직접적 연관성도 거의 없다. 단지 이름만 이어받

았다고 해서 양화진선교사묘원을 계속 소유,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역사적 진실을 외면

하는 것이다.121) 따라서 현재의 유니온교회에게는 한국복음화의 정신이 어린 양화진외국인

      김보현, <한국기독공보> 이강필 집사 인터뷰 중(2004.4.4)

      김현주, 서울시 원클릭 전자민원(2005.5.20)

      신호철, <이 땅에 떨어진 밀알들-양화진 선교사>, ‘이 책이 나오기까지’, P. 332, 2004.

119)  유니온교회가 1992년부터 2005년까지 100주년협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1992

년부터 1996년까지 유니온교회의 제직으로 활동한 선교사 후손은 Horace Underwood, Nancy 

Underwood, David Gilmore 등 3명이었고, 1997년 이후부터 2002년까지는 Horace Underwood, 

Nancy Underwood뿐이었으며, 2003년 이후에는 한 명도 없었다.(유니온교회 보고자료 참조)

120)  2006년 유니온교회가 발행한 교회요람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121)  정진경, 강병훈, 최창근, 김경래, <사실확인서>,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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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묘원의 성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역사적 정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둘째로 유니온교회의 인식을 보면,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성지화를 담당할 수 없음

이 더욱 자명하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성지화를 담당할 관리자가 되려면 대한민국

의 문화와 법질서를 존중하는 자세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유니온교회는 양

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한국에 체류하다 숨진 이들의 묘지로만 인식하고, 과거 100년 동

안 우리의 법과 문화에 대한 무지와 무시를 너무 자주 드러냈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에는 선교사 수보다 훨씬 많은 일반 외국인들의 무덤이 많으므로 ‘선교사묘원’이 아니라 ‘외

국인묘지’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성지화의 책임감을 기대할 

수는 없다.122) 

셋째, 유니온교회는 양화진의 성지화를 주도할 현실적 재정적 능력도 없다. 2005년 이

후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의 관리와 성지화를 

추진하기 위해 약 72억 원을 지불했다. 100명 내외의 교인들이 참석하는 유니온교회가 이

러한 재정적 요구를 감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20여 년 동안 최소한으로나

마 묘역 관리를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100주년협의회가 기금을 모금하여 지속적으로 지

원하였고 유니온교회가 묘지를 판매한 돈이라도 있었지만 신규매장 및 묘지판매가 금지되

고 관리비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123)

이처럼, 역사적 정통성의 결여와 성지화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현실적 재정능력의 한계

에 비추어볼 때 유니온교회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관리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없

다 하겠다.

122)  양화진선교사묘원에는 현재 417기의 무덤이 있다(성공회 묘역의 미확인 무덤 제외). 이중 해방 전에 조

성된 무덤은 139기로서 이중 선교사 관련 무덤이 100기, 일반인 무덤이 39기이다. 그리고 해방 이후 

조성된 무덤이 197기로서 이중 선교사 관련 무덤이 45기, 일반인 무덤이 152기이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해방 전에는 선교사들이 주로 묻혔으나 해방 이후 일반 외국인들이 더 많이 안장되어 현재와 같

이 일반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이 안장된 묘지가 되었다.(무덤 81기는 조성시기를 알 수 없다. 설사 이 

81기가 모두 해방 전에 묻혔고,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해방 전 양화진은 선교사와 그 가족이 가장 많이 

안장된 선교사들의 묘지였다.) 

123)  2010년 12월 현재,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는 앞으로는 한국법이 허용하지 않는 매장을 주

장하지는 않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속내는 지금도 양화진에서의 매장을 원하고 있음이 분명하

다.(2010.10. 대통령과 주한외교사절에게 보낸 탄원서에는 ‘100주년기념교회의 적극적인 반대가 없다

면 지금도 양화진 매장의 관행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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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소송 제기 내역과 상황

15-1)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제기한 소송들

 

 

(1) 사자명예훼손 형사소송
      - 2007. 07. 08. 이재철 목사,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새’ 설교

      - 2007. 08. 피터 언더우드, 이재철 목사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 2007. 10. 11. 마포경찰서, 이재철 목사 조사(무혐의 불기소 의견)

      - 2007. 10. 18. 서부지검, 이재철 약식명령 청구(벌금 100만원)

      - 2007. 11. 서부지법 정식 재판청구 명령 및 공소 지시

      - 2007. 11. 29. 예장통합 김영태 총회장, 경성구미인묘지회에 고소고발 취하 요청

      - 2007. 12. 03.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 이재철 목사 사자명예훼손 혐의 고소 취하

      - 2008. 01. 16. 서부지법, 이재철 명예훼손 소송 취하로 기각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고발
      - 2007. 12. 경성구미인묘지회, 협의회와 교회 상대 형사고발

      - 2007. 12. 13. 서울지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마포구청 증언으로 무혐의)

(3)  ‘예배 및 묘지관리 업무방해’ 혐의 형사소송
      -  2007. 12. 100주년협의회 주요 인사(정진경, 이재철, 김경래, 정용섭)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

      - 2008. 03. 13. 서울지검, 혐의없음 불기소(기각)

      - 2008. 05. 30. 서울유니온교회, 항소

      - 2008. 11. 11. 서울고검, 혐의없음 불기소(각하)

      - 2009. 01. 28. 서울유니온교회, 재정신청

      - 2009. 04. 14. 서울고법, 각하

(4)  양화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민사소송
      - 2008. 12. 23. 묘지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양화진묘지 1/2 소유권을 전제한 조정신청)

      - 2009. 01. 08. 묘지회, 소송 취지 변경(소송대상물에 ‘선교기념관 소유권의 1/2’ 추가)

      - 2009. 03~2010. 01. 3차에 걸친 조정 시도(2009년 12월 조정 실패)

      - 2010. 04. 16. 묘지회, 소송취지 변경(양화진묘지와 선교기념관 전체로 소유권 변경)

      - 2010. 05. 묘지회, 청구취지 변경 및 추가신청(양화진 국가소유 주장)

      - 2010. 06. 묘지회,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에 중재 요청(협의회의 불응으로 불성립)

      - 2010. 11. 서울지법, 조정부에 회부

      - 2010. 11. 26. 서울지법, 양측의 조정 면담(선교기념관)

      - 2010. 12. 13. 묘지회와 협의회 조정을 위한 최종 면담(선교기념관)

      - 2011. 01. 조정 결렬(민사재판 속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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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 그리고 진실

① 3건의 형사고발 소송의 경과와 진실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 그리고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는 2007년 하반

기에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의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3건의 형사고발을 제

기했다. 2007년 8월에 이재철 목사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2월에는 100주년협의회

와 100주년기념교회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유니온교회 및 경성구미

인묘지회의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 건은 그해 12월 13일 서울지검에서 ‘혐의 없음 및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

고,124) ‘사자명예훼손’ 사건 역시 최종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의해 ‘기각’되었다. 또, ‘업무

방해’ 사건은 유니온교회에 의해 재정신청까지 제기되었으나 서울고법에 의해 ‘각하’됨으로

써 모든 형사고발 사건은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

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사자명예훼손’ 소송의 경우, ‘검찰에 의해 이재철 목사의 사

자명예훼손이 인정되어 1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으나 예장통합총회의 취하 요청을 받아

들여 자신들이 고발을 취하함으로써 기각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유죄 판결’을 받은 것

처럼 주장하고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첫째, 검찰이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약식명령으로 청구하였을 뿐 이

는 확정 판결이 아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판사가 유무죄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정식재판에 회부할 것을 명령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고발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고발을 취하하여125) 재판 자체가 자동 기각되었다. 

따라서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이재철 목사 ‘벌금형 확정’ 주장은 전형적인 사실 왜곡이자 명

1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 61100-5961 불기소이유통지(2007.12.26)

125)  경성구미인묘지회의 고소 취하 이유에 대해,  2010년 11월 26일 열린 판사 주재 조정회의에서 이재철 

목사는 피터 언더우드에게 ‘피터 언더우드가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후 영락교회 이철신 목사를 만

나 도와줄 것을 요청했으나 ‘하나님의 목자를 고소한 사람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듣는 등 더 이

상 소송을 진행할 여건이 되지 못해 소송을 취하한 것 아니냐?’고 말했을 때,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

세)는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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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한 명예훼손이다. 

둘째, 고소인 측은 ‘예장통합교단’의 요청126)에 의해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고 주장127)하

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2007년 12월에, 경성구미인묘지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2건의 형사고발을 새로 제기했다. 100주년기념교회와 

100주년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였다는 바로 그 달에 경성구미인

묘지회는 ‘사자명예훼손’ 고소 건만 취하했을 뿐 다른 두건의 형사고소를 새로 제기한 것이

다.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유무죄를 다퉈보자고 한 고소 사건은 갑자기 취하한 반면 

새롭게 두 건을 형사 고소했으면서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②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

경성구미인묘지회는 2008년 12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

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했다.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자신들이 제기한 세 건

의 형사고소 사건이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리되고, 마포구청과 국무총리실 등 권력기관

을 상대로 한 진정 역시 모두 무혐의로 처리되자 새로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100주년협의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1년여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였고, 

2010년 가을에 본안소송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이때도 재판부에 의해 조정결정이 내려져 

2010년 11월 26일과 12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조정 역시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제시한 3개 항의 최종 조정안을 경성구미인묘지회

와 유니온교회 측에서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결렬되었다. 이때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

기념교회가 제시한 조정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

한 것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소유권과 선교기념관의 사용권에 대해 증여 당시 상황

126)  예장통합교단은 2007년 11월 29일, 경성구미인묘지회 회장에게 공문(예장총 92-230호)을 보내 ‘경성

구미인묘지회의 고발사건이 한국교회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 사회법정의 고소고

발은 취하하기를 바라며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상대방에서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127)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묘지회 제 07-01호/2007.12.4) : ‘구미인묘지회는 귀 교단

의 권고를 받아들여 언더우드 가족이 100주년교회 이재철 목사님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을 포

함하여 100주년협의회에 대한 몇가지 고소고발 소송을 모두 취하하도록 12월 3일 공식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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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오해하여 생긴 일이므로 공식적으로 유감을 공식 표명한다. 100주년협의회 역시 소유

자로서 관리자인 유니온교회 측이 상황을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준 데 대해 유감을 표명

한다. 둘째, 유니온교회의 예배 처소 문제는 연세대학교 측이 대학부지 내에 적당한 지면

(약 100평)을 제공하면,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연건평 150평 규모의 예배

당을 무상으로 건립, 기증한다. 셋째, 유니온교회가 그동안 예약 판매한 묘지대금 원금은 

100주년협의회가 대신 변제하며,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묘지 예매자들과의 

계약 관계를 책임지고 정리한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해 유니온교회는 새 예배당이 아니라 반드시 양화진외국인선교사

묘원 안에 있는 선교기념관을 유니온교회의 독점적 예배당으로 영구 사용하도록 해 줄 것

을 요구하고, 연세대학교 측이 신촌 대신 제안한 일산 소재 부지 제공의사를 거부함으로써 

두 번째 조정 역시 결렬되었다. 아직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소유권을 둘러싼 민사

소송은 해결되지 못한 채 진행중이다.

이처럼 경성구미인묘지회는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

송을 제기하는 한편 다양한 방법으로 소위 ‘양화진 문제’를 확대하여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민사소

송을 제기하고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128)를 통해 100주년협의회

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음해하여 결국 조정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했다. 특히 2010년 10월

에는 양화진에 자국인이 안장되어 있는 나라(12개국)의 주한 대사는 물론, 우리나라 대통

령, 외교통상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에 청원서를 보내 ‘양화진 문제’를 왜곡하고 이를 

외교문제화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129) 이 진정서에서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시내에 매장

128)  피터 언더우드는 2009년 10월 11자 <LA Times> 인터넷 판 기사 ‘South Korea cemetery focus 

of dispute’(John M. Glionna 기자)에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갈등 원인과 진행과정 등에 대

해 매우 왜곡된 내용으로 인터뷰했다. 또 이 기사에서 경성구미인묘지회 간부인 도널드 클락은 인터

뷰를 통해 ‘앞으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 (100주년기념교회 교인들에 의해) 개발업자들에게 팔릴

지도 모른다(In the future, after all the descendants of the people buried there have died 

off or left Korea, what’s to stop these church people from selling that graveyard off to 

developers at enormous profit?)’는 왜곡된 주장을 했다.

129)  경성구미인묘지회가 대통령과 장관, 주한 외교사절들에게 보낸 ‘진정서’와 관련하여 100주년협의회는 

이들이 제기한 모든 문제가 왜곡된 것이라는 점과 양화진 문제의 실상을 설명하는 공문을 대통령과 장

관, 외교사절들에게 보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대사관에서는 2010년 12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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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금지하는 조례가 있더라도 관행적으로 외국인묘지에는 예외가 있어왔고, 100주년기념

교회의 적극적인 반대가 아니었다면 그런 예외는 계속되었으리라 믿을 만한 여러 근거가 

있다.130)’고 주장했다.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가 인터뷰와 민사소송 청구취지문 및 

최근 대화에서 양화진에 묻히려는 마음을 버렸다고 말하는 것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원을 방문하여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에 안장된 외국인들의 무덤, 특히 자국인 

러시아인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보존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 왔다. 이

어 2011년 2월에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서 이곳에 안장된 러시아인을 추모하는 종교의식(러시아

정교회)을 거행했다.

130)  진정서 영문은 다음과 같다. : Although there are ordinances against burials within the city, 

exceptions have been routinely granted to the foreigners' cemetery. there is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exceptions would continue to be granted except for the active objection of 

the H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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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진실을 보여주는 자료들

1) 양화진외국인묘지 조성과정 관련 자료

● 조영통상조약(조선왕조실록 수록 부분) 

● 외인 묘지 확정을 요구한 허드 미국공사의 공문(1890.7)  

● 양화진외국인묘지 조성에 관한 조선정부 내부 문서(1890)  

●  양화진외국인묘지의 확장과 관련하여 외국 공관에서 

요청한 공문들(1893~1905) 

2)  구한말 및 일제강점기 양화진외국인묘지 관련 자료

● 독립신문 영문판 <The Independent> 사설(1896.10.31) 

●  양화진외인장지장원건조의정사, <구한국외교문서> 

제13권(영안 No. 947/ (1893.10.24))

●  일제강점 이후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소유권을 사정한 후 

작성된 토지대장(1913.7.1)

●  일제강점기 양화진외국인묘지의 관리주체를 짐작케 하는 

<The Korea Mission Field> 기사들

3) 해방 이후 양화진외국인묘지 관리 실태 관련 자료

●  1960년대 관리실태를 보여주는 원일한 진정서(1964.12) 

●  양화진외국인묘지 보존 문제를 이슈화한 <기독공보> 기사 

(1979.7)

●  양화진외국인묘지 성지화의 계기를 만든 전택부의 글 

(1979.9) 

●  경성구미인묘지회, 토지보존등기진정서(1980.11) 

●  내무부 ‘외국인묘지 취득에 관한 건의회신’ 공문(1981.5)  

4)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증여과정과 성격 관련 

자료

●  유니온교회 회의록 요약(1976~1983)

●  100주년협의회, 내무부장관 및 건설부 장관, 국회에 보낸 

선교기념관 건축 협조 요청 공문(1984.4)

●  국회내무위원회, 기념관 건립 진정에 대한 회신(1984.7)

●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증여 관련 회의록(1985.2) 

●  경성구미인묘지회, 증여증서(1985.3)

●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판결문 

(1985.5)

5) 선교기념관의 건립목적 및 성격에 관한 자료

●  Suggested Agreement(협약제안서/1986.6) 

●  Regulations for the Management...(관리규정안/1986.7) 

●  선교기념관 헌건사와 열쇠(1986.10) 

●  사실확인서(2008.10) 

6) 1986년 이후 관리실태 및 불법매장 관련 자료

●  200년대 초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상황에 대한 언론보도 

●  매장 및 묘지, 장사(葬事) 관련 법률 조항(요약) 

●  신규매장이 불법임을 밝힌 마포구청 공문(2007.12) 

7) 100주년기념교회 설립 관련 자료

●  100주년기념교회 설립을 의결한 100주년협의회 회의록 

(2003.9) 

●  김경래 장로 회고록(2010.12. 미발간) 원고 중 

●  유니온교회 공문(2005.4) 

●  100주년협의회 공문(2005.4) 

●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 취임인사말 

(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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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양화진 문제’ 발생 원인과 과정에 대한 자료

●  100주년협의회 공문(2005.9) 

●  전 양화진외국인묘지 관리인 이강필 발언 

(신문조서/2010.9) 

●  선교기념관을 건축용도대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마포구청 

공문(2007.8) 

●  <기독공보> 기사(2007.8) 

●  서울고법, 업무방해 재정신청 판결문(2009.4)

9) 100주년기념교회의 묘원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 

●  국무총리실 ‘양화진외국인묘지 관련 검토’ 보고서(2007.9) 

●  서울지법 ‘묘비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2006.12) 

●  서울고법 ‘묘비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2007.5) 

●  마포구 묘원 명칭에 대한 공문(2007.5) 

●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과거와 현재 

●  일본 요코하마외국인묘지 홈페이지 

10) ‘현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 관련 자료

●  유니온교회 교인총회 회의록(2007.6)

●  유니온교회의 교인 수 및 제직 명단(1992~2006) 

●  경성구미인묘지회 한글 정관(1980.3) 

●  경성구미인묘지회 영문 정관(1980.3) 

●  <알렌의 일기>(김완모 완역, 2004) 

11) 경성구미인묘지회 등이 제기한 소송 관련 자료

●  ‘도시공원법 위반 소송’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2007.12) 

●  ‘사자명에훼손’ 수사결과 보고서(2007.10) 

●  경성구미인묘지회 공문(2007.12) 

●  <LA TIMES> 기사(2009.10) 

●  <뉴스미션>이 보도한 <<LA TIMES> 기사(2009.10) 

●  100주년협의회, ‘대통령에게 보낸 설명 공문’(2010.12) 

●  100주년협의회, ‘주한외교사절들에게 보낸 설명 

공문’(2010.12)

12)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의 주장 문건

●  유니온교회,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에 보낸 

내용증명 서신(2007.6)

●  피터 언더우드의 ‘외국인묘지의 현황’(2007.8)

●  경성구미인묘지회, 양화진외국인묘지 분쟁 해결을 위한 

호소문(2007.11)

●  피터 언더우드, <뉴스파워> 인터뷰 ‘양화진은 선교사묘지 

아닌 외국인묘지’(2009.9)

●  경성구미인묘지회, 기독교화해중재원 상담신청서(2010.6)

●  경성구미인묘지회,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 

(2010.10)

●  경성구미인묘지회, 주한 12개국 대사에게 보낸 청원서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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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화진외국인묘지 조성과정 관련 자료

● 

조영통상조약(조선왕조실록 수록 부분) : 고종 20년(1883) 11월 26일 조선과 영국 사이에 체결된 국제 조약. 이 조약 4관5항에 근거하여 

1890년 7월, ‘양화진외국인묘지’가 조성되었다.



1.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진실을 보여주는 자료들 97

●●

외인 묘지 확정을 요구한 허드 미국공사의 공문(1890.7) : 헤론 선교사의 죽음에 임박하여 미국공사 허드는 조선정부 외아

문 민종묵에게 공문을 보내 ‘외국인장지확정’ 해줄 것과 헤론 사후 ‘헤론의 장지를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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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화진외국인묘지 조성에 관한 조선정부 내부 문서(1890) : 양화진외국인묘지로 확보한 토지 대금 지급에 대해 

관련 부서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규장각 보존문서 : <인첩>奎 18088). 민간 소유 토지였던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지

대(양은 40원)로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호소에 대해  변통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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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화진외국인묘지의 확장과 관련하여 외국 공관에서 요청한 공문들(1893~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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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신문 영문판 <The Independent> 사설(1896.10.31) : 이 기사는 당시 양화진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서구인들이 존경

심마저 잃고 있으므로 거류민들의 중지를 모아 이곳을 재정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당시 외국인 묘지회가 양화진을 제

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 구한말 및 일제강점기 양화진외국인묘지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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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화진외인장지장원건조의정사, <구한국외교문서> 제13권(영안 No. 947/ (1893.10.24))

“… 양화진 부근 한 곳을 서국인 묘지로 삼았습니다. … 그 땅 주위 경계에 담장을 건조하면 다소 볼 만할 것이고 또한 짐승

과 사람들이 밟아 훼손되는 것을 면할 것(免牲口踐踏)”

- 이 기록은 당시 양화진외인묘지를 5국 영사관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관리가 부실하여 짐승들과 부랑인들에 의해 

많이 훼손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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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 이후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소유권을 사정한 후 작성된 토지대장(1913.7.1) :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결과 1913년 양화진 일대의 땅

은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외국전성교회(현 성공회), 개인 안봉룡 씨 등 3개의 명의로 소유주가 등재되어 해방될 시점까지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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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양화진외국인묘지의 관리주체를 짐작케 하는 <The Korea Mission Field> 기사들 : 벙커 선교사(19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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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양화진외국인묘지의 관리주체를 짐작케 하는 <The Korea Mission Field> 기사들 : 홉스 선교사(1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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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양화진외국인묘지의 관리주체를 짐작케 하는 <The Korea Mission Field> 기사들 

: 빌링스 선교사 추모사(1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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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양화진외국인묘지의 관리주체를 짐작케 하는 <The Korea Mission Field> 기사들 : 에비슨 선교사 추모사

(1929.6) 



1.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진실을 보여주는 자료들 109



양화진의 진실 Ⅱ -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관한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의 주장과 진실110

3) 해방 이후 양화진외국인묘지 관리 실태 관련 자료

●

1960년대 관리실태를 보여주는 원일한 진정서(1964.12) : 이 편지는 1950년대 이후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운영

상황이 체계적이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호철, 『양화진외국인묘지 - 토지소유권의 역사적 진실』, p.8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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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화진외국인묘지 보존 문제를 이슈화한 <기독공보> 기사(1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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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화진외국인묘지 성지화의 계기를 만든 전택부의 글(1979.9) : 전택부 선생은 양화진을 찾은 후 신문기고를 통해 ‘우리 민족을 위해 목숨

을 던진 수많은 외국인이 묻혀 있는 이곳이 마구 짓밟히고 버려지고… 인근 파출소의 순경도 모르고 있었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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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구미인묘지회, 토지보존등기진정서(1980.11) : 이 진정서에 따르면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소유권을 등기하려는 이유가 

보상금 수령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호철, 『양화진외국인묘지 - 토지소유권의 역사적 진실』, p.13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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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 ‘외국인묘지 취득에 관한 건의회신’ 공문(1981.5) : 양화진외국인묘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는 불가하나 경성구미인묘

지회의 관리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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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증여과정과 성격 관련 자료

●

유니온교회 회의록 요약(1976~1983) :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유니온교회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요약한 자료. 이 자료에 의하

면, 유니온교회는 ‘외국인묘지의 이전 및 양화진 이외의 지역에 유니온교회 예배당을 건립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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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주년협의회, 내무부장관 및 건설부 장관, 국회에 보낸 선교기념관 건축 협조 요청 

공문(1984.4) : 이 자료들은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안에 ‘선교기

념관’을 짓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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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내무위원회, 기념관 건립 진정에 대한 회신(1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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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증여 관련 회의록(1985.2) :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자체 회의를 통해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100주

년협의회에 증여하기로 결의했으며, 이에 대한 증서를 작성, 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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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구미인묘지회, 증여증서(1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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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판결문(1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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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교기념관의 건립목적 및 성격에 관한 자료

●

Suggested Agreement(협약제안서/1986.6) : 유니온교회가 100주년협의회에 제안한 문건. 이 문건에서 유니온교회는 선

교기념관을 1년 단위로 연장하여 사용할 것과 상호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적시하여, ‘영구적 사용권’을 스스

로 부정하고 있다. 



1.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진실을 보여주는 자료들 125

●●

Regulations for the Management...(관리규정안/1986.7) : 유니온교회는 스스로 작성한 이 규정 초안에

서 ‘선교기념관의 소유와 관리권은 100주년협의회에 있고, 유니온교회는 100주년협의회가 사용하는 부분 

이외의 공간을 사용’한다고 적시하여, ‘전적인 사용권’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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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기념관 헌건사와 열쇠(1986.10) : 선교기념관 건립을 담당한 건축위원회는 준공 후 100주년협의회에 ‘선교기념관 건립

은 100주년협의회가  맡겨준 것’으로 ‘열쇠를 100주년협의회에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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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확인서(2008.10) : 선교기념관 건립 당시부터 100주년협의회에서 한경직 이사장과 함께 활동했던 원로들은 선교기념관

이 ‘유니온교회의 영구적이고 배타적인 예배처소 지어진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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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86년 이후 관리실태 및 불법매장 관련 자료

●

2000년대 초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상황에 대한 언론보도 : 2000년대 초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실태를 고발한 언론기사

들. 당시 기사를 쓴 독자, 기자, 교수들은 ‘돌보는 이 없이 버려진 양화진’ ‘한국교회의 무관심과 방치는 한국교회의 수치’라며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135<부록>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관련 자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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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및 묘지, 장사(葬事) 관련 법률 조항(요약) : 우리나라 장사(葬事)와 관련한 법규에 의하면,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은 

‘사설묘지로 신고되지 않은 곳’이며, ‘주거지역으로 신규매장이 금지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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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매장이 불법임을 밝힌 마포구청 공문(2007.12) : 마포구청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은 법에 의해 신규매장이 불가능

한 지역임을 공식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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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0주년기념교회 설립 관련 자료

●

100주년기념교회 설립을 의결한 100주년협의회 회의록(2003.9) : 이 회의록에 의하면, 100주년기념교회 건립의 건을 2003

년 9월 30일, 의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진실을 보여주는 자료들 141

●●

김경래 장로 회고록(2010.12. 미발간) 원고 중 : 1981년부터 30년 동안 100주년협의회의 살림을 맡은 김경래 장로는 회고

록을 통해 100주년기념교회 창립 과정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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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온교회 공문(2005.4) : 유니온교회는 100주년협의회의 요청을 받고 선교기념관의 공동 사용을 허락했다고 말하고 있

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매우 열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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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주년협의회 공문(2005.4) : 이 공문에서 100주년협의회는 유니온교회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한 것일 뿐 '영구적 사용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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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 취임인사말(2005.7) : 이 인사에서 이재철 목사는 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를 수

락한 이유와 마음가짐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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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양화진 문제’ 발생 원인과 과정에 대한 자료

●

100주년협의회 공문(2005.9) : 100주년협의회는 100주년기념교회 설립 이후 대화와 공문을 통해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의 소유권은 협의회에 있으며, 이의 관리를 100주년기념교회에 위임했음을 밝혔으나 유니온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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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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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양화진외국인묘지 관리인 이강필 발언(신문조서/2010.9) : 유니온교회의 양화진외국인묘지 관리인이었던 이강필은 

‘2007년 7월 외신기자에게 선교기념관은 원래 관리소로 지어졌다’는 말을 했다고 시인했다.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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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기념관을 건축 용도대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마포구청 공문(2007.8) : 마포구청은 선교기념관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선

교기념관에서의 본래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한다는 공문을 100주년협의회와 유니온교회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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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공보> 기사(2007.8) : 유니온교회가 마포구청의 ‘선교기념관에서의 본래 용도 외 사용금지’ 지시에 응하기로 했다는 내

용의 기사. 이 기사는 유니온교회가 ‘100주년기념교회에 의해 쫓겨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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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업무방해 재정신청 판결문(2009.4) : 서울고등법원은 유니온교회가 신청한 ‘업무방해 사건’ 재정신청 재판에서 유

니온교회의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선교기념관을 둘러싼 갈등에서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유니온교회의 업무

를 방해한 일이 없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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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0주년기념교회의 묘원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 

●

국무총리실 ‘양화진외국인묘지 관련 검토’ 보고서(2007.9) : 국무총리실이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진정에 따라 양화진외국인선

교사묘원을 현장 조사한 후 보고한 내용. 이 보고서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은 국유지로 볼 수 없으며, 신규매장은 법으로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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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묘비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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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묘비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2007.6) : 신호철 등이 신청한 묘원 내 기념비 철거금지 가처분 요구에 대해 서울고

등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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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묘원 명칭에 대한 공문(2007.5) : 마포구청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라는 명칭은 ‘도로표지를 위한 하위 세부표

기’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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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과거와 현재 :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은 2006년의 모습과 현재의 모

습을 비교하는 것으로 확실히 판단할 수 있다.

2006년의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오늘의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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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요코하마외국인묘지 홈페이지 : 일본 요코하마외국인묘지는 보통 비공개이며,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일,공휴일에 

한해 12시부터 4시까지만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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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 관련 자료

●

유니온교회 교인총회 회의록(2007.6) : 경성구미인묘지회의 분리를 결의한 교인총회에서 재적 66명 

중 63명이 찬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당시 유니온교회 교인 수(150명 내외로 추정)를 축소한 것

으로 결의의 효력이 의문시된다.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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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온교회의 교인 수 및 제직 명단(1992~2006) : 유니온교회가 1992년부터 2006년까지 100주년협의회에 보고한 자료

에 근거한 교인 수 및 제직 명단. 유니온교회는 2006년 3월(보고시점)에 교인 총수를 200명(장년 150명)으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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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구미인묘지회 한글 정관(1980.3) : 1980년 당시 한글로 된 정관과 영문으로 된 정관을 비교해보면 4조(회원) 및 14조

(경비) 조항에서 큰 차이가 있다. 두 정관이 쓰인 활자체를 보면, 한글정관은 1980년대 타자기 서체이며, 영문정관은 최근의 

컴퓨터 서체임을 알 수 있다.

- 중 략 -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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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구미인묘지회 영문 정관(1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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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렌의 일기>(김완모 완역, 2004) : 알렌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최초의 개신교 예배는 1885년 10월 11일 

열렸다. 유니온교회는 이 예배를 기원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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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성구미인묘지회 등이 제기한 소송 관련 자료

●

‘도시공원법 위반 소송’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2007.12) :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제기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위반 

소송에 대해 검찰은 혐의 없음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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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명에훼손’ 수사결과 보고서(2007.10) : 마포경찰서는 피터 언더우드가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소

송’의 수사 결과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보고했다.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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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구미인묘지회 공문(2007.12) : 경성구미인묘지회는 2007년 12월 3일에 100주년협

의회와 100주년긴며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달

에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새롭게 2건의 소송을 새로 제기했다.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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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TIMES> 기사(2009.10) : 피터 언더우드 등 경성구미인묘지회 인사들은 양화진 소

유권을 둘러싼 민사소송 및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내외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등 조정요구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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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미션>이 보도한 <<LA TIMES> 기사(2009.10)  : 이  기사에서 도널드 클락은 ‘앞으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 (100

주년기념교회 교인들에 의해) 개발업자들에게 팔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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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주년협의회, ‘대통령에게 보낸 설명 공문’(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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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주년협의회, ‘주한외교사절들에게 보낸 설명 공문’(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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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의 주장 문건

●

유니온교회,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에 보낸 내용증명 서신(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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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의 ‘외국인묘지의 현황’(2007.8)

(신호철, 『양화진외국인묘지 - 토지소유권의 역사적 진실』, p.252~p.25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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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구미인묘지회, 양화진외국인묘지 분쟁 해결을 위한 호소문(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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